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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김 영 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탐색하는 데 있었으

며, 구체적으로는 이 과정에 작용하는 적응요인과 적응단계 및 적응유형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적응수준을 효과적

으로 높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개입하

는 적응 요인들은 무엇인가?

2.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어떤 단계를 거쳐 적응해 가는가?

3.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규 중 고등학교를 그만 둔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청소년 42명을 대상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36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자

료와 6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수기 자료를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접근 방

법(Strauss & Corbin, 1998)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코딩 결과 151개의 개념과 46개

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개방코딩에서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인과적 조건인 ‘동기화’와 ‘트라우마’, ‘비행’으로 인해 학업중단 경험 청

소년은 ‘예지(豫知)적 불안’과 ‘현상(現狀)적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지력’과 ‘관계 경험’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

상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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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중재적 조건으로는 ‘지원혜택 누림’과 ‘자극’, ‘개인 내적

변인’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참여자들은 ‘도전하기’와 ‘탈출하

기’, ‘시도하지 않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성장’과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 짓는 과정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방종단계’,

‘자각단계’ ‘변화시도 단계’, ‘재정립 단계’, ‘도약단계’를 거쳐 성장해가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변화시도 단계에서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을 때는 재정립 단계

로 진입하지 못하고 ‘안주단계’에 머물게 되고 ‘미해결’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 이러한 적응과정에서의 핵심범주는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었다.

다섯째, 분석과정을 통해 드러난 중심현상과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작용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대조하면서 기술한 결과로서

핵심범주와 관련된 가설들이 형성되었다.

여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에는 자아실현형, 목표추구형, 과도

기형, 무기력형, 탈출형이 있었다. 각 유형은 그 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의 주요 욕구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며, 적응과정상의 현재 상태 및 그 특성이

어떤지를 나타내준다.

일곱째, 범주화 분석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기

여하는 적응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에는 학업중

단 청소년 자신의 진로성숙, 성취경험, 의지력과 도전성, 성찰력, 목표의식, 자기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긍정성 등이 있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새롭고 의미 있는 관계경

험 제공, 진로탐색 및 활동경험 기회제공, 상담, 학습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험적 지원,

그리고 입시정보와 기관정보, 진로정보 등을 포함하는 정보제공, 매체자극, 또래자극,

가족자극 등이 있었다.

여덟째, 상황모형 분석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높이려면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경험실체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이후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새로운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전략들

을 개발하는 데 기초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관계진술문

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검증은 궁극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에 관한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학업중단, 청소년, 심리사회적 적응,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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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업중단 청소년에 주의를 기울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1년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김민정, 김혜영, 2001). 그동안 학업중단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학업중단 청

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들의 적응을 위한 정책개

발 연구나 개입체제 개발과 같은 개입전략까지 연구되어 왔다(황순길, 2013).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중단 현상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추

이를 살펴보면 학업 중단률은 사회적 환경 및 교육적 환경에 의해 소폭으로 증감

하는 경향을 되풀이하여 보여준다(김영희, 허철수, 2012).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의해 최근 3년간의 학업중단률을 분석해 보면 2010년에는

0.86%, 2011년엔 1.10%, 2012년엔 1.06%를 나타냈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7만

명 이상의 학생이 정규학교를 떠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

년이 매년 그만큼씩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업중단 예방책

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를 파악하여 그들의 적응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대책이 필

요해졌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업중단률이 OECD 국가의 학업중단률 평균인 13%(이현주, 김용남,

2012)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매년 평균 6, 7만 명 이상이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학벌과 학력이 중시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서정아, 권해수, 정찬석, 2006; 황순길, 2013) 우리사회의 특수성

하에서는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문제를 양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소수 낙오자의 문제로 간주되기 쉽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

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박현선, 2003).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고 학력을 우선시하는 교육풍토 하에서는 다수의 학

생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서열 중심의 교육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반복되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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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열등감을 내면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배출해낼 것이다(김

정원, 2002). 직업의 세계와 학문의 세계로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는 특성화 고등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조차도 학력위주의 사회 문화적 압력에 따르고 있

다. 그러다 보니 학업중단 비율을 가장 높이고 있는 특성화/전문계 고등학생들까

지도 대학진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외감과 싸우고 있다(김영희, 김성봉, 2011).

또한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현 교육체제 내에서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학교를 그만 두는 현상도 줄을 잇고 있다(김성기,

2012; 박현선, 2003). 이는 학업중단이 개인의 부적응만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

음을 말한다. 교육풍토라는 교육환경이 제공한 문제이며, 건강한 청소년조차도 선

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국내

의 학업중단 문제는 단순한 양적증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환경 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맞물려 있는 질적인 변화 국면이라고 봐야 한다(김성기, 2009; 박

현선, 2002).

학업중단 행위는 정규적인 학습기회로부터의 이탈을 뜻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기회와 소속감을 상실하고, 진로개척의 문제로 인해 심리사회적 적

응의 문제와 직면하기 쉽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개인은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상실하고, 학업중단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여러 가

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들도 학업중단자가 취업을 하더라

도 고교 졸업자보다 저임금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비행이나 범죄를 범할 가능성

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했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윤철경, 2013; 정규

석, Bronson, 2000; Catterall, 1987; Chavez, Oetting & Swaim, 1994). 특히, 현실

적으로 학교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는 우리사회에서는(윤여각, 박창

남, 전병유, 지미석, 2002; 황순길, 2013) 학교를 그만두면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

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이유는 학업중단 이후의 부적응

이 지속될 경우 개인적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건전한 노동력을 지닌 사회 구성원을 확보하는 대신 실업, 빈

곤, 교정 등에 더 많은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을 소요할 높은 개연성을 안게 된다

(남기곤, 2011; Dryfoos, 1990). 이러한 보고들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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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관점을 확장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현선(2004)이 적응유연

적인 특성을 지닌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을 확인하여 그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

악하고자 한 연구는 의미 있다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겪는 적응과정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학업

중단 이후 그들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적응과정을 파악했을 때 이

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

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및 특성

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들의 적응과정을 도울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의 요인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았고(45.2%),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및 예방대책 연구가 뒤를 이었

다(33.9%).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가 8.1%,

학업중단 유형 및 특성연구가 6.5%,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연구는 4.8%

였다(김영희, 허철수, 2012). 이를 통해서 학업을 중단한 이후의 청소년이 심리사

회적으로 어떤 적응과정을 보이는지, 각 과정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체

적으로 확인하여 서비스를 강구하는 연구는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령 학업

중단 이후의 청소년 적응문제를 다루었다 할지라도 다양한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

년의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포괄하지는 못한 것 같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비행 청소년이거나(최영신, 2001)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다

뤘거나(심임숙, 2010; 최보문, 2000), 탈학교 현상에 무게 중심을 둔 연구(박현선,

2003; 성윤숙, 2005)만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은 학업중단 이

후에 다양한 형태로 적응해가고 있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역동적인 삶과 문화를 이

해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와 적응 실체를 파악한 연구가 미흡함을 나타낸다.

학업중단 현상은 각 사회에 따라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금명자, 2008; 조혜정,

1997). 학업중단 현상은 청소년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며, 다면적인 현상인 것이다(황장순, 1996).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첫째, 과거에는 가정의 경

제적 빈곤이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다. 허나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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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과 무기력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더욱이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학

교 밖의 대안을 찾아 나서거나 조기 해외유학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둘째, 학업중단 요인은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영희, 최보영,

이인회, 2013). 그럼에도 선행 연구들은(고기홍, 2003; 고현정, 2006; 김경식,

1997a; 김경식, 1997b; 김범구, 2012; 김지혜, 안치민, 2006; 변숙영, 이수경, 2011;

송복 외, 1996; 유성경, 이소래, 1998; 윤혜미, 박병금, 2005; 최영신, 2001; 표갑수,

1993) 여전히 학업중단 이후의 부적응 형태만을 초점으로 하고 있어 학업중단 현

상에 대한 중요한 질적 변화와 다양한 생활양상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과 환경을 상

호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실체적인 개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기가 지니는 발달적 특징에 의해 청소년의 생활세계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맥락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에 따

라 그 상호작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송명자, 1995). 그러므로 학업을 중단

한 청소년의 적응과정을 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경험의 고유성 및 다양성, 능동

성 등을 고려하여 그들의 실제적 경험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그 역동성 및 역동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적응과

정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응이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적합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다(김진숙, 2006; 이진숙, 2011; Meyer, 1983). 이러한 적응개

념은 개인의 욕구해소 과정인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이현숙,

2005; Lazarus, 1963). 욕구해소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응과정은 그 특성상 복잡성, 모

호성, 다차원성 및 양가성을 내포한 개념이므로 단일시점에서 수집된 양화된 자

료를 바탕으로 해서는 파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

자는 측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구본용, 2002; 권이종, 2010; 금명자, 권혜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김규태, 2002; 김성기, 2009; 김용훈, 2006;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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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문선화, 신심중, 이춘기, 1998; 박창남, 2001; 변숙영, 이수경, 2011; 서정아

등, 2006;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 1992; 송복 외, 1996; 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2007; 오현애, 2002; 유진이, 2009; 윤철경, 류방란, 2010;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이창호, 장미

경, 지승희, 2002; 이혜숙, 서은정, 2010; 장석민, 2002; 전경숙, 2006; 조영승, 구본

용, 신현숙, 유순덕, 2001; 최동선, 이상중, 2009; 최영신, 2001; 황순길, 2013). 하

지만 거의 모든 연구는 학업중단의 원인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기반 했으며, 개

인이 외부환경의 기준에 맞춰나가는 것만을 적응으로 간주했다. 또한 문제행동의

발현이 곧 부적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 적응문제의 변화가능성을 놓치

고 있었다. 특히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

는 과정이라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이 처한 성장과정상에서의 맥락

적인 접근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연속선상

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처한 조건이나 상황적인 맥락에서 접

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으

려면 그들의 적응에 개재하는 변인 및 적응과정에 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적응해가는 데에는 어떤 적응요인들이 영향을 미치

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응수준을 높여가는지에 대한 실체적 탐색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중재전략이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지 1년 이상 경과한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자료를 수집·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무엇을 계기

로 자신의 심리사회적 적응수준을 높여가고,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

전체적인 적응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하게 개입되는 요인 및 유형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근거이

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활용하고자 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연구방법의 틀로서 적합하기

에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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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때문이다(Schreiber & Stern, 2001). 곧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인간의 상호

작용 내에 존재하는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허용하므로 시간적 관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정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박한샘, 2004; 박현선, 2003; 신경림, 조명옥, 양

진향, 2004). 이러한 근거이론 방법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

의 경험세계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이들의 적응과정에서의 경험

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업중단 문제를 학업중단 청소년이 한국 사회라는 맥락에서

경험하는 일련의 ‘적응과정’이라 보고,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그들의 경험실

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으로

나아가 실제 경험자들이 느끼며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적,

구조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세계에 대한 심층자료는 그

들의 행위결과나 태도의 측정보다 훨씬 더 많은 실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한국의 사회 문화적 상

황과 교육 환경적 맥락에서 학업중단 이후 어떤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거치는지

탐구, 서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적절한 개입 및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 탐색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 과정에 작용하는 적응요인과 적응단계 및 적응유

형 탐색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의

적응수준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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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적응요인들은 무엇인가?

2.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어떤 단계를 거쳐 적응해 가는가?

3.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과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란 어떤 이유에서든 정규학교인 초 중 고등학교 교

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둔 것을 경험한 9세∼24세까지의 남녀

를 말한다. 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유학중이거나 복학하여 재학 중인 청소년은 제

외된다. 청소년 범위와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이란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학교를 벗어난 행위일 뿐 배움 자

체를 그만 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서정아 등, 2006). 본 연구에서 이

용어는 경우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수도 있다.

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이란 개인이 환경에 대한 지배력과 적합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생한 자극에 심리 사회적 차원으로

반응해가는 과정이다(이진숙, 2011; 이현숙, 2005; Meyer, 1983). 반응과정은 정신

적으로 건강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신을 찾아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조절해가는 사회적 유능성을 획득

해 가는 것을 추구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김동직, 1999; Achenbac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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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 및 기존의 자료들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요소를 살펴보고,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과 관련된 연

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탐색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학업중단(school dropout)이란 어떤 이유에서든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

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권이종, 2010; 조성연 등, 2009), 여기

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칭

하는 용어는 학교중퇴자(김용훈, 2006; 오현애, 2002), 학업중퇴자(김순규, 2004),

학업 중퇴청소년(박현선, 2003), 중도탈락자(유성경, 이소래, 1998; 이숙영 등,

1997), 학교중도탈락자(김민정, 김혜영, 2001; 김혜영, 2002), 학교 밖 청소년(서정

아 등, 2006), 학업중단 청소년(윤여각 등, 2002; 이창호 등, 2002; 전경숙, 2006)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도탈락자란 용어는 정상적인 학교로부터

벗어났다는 일탈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아 2002년

부터 교육부에서 ‘학업중단청소년’이란 용어를 권장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청소년이

학업을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킨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통용하여 사용

하도록 한 것이다(윤여각 등, 2002).

그러나 ‘학업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배움 즉,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니며, 검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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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안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학업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이라

는 용어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금명자, 2008). 이러한 개념상의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학교 밖’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금명자, 2008; 서정아 등,

2006), ‘등교중단’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김성기, 2009). 그러나 ‘학

교 밖’이라는 용어와 ‘등교중단’이라는 용어 또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와 같이

정규학교만을 학교로 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는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학교를 다녀야 하는 청소년이 다니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

실만을 보여줄 뿐, 정규학교 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

가 시사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윤철경, 류방란,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개념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고, ‘학업중단’이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사용되

고 있으므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병환(2002)은 ‘정상적

인 학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황선

미와 신현숙(2007)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기 이전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학교를 중단하는 중심현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금명자(2008)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정규교육 과정을 중단한 학생이었던 자’로 정의하였다. 한편,

조성연 등(2009)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정한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

도에 그만두는 것’으로 정의하여, 학교라는 기관이나 물리적 장소를 고려하기 보

다는 ‘지속적인 공부’의 중단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다양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는

학업중단의 다양한 원인과 맥락 속에서 학업중단을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공식 집계해온 과정을 살펴본다.

1990년까지는 학업중단자에 사망자, 유학/이민자를 포함하였고, 1995년에는 사망

자를 제외한 유학/이민자만 포함하였다. 그러다 2000년부터 사망자, 유학/이민자

를 모두 제외한 순수 학업중단자만을 학업중단자로 공식 집계 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유학/이민자를 포함한 공식집계와 포함하지 않은 공식집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제이므로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



- 10 -

자로 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및 기타사유 등을 학업

중단 사유로 보고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여기서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학교에서 제적되었거나 자퇴한 자들로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탈이나 탈락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용어(금명자, 2008)로써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과 책임이 청소년

의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모두에게 있음을 뜻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조성연 등, 2009). 또한 학업중단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

라기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서 나타

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권이종, 2010). 청소년은 갑자기 학업을 중

단하지 않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고민하면서 학업중단 과정을 경

험한다(정연순, 이민경, 2008). 또한 무단결석이나 가출, 비행 등을 이유로 학교에

서 처벌을 받은 후의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문선화 등, 1998).

위와 같은 맥락에 따라 학업중단은 시간이나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학교는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물리적 장소로 정부가 정규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기

관을 말한다. ‘청소년’이라는 말은 대상의 범주를 지칭하는 말로 ‘학생’이라는 범

주에 대비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대상이 되지만

청소년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의 대상이 된다(금명자, 2008). 실

제로 2002년 범 정부차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안’은 그 당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 소관부처였던 문화관광부 청소년 국에서

시행하였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는 제목 하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이 주 연구대상이 된다.

김혜영(2002)은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이 자신들을 ‘짤린 아이’ 혹은 ‘때려친 아이’로 정체화 한다고 보고했다. 짤렸

거나 때려친 것은 그들이 다녔던 학교이지 학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

자들은 검정고시나 애니메이션 학원 등을 다니고 있었으며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중에는 근로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무직 청

소년 등 학교 울타리 밖의 청소년이 많음을 이야기했다(금명자 등, 2004).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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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청소년에게 학교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교육과 함께 여타의 지속적인 지

원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나 정책을 강조하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교육통계

연보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 정의된다. 즉, 학업중단 청소

년이란 질병, 학교 부적응, 가사, 품행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자퇴, 제

적, 퇴학 등에 의해서 정규학교 교육을 중도에 이탈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었

던 청소년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외 유학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포함되

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여 교육 및 여타의 지원을 요하는 24세까

지의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된다. 이 정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벗어난 것일 뿐 배움이나 삶 자체를 그만 둔 것은 아니라는 긍

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것이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2002년 교육법전과 2003년에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학교를

벗어나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중재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의도가 내

포되어 있다.

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현황

최근 5년간의 국내 학업중단 청소년 수를 살펴보면 매년 7만 여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초등학생의 경우 2008년 이후 감

소해 오다가 2011년 이후 증가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엔 그 비율이 2008년부터

감소해 오다가 2011년 증가했는데 2012년 다시 감소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0.80%부터 0.99%를 보였고,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1.73%부터 2.00%를 보였다. 참고로 2011년부터 유학 이민자가 학업중단 통계치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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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현황

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재적생수 학업중단자 재적생수 학업중단자 재적생수 학업중단자

2008 3,672,207
20,450

(0.56)
2,038,611

20,101

(0.99)
1,906,978

32,943

(1.73)

73,494

(0.96)

2009 3,474,395
17,644

(0.51)
2,006,972

19,675

(0.98)
1,965,792

34,450

(1.81)

71,769

(0.96)

2010 3,299,094
11,634

(0.35)
1,974,798

15,736

(0.80)
1,962,356

34,523

(1.76)

61,910

(0.86)

2011 3,132,477
18,836

(0.60)
1,910,572

18,866

(0.99)
1,943,798

38,887

(2.00)

76,589

(1.10)

2012 2,951,995
19,163

(0.60)
1,849,094

17,811

(0.93)
1,920,087

37,391

(1.92)

74,365

(1.06)

주)학업중단자수 자료 기준일: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13). 교육통계서비스. 2014년 2월 2일 내려 받음.

http:std.kedi.re.kr

5년간의 누적학업중단 청소년은 358,110이다.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여

추산 분석해보면 미복교 누적인원은 초등학생이 7,891명(평균 9.0%), 중학생은

40,536명(평균 44%), 고등학생은 158,463(88.9%)이 복교하지 않았다(황순길, 2013).

따라서 5년간의 실질적인 누적 학업중단 청소년은 206,890명(57.8%)에 이른다. 여

기서 복교율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를 그만 둔 경우엔 11.1%(누적 19,739명)에 머물고 있다.

윤철경(2013)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에 해당하는 학령인구

대비 학업중단자를 학교급 별 규모로 추정 보고하였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 학

령인구(1994∼2005년생) 7,126,098명 중 국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6,721,176명이었다. 404,922명 중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해외이주,

소년원, 보호관찰, 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해당연령인구를 제외하면 총

278,260명이 공식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학업중단 인구라고 하였다. 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공식통계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교육통계 서비스는 2012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를 2010년 6월에 개정

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유형별로 밝히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일

반고의 경우엔 21.198명(1.1%), 특목고는 1,217명(0.1%), 특성화고는 12,926명

(0.7%), 자율고는 2,050명(0.1%)이었다. 2006년에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이

3.1%였는데 2010년에는 4.2%로 증가했던 것(한국교육개발원, 2012)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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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의 역할이 일단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수조사를 하는 국내와 달리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해마다 약 1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제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학업중단율이 8%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김성기, 2012).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학업중단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퇴의 원인이 임신이나 결혼, 직장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다(Rumberger, 2011). 즉, 미국의 학업중단의 원인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다. 더욱이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을 비행청

소년으로 인식하며, 학력에 따른 고용구조가 보편화되어 있는 국내 정서(김성기,

2012)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의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이

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

다.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 원인들은 다음과 같이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사회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개인요인

낮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자기 유능감(self-competence), 낮은 자기조절 기능, 낮

은 성취동기, 학습장애, 높은 공격성, 노동참여, 비행, 반사회적 성격, 낮은 대인관

계 기술 등은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비 학업

중단 청소년에 비해 자아통제나 자기조절 기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강석영, 양

은주, 이자영, 2009).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학교에 자주 지각하거나

결석을 하게 됨으로써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어 학교를 그만 둘 확률이 높

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아정체감,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부족하고(신현숙, 구

본용, 2002; Marin, 1995), 이에 따른 우울, 걱정, 무력감, 불안 등이 높았다(구본

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신현숙, 구본용, 2002; 황정숙, 1998; Bernstein, 1991).

이와 관련하여 유진이(2009)는 학업중단자의 53%가 우울증이 단독으로 혹은 불

안장애와 공존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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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시장에의 참여 경험, 법의 준수 정도, 낮은 성취경험, 교육에 대한 가

치관(유성경, 이소래, 1998; McNeal, 1997), 비행경험(금명자 외, 2005; 유성경, 이

소래, 1998), 흡연(구본용 등, 2002), 마리화나나 금지된 약물사용(Mench &

kandel, 1988; Swaim, Beauvais, Chavez & Oetting, 1997), 부적절한 성행동(금명

자, 2008) 등도 학업중단과 상관이 있다. 특히 장기간의 가출이나 비행경험 등은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혜, 안치민, 2006; 김

혜영, 2002; 이숙영 등, 1997; 전경숙, 2006).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과

의사소통 기술 부족에 따른 높은 공격성도 학업중단 확률을 높인다(이자영 등,

2010).

학업중단율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서의 개인요인은 긍정적 개인정서 및 심리적

요인과 유능감 등을 들 수 있다(구본용, 유제민, 2003; 김정민, 2001; 유성경,

2002). 즉, 긍정적 가치관, 긍정적 자기 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 사회적

유능감 등은 학업중단 확률을 낮춘다(권지은, 1998; 박현선, 1998; 유성경, 2000;

이애령, 2004). 이러한 요인들은 비행을 유발하는 충동과 불안 등의 상황에서 자

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이루어가는 힘이 된다. 그

리고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발달시켜 비행을 억제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한다.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은 환경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나 학교생활 또는 학업문제로 인한 갈등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영희 등, 2013; 이상현, 2007).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은 주요 생활영역에서 자신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충분히 적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높은 자존감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은 다른 개인요인의 형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2) 가정요인

가정적인 요인에는 가족관계와 가족환경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이 두 요인

에 대해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가족관계 결손 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낮은 성취기대,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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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양육태도, 가족의 낮은 화목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등을 보고하였다

(고기홍, 2003; 김순규, 2004; 박창남, 도종수, 2003; 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이숙영 등, 1997; 이자영 등, 2010; 조아미, 2002;

Dupper, 1993; Franklin, 1992). 이러한 가족관계 결손은 가정의 기능적인 결손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인 결손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바람직하지 않

은 양육태도와 방식, 낮은 기대, 무관심 등을 열거하기 때문이다(구본용 등,

2002).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낮은 기대(구본용 등, 2002; 김경식, 1997b; 유성경, 이

소래, 1998), 무기력한 부모(김혜영, 2002), 부모의 낮은 정서적 지지, 자녀의 학업

에 대한 무관심, 가족 간의 갈등(구자경, 2003), 부모의 음주, 가정폭력, 학대와 같

은 역기능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김준호, 박정선, 1993; Frankline,

1992) 등에 학업중단 발생률이 높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거

나(Astone & Mclanahan, 1991), 방임적 양육태도를 가졌을 때(성윤숙, 2005) 그

렇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보다 학업중단이 더 일어나며,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부모의 빈약한 양육(교육 및 지도, 지지, 학업기대)실천

은 학업중단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Caims, Caims & Neckeman, 1989;

Janosz, Le Blanc, Boulerice & Tremblay, 2000).

둘째, 가족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구조적 결손과 가족 구성원의 폭력 및 약물사

용, 낮은 소득,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가족의 학업중단 경험 등을 보고 하였다(고

기홍, 2003; 김범구, 2012; 문선화, 2003; 박창남, 도종수, 2003; 배영태, 2003; 서우

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이숙영 등, 1997; 이자영 등, 2010; 조아미,

2002; Dupper, 1993). 구조적 결손은 가족체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켜 가족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중

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김순규, 2004). 구조적 결손이란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재혼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결여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의미한다. 가족 구성원의 결손이 있는 가정환경을 가진 청소년은 일반 가정의 청

소년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다(강석영 등, 2009; 김민, 2001; 배영태, 2003; 양미

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 2006; Hammond, Linton, Smink & Drew,

2007).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환경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환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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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다 학업중단 비율이 더 높다(김민, 2001; 서우석, 2001; 양미진 등, 2006;

윤여각 등, 2002; 이숙영 등, 1997; Hammond et al, 2007). 또한 부모의 낮은 교

육수준 부모의 무직 혹은 비전문직 종사는 가정이 낮은 경제적 수준에 머물게 하

고, 낮은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구자경, 2003; 김순

규, 2004; 이숙영 등, 1997; 조아미, 2002; Frank & Frank, 1991; Marin, 1995). 특

히 가족의 경제수입 수준이 전체 평균의 1/3이하일 경우 중산층의 학생들보다

3～4배 더 높은 중단 확률을 보인다(문선화, 2003). Dupper(1993)도 사회경제적으

로 낮은 계층과 가난이 중도탈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갑수(1993)는 빈곤가정이 지니는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

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 등은 경제적으로 불충분한 상태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불만요인으로 말미암아 빈곤가정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역기능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가정의 경우

유해한 주거환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고미숙(2005)은 청소년의 중

요한 생활의 장인 거주 지역에 유해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환경에 대해, 청소년에

게 일시적으로 일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가출, 나아가서는 학업

중단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학업

중단이 지속된다는 연구(이숙영 등, 1997; 허철수, 1998)와도 일치한다. 가족의 빈

곤과 거주지역의 환경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족 환경적 요인 중 구조적 결손과 가족관계적 요인인 기능적 결손은

상호 관련된다. 구조적 결손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낮

고, 우호적이지 못하며, 신뢰성이 부족하고, 열등감과 무기력함으로 어려움을 겪

게 된다(김영진, 2002; 신은정, 2004). 이러한 이유로 학교 내의 친구나 교사 등

주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내지

못할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넷째, 많은 경우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이 동시에 나타나지만 구조적 결손

이 없는 가정의 경우에도 기능적 결손에 의해 청소년이 학업중단이나 비행에 빠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김민, 2001; 박영숙, 1999). 권지은(1998)은 가족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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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결손보다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 분위기, 가족갈등과 같은 기능적 역

할이 비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가족의 지지와 관계방식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보여준다(김영희 등, 2013).

가정 내의 보호요인인 긍정적인 가족환경 및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지지체계

로서 애정과 안위를 제공하는 온화한 자녀 양육방식이 자녀의 사회적응력을 높여

준다. 이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수준도 높았다(최보영, 김현정, 이상민, 2011)는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성격형성을 도와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비행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일탈을 줄이는 것이다(권지은, 1998).

위의 연구결과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부모를 포함한 가족환경은 취약한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변할 수 없는 가족의 구조적 조건이

나 성격 특성에만 낙담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수용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뜻

한다. 즉, 가족 내 관계를 회복하고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하며, 빈약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의 지지자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

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또래 요인

청소년기는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또래

와의 관계욕구가 잘 충족되면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래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된다(김상미, 남진열, 2011). 따라서 지

속적으로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나 소외되는 경우 학교를 그만 두는

원인이 된다. 또한 청소년 주변에 학업을 중단한 친구가 있거나 비행을 일삼는

친구가 있을 경우 학업중단에 큰 영향을 받는다(이자영 등, 2010). 즉, 또래집단의

정서적 지지(이근창, 2003)와 비행성향(전병재, 1991)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다. 또래의 정서적 지지측면에서 보았을 때 친구가 없는 청소년은 친한 친구가

있는 청소년보다 더 외롭고 우울하고 자긍심도 낮으며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또

래 없이 혼자 외로이 지내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중단 가능성이 높다(구자경,

2003). 반면 또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중단이 줄어든다(김혜영,

2002). 이것은 일탈지향적 친구는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반면, 성취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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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친구는 학업중단을 막는 역할을 한다(Kasen, Cohen & Brook, 1998)는 연구결

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또래집단 중에서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

고 있거나 비밀을 함께 유지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또래집단과의 연대가 강하다.

이는 학교 밖에서 학업중단 청소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며, 교우관계

형성에 있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들이나 진학에 관심이 적은 친구들을

사귀는 경향이 있는 학생들일수록 학교를 그만두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민,

2001; 배영태, 2003; 양미진 등, 2006; 전경숙, 2006; Hammond et al, 2007).

이러한 또래요인은 Sutherland와 Cressey(1975)의 차별접촉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비행 또는 범죄행동은 상호간의 교류 중에 학습되고,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학

습이 이루어진다. 비행학습의 내용에는 비행의 기술뿐만 아니라 비행과 관련된 동

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는 Cloward와 Ohlin(1998)이 얘기한 하위문

화집단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김동민, 전철주, 김은녕, 김환남, 김성은, 2008). 이혜

정(1989)도 우리나라 중학교의 ‘노는 아이들’ 집단이 또래집단의 하위문화를 형성하

고 있으며, 그들만의 정체성과 공유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적응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도우려면 비행성향이 높은 친구관계와 도움이 될 만한 친구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래는 학업중단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성장해 가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4) 학교요인

학교요인은 개인적인 측면과 학교적인 측면이 있다. 학생 개인과 관련된 요인

으로는 낮은 학업성취 수준, 공부하기 싫음, 반복되는 무단결석, 교사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강석영, 양은주, 방나미, 2011; 구본용, 2002; 김경식, 1997a; 김영희

등, 2013; 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7; 이숙영 등, 1997; 이자영 등, 2010). 학교

적인 측면으로는 학생의 학업이나 생활에 대한 교사의 무관심, 불공정한 교사의

태도, 체벌 위주의 교육, 다양한 활동기회 제한, 교칙의 엄격성, 입시위주의 교육

등을 들 수 있다(강석영 등, 2011; 김경식, 1997b; 박창남, 도종수, 2003; 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유성경, 이소래, 1998; 이숙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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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이자영 등, 2010; 조아미, 2002).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 다닐 때 공

부를 싫어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거의 없었다. 이는 낮은 학교성적이라는 결

과를 낳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들었다. 교사 또한 이러한

청소년에게 관심이 낮아지게 되고, 엄격한 교칙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김민, 2001: 문은식, 2006; 양미진 등, 2006; 윤여각

등, 2002; Hammond et al, 2007).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낮은 학업성취로

인해 학교에서 낙제생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이 같은 낙인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되고, 학교의 규칙과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학업중단

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갖지 못하고 학교와의 유대감이

약화되었다(김민, 2001; 전경숙, 2006).

최근에는 학교교육 내지 교육제도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청

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학교의 구조적 특성, 엄격한 교칙

및 운영과정, 입시위주의 교육 및 교육과정, 학교조직과 분위기, 전체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정도, 학급당 학생 수, 성적, 유급, 학교가 후원하는 과

외활동 참여정도, 지각/수업불참/무단결석, 교사와의 관계, 교사의 훈육/행동적 문

제, 정학과 훈육의 사용에 있어서의 표준화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교사의 특

정 학생에 대한 편애, 교사의 체벌 등을 학업중단을 불러오는 학교요인으로 들었

다(강석영 등, 2011; 유성경, 2000; 유성경, 이소래, 1998; 홍순혜, 우영숙, 이문자,

정지인, 현연화, 1997; Lehr, 1999).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에서 존중받고 공정하

게 대우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며, 행사나 활동이 너무 적어 학업에 대한 흥

미가 떨어진 한편 결석, 지각, 규율 위반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켰다. 결석이나 지

각 등과 같은 수업결손(구본용 등, 2002) 또는 교칙위반이나 교칙의 엄격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구자경, 2003;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유성경,

이소래, 1998 ; 조아미, 2002), 체육행사나 축제 등과 같은 수업 외 활동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구자경, 2003),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안현의

등, 2002)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이 낮고(문선화, 2003), 교

사의 정서적 지지가 낮거나(구자경, 2003; 성윤숙, 2005; 조아미, 2002; ; Marin,

1995), 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것 등이 학업중단의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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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요인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낮추고 적대감을 양산하여 학업중단

을 가져온다(구자경, 2003). 또한 교사가 무책임하다고 지각하거나(성윤숙, 2005),

자신과 어울리는 친구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구본용 등, 2002), 교사와의

갈등(금명자, 2008) 등도 학업중단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일련의 요인들로 인해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신이 거부되었다고 인식하

게 되며,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복학한 청소

년에게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복학을 하더라도 낮은 학업성취를 보일 가

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학업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재 낙인찍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정연순, 이민경, 2008; 조규필 외, 2011). 학교에서의 부정적

인 경험은 학생들을 비행, 혹은 범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사회통제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사회통제이론이란 비행행동을 개

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 또는 연계와 관련시키는 관점이다. 즉, 비행, 범죄

등이 발생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맺어주는 고리가 약해지거나 깨어질 때 사회

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억제력은 약화되고, 그 개인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Hirschi, 1969). 따라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

소년은 학교라는 사회와의 연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비행과 범죄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한 주변인

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실마리를 풀어본다든지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새롭게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5) 사회요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유해한 경우 청소년은 쉽게 그 환경에 휩쓸리게 된다. 유

해한 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학교라는 곳이 재미없고 자신을 구

속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어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

된 학업중단 요인으로는 사회의 분위기, 동년배 집단, 지역사회 내 지원프로그램, 성

취 지향적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의 부족, 학교주변 환경의 불결,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몰이해 등을 제시할 수 있다(금명자, 2008; 이혜영, 2001).

유해환경과 관련해서는 학업중단을 자극하는 향락산업, 지역 성인과의 유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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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도 포함된다. 학교주변이나 집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향락업소 및

컴퓨터 게임방,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의 지역사회 특성은 학업중단에 대한 직 간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배영태, 2003; 성윤숙, 2005; 윤미경, 2002; 이숙영 등,

1997). 학생들이 학교 대신에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밤늦게까지 방황할 수 있으며,

외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해환경이 일시

적으로 청소년에게 일터를 제공해줌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가출, 나아가서 학업

중단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고미숙(2005)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금명자(2008)는 그림 1과 같은 학업중단 과정 도식을 통해서 학업중단의

역사적, 거시적 환경체계의 맥락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관점

-기존의대학입시에대한긴장과갈등

-1990년대의 기존 안정, 질서의 붕괴중심

현상

-촉발사건으로기여한1998년의 IMF 사태

가정

-가족간갈등심화: 이혼증가

-자녀에대한심리적지지약화

-자녀교육에대한경제적지원약화

학교

-교권및교칙약화

-학업목적및흥미상실

-교사와의갈등심화

청소년

-인지 : 불투명한미래

-정서 : 무기력한우울, 공격성

-행동 : 비행행동

준비없는결정

학업중단증가

학업유지시도 학업비유지

준비되지않은사회

조기사회진출 비행화가속

그림 1. 한국 청소년 학업중단의 생태학적 모형

출처: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금명자, 2008,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문제, 14(1),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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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식은 생태학적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이 별안간

심리적 변화가 생겨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원근에서, 보다 거시적

인 체계 즉 사회 역사적 변화에서 촉발되었음을 보인다. 사회 역사적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과 학교의 변화는 다시 그

속에 있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에 노출된 학생 청소년은 학업

중단이라는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업에 대한 왜곡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대학입시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상황이 학업중단이라는 변화를 가져왔

다. 그 외에도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사회구조의 갈등과 1988년 초의 IMF 사

태와 같은 사회 역사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학생들의 1차적 환경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 가정과 학교라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틀에 대한 의심과 갈

등이 야기된 상태에서 IMF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은 가정의 심리적 지지와 경제

적 지원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학업성적, 학교 공부에 대한 흥미 상실, 학교 공부

의 필요성 결여, 학교 규정이나 규칙에 대한 반발 등과 같은 학교에서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표면화시켰다.

인간을 가족, 이웃, 국가 등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이해하는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연구의 주요과제로 삼고 있

다. 생태학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연속적으로 일어나

는 사건들이 누적되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다(금명자, 2008). 사람들이 인

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반응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사건의 발생시기, 발

생기간, 발생순서, 동거특수성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며, 청소년 위기에 이들이 상

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Danish, Smyer & Nowak, 1980. 즉,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거시체계의 변화에서 촉발된 것이므로 청소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망을 요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환경이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약화시키고, 학교의 교권이나 교칙의 약화, 학업흥미 상실 등에 영향을 미쳐, 청

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중심현상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과 문제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를 이들의 내적 책임통제로만 귀인 시킬 것이 아니라 전

체적인 맥락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폭넓은 조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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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 원인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

래요인, 사회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상호 복합적이다(노상우, 2004; 서정아,

권해수, 2010; Rumberger, 1983). 이는 학업중단 원인에 대해 이해하려면 개인뿐

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본용과 유

제민(2003)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개인범주, 가족범주, 또래범주, 학

교범주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보호요인과 학업중단을 가

져오는 위험요인을 나열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학업을 중단시킨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중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단 원인을 크게 학교, 경제, 가족, 개인적 요인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배영태,

2003; 이숙영 등, 1997; Dupper, 1993).

이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금명자, 2003; 김동민 외, 2003; 김민, 2000; 추병식, 2003). 개성 지향적인 문화에

서 어떤 청소년은 자기가 의미를 두는 음악, 영화, 그림, 만화 등의 활동에 몰두

하기 위하여 학교를 그만둔다. 학교공부가 자신에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여 자발

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이다(성윤숙, 2005, 이혜영, 2001). 또한 정보화가 학생

들을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성윤숙, 2005). 더욱이 사이

버 공간이 계속 확대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는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학교 이외의 다양한 학습 공간 등장은 학교가 학습조직으로

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 학업중단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학업중단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우리나라 학

업중단에 대해서는 한국적 해석이 요구된다(안현의 등, 2002; 김성기, 2012). 즉,

미국에서는 정신 병리적으로 학업중단을 풀어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입시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재학생들의

심리상태나 미래에 대한 낙관성 및 진로의식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신현숙

과 구본용(2002)도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업중단의 저위험 학생이 여러 가지 부적

응적 변인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원인은 시대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조금씩 변화한다(조성연 등, 2009).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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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박래영, 2005; 박현선, 2004; 표갑수, 1993). 1970년대 이

전까지는 경제적 사정에 의한 중퇴가 73%였던 반면, 가정불화나 성적부진 등의

이유는 8%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퇴가 감소하고

가족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향락문화에 따른 자발적이며 비전통적인

중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은 부적응이 학업중단의 가

장 큰 원인임을 밝혔다. 이는 현 시대에 접어들수록 청소년의 학업중단에는 환경

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연구자들(배영태, 2003; 윤여각 등, 2002)에 따라서는 학업중단의 근접요인과 원격

요인을 구분하여 학업중단 과정을 추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박현선(2003)은 학

업중단을 시간적 과정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누면서 의미 상실을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이미 의미상실의 단계가 있었고, 이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단계, 그 후 사회적 실험과 경험을 해보는 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미부

여 단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의미를 찾고자 하

는 노력의 일부이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정보적 지원

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그들의 의미부여 노력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국,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해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을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윤혜미, 박병금, 2005).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학업중단 경로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므로 청소년의 발달과정 중의 한 단계임을 인지해야 한다. 학업중단을 발달과정

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학업중단은 단일한 사건이라기보다는 학교에의 관여가

점점 소원해지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로에는 개인,

가족, 또래, 학교 그리고 사회라는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

(Alexander, Entwisle & Kabbani, 2001; Janosz et al, 2000).

그러므로 학업중단을 이해할 때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가 학업중단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과 다양한 환경적 체제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교

류를 통해 학업중단 현상이 발생한다는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이러한 학업중단의 원인들은 특정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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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들을 향한 접근은 복합적 요인들

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과정의 의미

적응은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적응이란 일반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으로 규정되고, 적응과 부적응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중첩되는 개념이다(Garmezy, 1994).

적응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또는 ‘생물이 주위환경에 적합하도록 형태적, 생리적으로 변화함 또는 그런

과정’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Lazarus(1963)도 적응을 개체와 환경

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갈등을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적응개념은 외부환경에 맞춰나가려는 적

합성을 긍정적 적응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유기체의 적응행동을 평가할 때 환경

이 고정불변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며 외부 규준(norms)을 설정하여 ‘문제있음’

과 ‘문제없음’이라는 이분화된 구조로 등식화하려는 관점을 따른다(김진숙, 2006).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적응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김혜영, 2002; 박창남, 2001; 박창남, 도종수, 2003; 송광성

등, 1992; 오혜영 외, 2012; 유진이, 2009; 이병환, 2002; 이숙영 등, 1997)이 이러

한 관점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현과 부적응을 등치시키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개체가 외부환경의 기준에 맞춰나가는 것 자체를 적응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적응문제를 찾아내 치료기회를 부여하고 문제를 중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

는다고 할지라도 외부환경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주체적 노력을 해 나가는 일련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주목하지 못한다.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이란 개인이 변화하는 환경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극에 대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요소에 따라 나타나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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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회적 차원의 반응과정이다. 반응과정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의존적으로 관련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한지은, 1997). 심리적 적응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며,

긍적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김동직, 1999). 사회적 적응은 사회

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규범, 역할인식, 윤리적 가

치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적응이란 사회적 활동

의 회복과 활성화를 의미하며, 어떤 스트레스 하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역할을 충

분히 인식하고, 일상을 관찰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회란, 2012).

Achenbach(1990)는 심리사회적 적응평가 요소를 개념화했다. 그는 부적응 문제

를 적응적인 행동과 분리시켜 상정하지 않았고, 발달시기 과정에 따라 정상적으

로 해결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실체로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전문적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의 부적응 문제들은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문

제들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한 문제는 어떤 특정시기의 양적인 문제로 다

른 발달시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의 정도가 덜하거나 다른

상황에서는 발달상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기도 한다. 그는 적응을 개인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흐름을 따라 기존 적응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바로 생태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다양한

환경체계들 간의 교류작용을 주목하고 문제를 둘러싼 복합적 요인과의 상호작용

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어져 왔다(박명숙, 1999; 윤혜미, 박병금, 2005; 이상

균, 2005). 이에 따르면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가

지의 요인만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변수를 고려하게 된다.

적응문제의 병리성보다 변화가능성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적응연구에서는 유용

한 분석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여러 문제들이 겹쳐 있는 중심현상을 이해

하거나 개인과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교환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개입의 초점을 다양하게 전개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Smith & Devore, 2004).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적응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

서 파악한다. 그러면서도 개인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강조하고(Germain,



- 27 -

1987),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Ruben & Kealey, 1979)을 통해 환경과 적합성

(goodness of fit)을 취득해 나가는 과정(김동배, 권중돈, 2000)으로 이해한다. 이

는 적응을 부적응과 양립된 이원론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고, 서로 중첩

(overlapping)시켜 보려고 한 Garmezy(1983)의 적응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이러한 적응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곧, 적응을 개인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장애를 극복

해 나가는 적극적 과정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결과물로 간주한다. 뿐

만 아니라 주체적 발현과정으로서의 개인의 의지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적응문제

를 단순하게 병리적 차원에서 보지 않고 발달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여 개인

이 지닌 현재의 문제들을 하나의 적응과정으로 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권효숙,

2002; 이윤선, 2003).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은 ‘병리’와 ‘건강’이라는 이분법에 갇혀

‘문제가 있는 청소년’과 ‘문제가 없는 청소년’으로만 범주화하려는 기계론적 패러

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리고 적응문제를 야기하는 환경의 변화를

발달을 자극하는 생태학적 전이(ecological transition)로 보아(Bronfenbrenner,

1979) 환경 내에서 개인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생태 체계적 관점은 본 연구의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이해하는 관점과 평가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

다. 첫째, 적응여부의 평가는 제 3자나 연구자들이 규정한 기준과의 일치여부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인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어떤 특

정시기에 문제가 발현되더라도 개인의 잠재능력에 따라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긍정

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사점을 통해 본 연구에서의 적응문제는

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적, 발달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변

수, 즉 주요정보제공자의 활용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탐색될 것이다.

나.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유형과 적응요소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중단의 원인에 따라 분류되거나(박창남, 도

종수, 2003; 윤여각 등, 2002), 중단 시의 자발성(김혜영, 2002; 박현선, 2004),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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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중단 동기(송광성 등, 1992), 학업중단 후의 생활형태(김범구, 2012; 박창남,

2001; 이숙영 등, 1997) 등에 따라 분류된다. 이렇게 분류된 유형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과정의 단계들과도 관련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업

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적응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학업중단 시점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전자는 학업중

단의 원인과 목적, 청소년 자신의 의사반영 여부, 중퇴의도에 따른 구분이며, 후

자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향후 계획에 따른 구분이다.

1) 학업중단 이전의 경험에 따른 유형과 적응요소

송광성 등(1992)은 학업중단 동기에 따라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하

였다. 능동형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하거나 적성을 찾아 인문계에서 실업계

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한 경우이다. 도피형은 더 이

상 학교를 다니기 싫거나 장기 무단결석으로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하여 중단하

는 경우이다. 그리고 불가피형은 학생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외적 상황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혜영(2002)과 성윤숙(2005)은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의사반영 여부에 따

라 자발적으로 때려친 아이, 비자발적으로 짤린 아이로 유형화하였다. 때려친 아

이는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가 의미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스스로 학교

를 그만 둔 자발적인 유형이다. 짤린 아이는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고 싶은 욕구

는 있었으나 교칙위반, 선생님과의 갈등 등으로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 유형

이다.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짤린 경우인 것이다.

박창남과 도종수(2003)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원인에 따라 적극형, 소극

형, 강제형, 가출동반형, 수월추구형으로 구분한다. 적극형은 학교교육 자체를 거

부한 유형이고, 소극형은 학습부진 등으로 중단하는 유형, 강제형은 비행 등으로

중퇴를 당한 유형이다. 가출동반형은 가출로 인해 학교까지 그만 두게 된 경우이

고, 수월추구형은 상급학교 진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이다.

이상의 유형 구분들은 사실상 학업중단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

만큼 반영된 결정이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적극적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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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으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서도 스스로 목표를 설

정할 것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과정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 갈 확률이

높다. 목표를 향한 실행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 스스로 적응요소를 탐색하고, 적응

해 갈 것이다. 의지력의 결함은 자기 통제력이나 자기 조절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충동성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자퇴의사는 강했으나 의지력

부족으로 계획적인 행동통제는 못했던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

를 구체화 하고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고, 규율을 지키거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엔 자신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혼란

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외적 환경적 상황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학업중단

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엔 생계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물리적, 심리

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싸우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지력의 정도에 따

라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할 것이다.

한편 박현선(2004)은 사례연구를 통해 학업중단의 원인, 학업중단에 대한 자발

성과 준비정도, 외부지원 여부, 중단 이후 대처전략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학업중단 경험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연구자는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을 새로운 대안추구형, 고독한 개척자형, 탈출형, 시행착오형, 자포자

기형으로 구분한다. 새로운 대안추구형과 고독한 개척자형은 학업중단 시 자발적

의지가 강하고, 학교제도에 대한 실망이 학업중단 원인이므로 제도권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반면 탈출형은 지위비행을 일삼다가

교사의 불신과 특정한 계기로 인해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유형이다. 무작정

나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중퇴를 결심하게 되었으나 중퇴 이후 생활에 대해 막

연하게 동경해 왔거나 중퇴 자체가 현실회피적인 동기가 많다. 중단 후 생활에

대한 준비도는 낮고, 정보나 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유형이다. 또한 시행착오형과

자포자기형은 학업좌절이나 환경적인 상처, 비행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며, 학업중

단 이후의 생활을 향한 준비가 낮다. 이 두 유형은 학업중단 이후 특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비행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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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업중퇴경험과정에서 도출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새로운

대안추구형

고독한

개척자형
탈출형 시행착오형 자포자기형

인과적

조건

자기실현

욕구

학교제도

실망

자기실현

욕구

학교제도

실망

자기실현 욕구

학업좌절

학교제도 실망

환경적 상처

비행(지위/범법)

학업좌절

환경적 상처

비행

(지위비행)

환경적 상처

비행(지위/

범법)

맥락
자발성 높음

준비도 높음

자발성 높음

준비도 높음

자발성 높음

준비도 낮음

자발성 낮음

준비도 낮음

자발성 낮음

준비도 낮음

중재

조건

정서지원 유

정보지원 유

정서지원 무

정보지원 무

정서지원(유/무)

정보지원(유/무)

정서지원 유

정보지원(유/무)

정서지원 유

정보지원 유

작용/

상호

작용

시도

(새로운도전)

시도

(새로운도전)

시도부재

시도

(새로운도전/

시행착오)

시도부재

시도

(새로운도전 /

시행착오)

시도

(시행착오)

결과
(학업중단에

대한)확신

(학업중단에

대한)확신

막연한 인식과

많은 동요

막연한 인식과

많은 동요
동요

출처: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박현선,

2003, 한국사회복지학, 53, p. 82.

따라서 탈출형에게는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면서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의미하

게 소일하거나,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적절한 대처전략을 가지

고 있지 않다는 데에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형과 자포자기형은 시행

착오를 겪었거나 자포자기하게 되었던 과거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개별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갈등과 다양한 고민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다는

데에 초점을 둬야 할지도 모른다. 박현선(2004)의 연구는 학업중퇴 경험과정을 다

룸으로써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을 본격적으로 조명하지

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학업중단 이전의 경험에 따른 유형이 다르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유형에 따른 적응요소로는 의지력, 자기 통제력이

나 자기 조절능력 등이 중요하고,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각 연구들이 사례조사 또는 설문응답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만큼, 각 유형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탐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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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적응형

진학형
복교, 검정고시 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
학습의욕 상실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생활적응상의 문제를 가짐

건전직장
취업형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 정착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함

취업
준비형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위
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음
일부는 적응상에 문제를 겪고 있음

부
적
응
형

보호 및
관리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소년원
수용

범죄연루 후 소년원 수용

보호
관찰 중

범죄연루 후 보호관찰 중
검정고시 등을 통한 진학준비 병행
유흥업소 등에서 아르바이트 병행

요양중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병원, 요양기관에 수용됨
진학, 진로지도가 부재함

보호 및
관리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

방치된
비행
청소년

중퇴 후에 진학, 취업준비에 참여하지 않음
다양한 비행행동, 폭력, 약물오남용 등에 참여함

유흥업소
취업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 중
일부는 검정고시 학원, 기술학원에 진학 및 취업
준비 등

필요함을 짐작하게 해준다.

2)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른 유형과 적응요소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유형을 분류

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생활유형을 중심으로 적

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분류한 경우(이숙영 등, 1997)와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분류한 경우(박창남, 임성택, 전경숙, 김성식, 2001)를 들 수 있다. 분석결과 적응

형과 정착형이 같은 유형으로 묶일 수 있고, 부적응형과 비정착형도 같은 유형으

로 묶일 수 있었다. 적응형은 진학형과 건전직장 취업형, 취업 준비형으로 다시

분류되고 정착형은 진학형과 취업형, 직업훈련형으로 분류되며, 부적응형은 보호

및 관리체계에 소속된 청소년과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비정착형은 시설수용형과 방치형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인 내용은 표 3과 표 4와 같다.

표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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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출하여 소제가 불분명함
중국집, 카페 등에 취업하거나 단란주점 등 유흥
업소에 취업 등
비행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미흡함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집안에 방치되어 있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준비가 미흡함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됨.

유형 특징 지원서비스

정

착

형

진학형
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

대안학교
복교후 상담관리

취업형
취업
대인관계 문제

취업알선
상담 및 진로지도

직업훈련형
직업훈련
훈련과정 부적응 가능성

직업훈련기관 소개
학력인정
자격증 연계
상담 및 진로지도

비

정

착

형

시설수용형
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

학력인정
자격증 연계
상담 및 진로지도
가족지원

방치형
가출동반
가족결손

청소년 쉼터
학력인정
자격증 연계
상담 및 진로지도

출처: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청소년상담연구(총서), p. 76.

표 4. 중도탈락 청소년 유형별 개입내용

출처: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박창남, 임성

택, 전경숙, 김성식, 2001, 한국청소년개발원, p. 134.

진학형은 학업중단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방황하기도 하고, 적응하려는

도중에 여러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학교에 복교하거나 검정고시 학원, 대안

학교 등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건전 직장형은 취업을 우선으로

하지만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대인관계 문제, 생활적응상

의 문제, 학업의욕 부족 등을 보고한다(이숙영 등, 1997). 따라서 이들 유형은 그

들의 생활특성을 잘 고려한 적응욕구를 반영하며 살아갈 것이다.

또한 부적응형이나 비정착형으로 분류되는 유형은 현재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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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거나 가출, 정신질환 등으로 현재 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적응형으로 전환될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만의 고충과 적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회적응을

향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유형일 수도 있다.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향후 계획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순수진학형, 아르바이트형, 취업형, 진로미결정중심형, 기타형

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순수진학형은 학업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자기

가 원하는 학업을 마치고 난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정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유형이다. 취업형은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려고 하는 유형이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형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이나 검정고시로 진학

을 준비하거나 취업할 생각 없이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겠다는 유형이다. 그

외에도 진로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한 진로미결정중심형, 기타형이 있다. 이 연구

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향한 계획이나 미 계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직면되

는 욕구를 채워갈지가 적응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요인들은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요인과 그가 처한 환경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달리 나타날 것이다.

주영신(2007)은 중퇴경험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중퇴 이후의 과정을 돌파구 모

색형과 불만족 안주형으로 구분하였다. 돌파구 모색형은 중퇴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가족이나 친척 또래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서 관계가 변화되었고,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었다. 이 유형은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 직업훈련 교육을 통

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유형이다. 또한 불만족 안주형은 적응

과정을 위해 어떠한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고, 현재가 힘들다. 어디서 돈이나 떨

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적응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가족 친척 또

래 지역사회의 지지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지원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어떤 말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반응하는 유형

이 불만족 안주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청소년 주변인들의 지지도 중요하

지만 청소년 자신의 수용 자세나 태도도 중요한 적응요인임을 알 수 있다. 긍정

적인 방향으로 적응과정의 스펙트럼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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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경과 류방란(2010)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학습

형, 취업 알바형, NEET 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형을 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학습형은

어떤 형태로든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

안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취업 알바형은 지속적으로 아

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또한 NEET형은 학습도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인데, 따로 하는 일 없이 친구들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배회형, 집이나 방

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은둔형, 부모 일을 돕거나 가끔 일도 하면서 주로

놀거나 기타 일로 소일하는 소일형으로 나뉜다. 이 연구에서의 적응요소는 학업

중단 이후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욕구임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하는 일 없이

또래들과 돌아다니는 배회형은 비행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윤철경(2013)은 학업중단자 실태 조사에서 비행형을 추가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김범구(2012)는 설문조사를 통한 잠재계층분석(LCA)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구조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을 분류하

였다. 학업중단 이후 특별한 계획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문항에 응답

할 확률이 높은 미결정중심형,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및 취업준비에 응답할

확률이 높은 미래준비형, 복학 및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 준비에 응답할 확률

이 높은 진학준비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청소년이 현재 하는 일과 향후 계획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유형이 분석되었다.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학업중단 이전

의 연구에서와 같이 사례조사 또는 설문조사로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유형을 분

류하였다. 이러한 유형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후 생활유형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정적인 변화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어떤 적응과정에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를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학교를 그만 둔 진정한 이유들이 추론될 수 있을 것이

며, 동시에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에게 필요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금명

자, 2008).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삶의 선택지는 학교교육 체제로 복귀하는

것과 학교복귀를 포기하는 것으로 크게 분리되고, 학교복귀 포기는 다시 사회적

으로 용인된 직업생활을 하는 것과 비행이나 범죄에 참여하는 생활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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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각 등,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의 적응유형은 학업유

지형과 취업 직업훈련의 두 방향으로 진로가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

응적 진로로만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학업을 중단했고, 사회는 그들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금명자, 2008) 때문이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의 청

소년 생활을 1년 동안 추적하여 급격히 비행화 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들(금

명자 등, 2004; 오혜영 등, 2011)도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처음

1～6개월 사이는 친구들과 거리를 방황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고등

학생은 주유소나 PC 방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았

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양쪽 모두 보호관찰과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비

율이 높아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였다. 특히 금명자 등

(2004)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학업중단 초기에 5.5%에 지나지 않았던 보호관찰중

인 청소년이 1년 후에는 10.8%로 급증하였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생활은 초기

2.6%에서 1년 후에는 5.0%로 증가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4%의

보호관찰이 13.4%로, 2.6%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가 10.7%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중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을 보이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

정뿐만 아니라 그만 둔 후의 적응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적응유형별 이해에 따른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개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유형, 지원여부, 학업중단 이

후의 대처전략 및 학업중단으로 인한 결과 등에 대한 맥락적 요인들이 그들의 입

장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학업중단이라는 고위험 상

황에서도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보호자원들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응 과정 중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적

응과정에 따른 욕구를 파악한 실질적인 중재방안이 모색된다면 학업중단을 경험

한 청소년은 일탈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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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적응요소

청소년 개인에게 초 중 고등학교 시기는 단순히 학업을 계속한다는 의미 외에

자아정체감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사회성이나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의 습

득, 집단생활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기술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청소년은 ‘의미 있는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불필요한 무망감과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손승영, 2003). 즉, 낮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사회적 기술의

결여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위축

감으로 나타났다(윤철경, 류방란, 2010).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회피적

반응,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통제 불능감이 있

었으며, 우울이나 자살충동 등도 보고되었다(오혜영 등, 2011).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

며, 개인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인적자본의

핵심요인이다(이경상, 조혜영, 2005). 따라서 학업중단은 앞으로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실직과 불완전 고용에 노출될 것이 예상된다.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고, 수입이 적거나 환경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

로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경제적 상황은 소득의 손실과, 노동숙련도의 결여 등을

포함한다(Bloom, 2010; McWhirter, McWhirter & McWhirter, 2007).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은 중심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주변적인 고용시장에 속하게 되거나 철저하게 사회에 의존하게 되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소득 계층에 머물게 되면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이 순환적

으로 일어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이렇듯 학업중단은 교육적, 직업적 발달의 기

회를 봉쇄시키고,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 고리

를 증가시킨다(Bloom, 2010).

이에 학업중단 청소년은 중단 이후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고, 학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된다(김혜영, 2002; 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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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2003; 장석민, 2002). 그 예로 학업복귀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부산지역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 연구에 참석한 청소년 대부분이 학교를 그만

둔 지 6개월 이상 되었지만, 연구 대상자들의 68.9%가 1년 이내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였다(김동민 외, 2003). 조영승 등(2001)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이

후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복학을 희망하고 있고, 중단 이후 복학절차, 검정고시

준비,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복학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 첫째, 학업성취도 부진, 학습의욕과 흥미 결여,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노상우, 2004). 둘째, 동기가 낮고, 비자발적이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동(김동민 외, 2003)을 하며, 생활태도가 불규칙하고, 꿈이

없다(강석영 등, 2009). 셋째, 대인관계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동급생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과의

갈등, 교사 및 학교제도에 대한 불만(전게서), 선입견을 가진 교사와의 관계(김동

민 외, 2003)등을 우려하므로 복교를 꺼린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대

인관계 영역의 문제들은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힘들게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지각인 자기개념과 자기개념에 스스로 부여하

는 가치인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신의 능력과 성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높다(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Hammond et al, 2007). 또한 자

기조절 능력의 결여와 같이 통제력의 문제를 가진다. 곧, 학업중단 청소년은 부적

응 청소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낮은 자존감, 의사결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기대부족, 삶에 대한 통제력 부족 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김범구, 2012; 유

성경, 이소래, 1998; 허철수, 1998).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들의 문제와 생활의 이유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 또한 부적응

청소년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미리 한계를 지우고,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목적

도 가지지 못하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이들을 부적응 행동을 해도 잃을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든다.

학업중단 이후에도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게 만들며, 학업복귀를 하

더라도 그 후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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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Whirter et al, 2007).

적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과정에 중

요한 요소이고, 성인기에서의 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이 우정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기술과 또래들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리고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

며, 다양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등을 익히지 못했다. 이러한 기술의 부족

은 타인의 관점이나 감정,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대

인관계에서의 오해와 왜곡된 해석을 낳기도 한다. 또한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문

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대화보다는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또래로부터

의 거부를 불러올 수 있다(양미진 등, 2006).

따라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심리사회적 적응을 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해서는 지식적 측면, 정서적 측면, 자신의 생활에 주체적으로 임하는

의지적 측면에서 부적응이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

들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출이나 비행, 가족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무기력감과 동기저하, 진로문제 등

에 따른 적응요소들은 그들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과정

학업중단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은 1-3개월까지는 학교에 가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

황에 대한 답답함과 막연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 되며, 불규칙하고 무의미한 생활이 지속되고, 학업중단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행동이 오히려 악화된다(권해수, 서정아, 정찬석, 2007;

성윤숙, 2005; 오혜영 등, 2011). 학업중단 이후 대부분의 청소년은 처음의 생각과

는 달리 무계획적이고 비생산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김영희 등, 2013; 성윤숙,

2005). 처음에는 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나, 막상 학업중단 이후에는

아침 기상에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할 일이 없고,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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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창호 등(2002)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이후 뚜렷이 할 일이 없다는

응답자가 21.3%로 나타나 학업중단 청소년이 무기력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고, 진

로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지

지나 지원이 없으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1년 이내에 비행과 같은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금명자 등, 2004).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에 여러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상황

을 인식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박현선(2003)은 학업중단 이후 큰

좌절을 경험했거나, 중퇴 이후 아예 특별한 시도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소일하고,

소위 바닥까지 추락하는 힘겨운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중퇴라는 결정에 대해 동

요하고, 후회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중퇴 이후 적응성패에 대해 중퇴에 대한

자발성 정도와 중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퇴

이후의 적응태도를 강조하였다. 안현의 등(2002)은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둘 뿐이지 학업이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

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적응태도는 매우 중요해 향후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

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들이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위해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

년의 변화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

상과 조혜영(2005)은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순수진학형으로, 취업준비

를 하는 청소년을 취업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주영신(2007)은 학업중단 상황에

대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형을 돌파구 모

색형으로 제시하였다. 윤철경과 류방란(2010)은 어떤 형태로든 공부하는 청소년을

학습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유형을 고려해 보면, 학업중단 청소

년에게도 적응을 위한 변화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방향이나 시기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때 그들의 성공경험을 통

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Franklin(1992)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이중의 어려움’이라고 표현

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실제 겪게 되는 현실에서의 적응상 어려움과,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자신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내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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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친 학교 불만족, 장기 결석, 선생님들과의 갈등 등으로 학교재학 시기

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러한 요인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 과정에서도 장애요인

으로 작용한다(변숙영, 이수경, 2011). 최동선과 이상준(2009)은 장기간의 학업손

실을 경험하고, 성공경험도 거의 없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취업

을 하고자 해도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 제한이 높거나, 청소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전경숙(2006)에 따르면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욕구는 높았다. 하지만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단지 돌리기,

주유원, 음식점 배달 등 보수가 적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므로 오랫동안 할 수 없

는 일이라고 하였다.

학업중단 이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사회의 역할과 적응사례를 고찰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숙영 등(1997)은 사례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청

소년의 유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제시하였다. 정착노력형의 경우 복교를 준비하

는 청소년에게 복교상담과 복교준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요구했고, 복교 이후

에는 지속적인 상담을 요구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은 학습의 지속에

따른 의욕상실, 학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므로 의

욕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요했다. 특히 대인관계와 적응문제에 대한 체계

적인 상담, 검정고시 학원생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의 지원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정착형 중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중퇴청소년

이 많으며, 사회의 건전한 성인과의 유대감 부족으로 퇴원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

는 대리부모 및 대리양육자와의 연계를 강조했다.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은 반사

회적인 성격으로 성인들과 유대감이 깊지 않아 보호관찰이 끝난 후에는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성인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지

속적으로 지원 보호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병환(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복지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주장하였

다.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연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연단위 학업중단 관련 협

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지역사회 관련기관 간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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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또한, 대안교실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대안적 교육공간

의 조성이 필요하며, 기존의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에 맞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현선(2004)은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현저하게

뛰어난 적응 청소년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에 의하면 학업중단 전에 중위

권 이상의 비교적 좋은 성적을 가진 청소년이 중퇴 이후 학교제도로부터 낙인이

적어 적응유연성이 높았다. 또한 진로에 대한 계획이 확실할수록 성공적으로 적

응하였다. 즉, 단순히 대학이나 어떤 학과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직업까지 연결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새로운 배움터를 빨리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준거집단에 소속감이 생기고, 사회

적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적응적인 생활태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기회를 기다리는 대신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둘째, 현실에

대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며, 성공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미래 지향적인 소신을

보인다. 셋째, 외부의 정서적 지원과 정보를 스스로 수집한다. 적응적인 생활태도

를 지닌 청소년이 보다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성윤숙(2005)은 중퇴과정과 적응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

이 결국 진학을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청소년은 사회에서 직장을 찾는데 학업중

단으로 인한 한계가 발생하였고, 결국 졸업장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학

업복귀를 준비하게 되었다. 또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중단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수업시간과 똑같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만큼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예능교육을 별도로 받으며, 수능준비를 하고

순탄하게 적응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혜숙과 서은정(2010)은 사례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이후 삶의 과정에서 사회

를 접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 때는 없었던 꿈을 발견

하게 된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등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었다.

조규필 외(2011)는 복교로 적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학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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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후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 발생과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 영향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친구들의 교복 입은 모습이 부럽고,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학업동기를 발생시켜 복학을 하게 하

였다. 또한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상황에서 학교 졸업장이나 자격증에 대

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 복교절차를 알아보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었다. 이

런 동기로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한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고 습관을 변화시켰다.

복학 후 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친구들의 도움이었다.

오혜영 등(2011)은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사레연구에서 학력과 졸업장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권유, 자신의 결심과 정보탐색 노력, 상

담자의 지지적 역할 등으로 인해 복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학업의 지속요

인으로는 개인의 의지와 정서적 지지 및 자원 등이었다. 즉, 본인의 의지와 노력,

장래에 대한 꿈과 계획 등 개인이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정서적 지지와 자극을

주는 친구, 상담과 멘토링 등 주변의 정서적 지지와 자원 등이 제시되었다.

김범구(2012)는 기존 문헌들이 말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나타냈다는 심

리사회적 특성을 모아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적응유형을 예측하였다. 이에 따

르면 자기조절 능력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부모가 합리적으로 설명

하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미래 준비형으로 적응해갈 확률이 높아졌다. 청소년이

직업지향적인 목표를 갖고, 정서적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가 감독적

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진학 준비형으로 적응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자신의 적응수준을

성공적으로 높여 가려면 자신에 대한 신념 수준과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야 함을

말한다. 진로계획이 명확하고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 긍

정적인 조망을 할수록 적응적인 생활태도를 보일 것이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주

변 사람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자원이 존재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업중단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에 편재되어 있는 적응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어 학업중단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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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들이었다. 즉 전체적인 적응과정 속에

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어 변화되어 가는지 탐색하는 연구는 극

히 적었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유형에서 적응과정을 부적

응 과정과 양립된 이원론적 구조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적응과정

이란 개인이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적 제약을 극복해 나

가는 과정이다. 개인의 심리 정서적 요인이, 그리고 행동이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

호작용해가는 결과물들이 적응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적응과정에서는 적응문제

를 단순히 병리적 차원으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발달과정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자신이 처한 구체적 상황

이나 조건을 조절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 나가는지

를 파악해야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응여부의 평가는 제 3자나 연구자들이 규정한

기준과의 일치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과정의

틀 속에서 그들의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라고 판단된다. 또한 학업중단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

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추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학벌위주의 사회문화적 전통의 바탕 위에서 학교를 그만 둔 학업중

단 청소년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을 탐색하여 그에

대한 실체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들의 적응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처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중재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주제의 특성을 감안해 질적 연구 방법 중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 연구방법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시

간적 흐름의 관점은 물론 다양한 정서 및 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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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근거이론에 대한 개괄적 소개를 하

고자 한다. 먼저 근거이론의 이론적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본 연구가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함께 언급

하고자 한다. 이어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근거이론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거이론 방법의 철학적 배경인 상징

적 상호작용주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는 사회심리학자

인 Mead(1934)의 실용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Munhall, 2001). Mead의 실

용주의 중에서도, 행위자와 그가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은 행위자와 사회 양쪽

모두에게 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생각과 행위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

다는 내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Mead에 의하면 의식과 정신, 자아 등이

비롯되는 곳은 사회이며, 사회는 일반적으로 정신과 자아에 선행하는 지속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따라서 성찰적 지성, 의식, 정신, 이미지, 의미 그리고 일련의

정신 과정들은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과정의 일부이며, 모든 정신 과정들은 사회

적 과정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타자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타자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해 상징으

로서의 언어가 강조되는데 인간은 언어를 통한 해석을 하면서 해석된 자극에 반

응하고 상호작용을 이루어 나간다.

Blumer(1969)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세 가지 명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첫째,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의 의미에 기초해 행동한다. 둘째, 그러

한 목표의 의미는 사회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변형되며 유지된다. 셋째, 인간

은 해석적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사용하고, 의미는 언제나 상징의 사

용을 수반한다. 특히 언어 상징주의가 핵심을 형성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

에서 주로 언어적 상징을 사용하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명제적 기초에 입각하

여 Blumer는 사회과학의 목표는 인간 자신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경험을 해석하

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미의 체계를 발견하고 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

은 기계적 작용이라기보다 형성적 작용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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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의미가 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

면 근거 이론적 접근 방법에 따른 연구 자체는 상징적 교섭의 한 과정이다.

Blume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구체화하여 사회화, 의미, 상징, 자아, 상호작

용 등에 대해 해석하였다. 사회화는 인간이 사고능력을 발전시키고 인간다운 독

특한 방법을 발전시키는 보다 역동적인 과정이다. 우리 대부분은 사회화 과정에

서 공통된 의미를 학습하지만, 같은 대상에 대해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여러 행위자들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George, 2004, 김왕배 외 역, 2006).

이러한 상징적 상호주의 관점에서 본 연구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적응해 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적 맥락 내에서 연구 참여

자들이 어떻게 적응해 가고, 그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참여자

들이 언어 뒤에서 은밀히 작동되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들을 어

떻게 파악하고, 적응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지, 참여자 자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구체

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와 상징들을 학습하며 상징은 언어와 행

동을 통해 나타난다. 특히 언어는 광범위한 상징체계로 상황에 대한 범주화를 통

해 기억될 수 있게 되고, 사고력의 향상, 문제해결 능력의 증가 및 시공간의 초월

을 통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상징을 통해 자신의 행동방향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상게서).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위 속에 내재된 상징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시공간의 차원에서 해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학업중단 자체나 지지체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표현한 의미 속에 담긴 본질이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언어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적응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자아의 의미를 상호작용주의적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자아는 자신을 객체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고, 공동체의 관점

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조직화된 집단행위와 자아가 발생하는 데

에 필수적이다. 자아는 예측 불가능하고 창의적인 측면인 ‘I’ 와 행위자에 의해 가

정된 타자들의 조직화된 태도들인 ‘me'로 구성된다. ‘I’가 사회에서의 혁신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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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반면 ‘me’는 사회적 통제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한다(Goffman, 1959). 두

가지 자아에 대한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Goffman은 ‘I’와 ‘me’ 사이의 긴장에 근

거하여 사회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와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하는 행동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또한 Blume는 자아를 우리가 단순히 외적 자극에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자아는 주어

진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개인의 역할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상대적이며 가변적이다(Goffman, 1959, 김병서 역, 1992).

이러한 자아개념은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상호작용과 맥락, 상황에 따른

결과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곧, 학업중단 청소년이 주변인의 기

대에 부응하여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바꾸고 재구성해 가는지, 둘러싸고 있는 지지

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적응과정에서

의 상황에 대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파악하게 할 것이다.

Goffman이 관심을 가졌던 낙인감에 대한 개념 또한 본 연구와 관련이 있으므

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낙인감이란 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당위적인 사

회적 정체성’과 실제로 있는 ‘실제적인 사회적 정체성’ 간에 괴리감이 존재할 때

생긴다. Goffman은 이미 불신당한 낙인감과 평판이 나빠지게 하는 낙인감으로 구

분한다. 전자는 사람들이 이미 그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나타나는 긴

장을 처리하는 일을 맡게 되며, 후자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정보

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상게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당위적인 사회적 정

체성’과 ‘실제적인 사회적 정체성’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낙인감에 대한 본질에 대해 파악하고, 낙인감의 처

리방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탐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해 참여자의 언어

적 상징에 집중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나. 근거이론 접근방법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사회학자인 Glaser와 Strauss에 의해 1967년에

개발되었다. 이는 실용주의 및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법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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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Munhall, 2001). 따라

서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에 의한 역할

규정과 상황맥락의 중요성 등을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한다(홍현미라, 권지성, 장

혜경, 이민영, 우아영, 2010). 그러므로 근거이론은 현장(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것으로 직관력을 제공하며, 이

해를 강화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해 준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이론적 민감성을 가진 연구자가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코딩, 관련자료 메모 등의 체계적 연구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여 귀납적으로 실체이론(substance theory)을 개발해가는 것이다. 실체이론 개발

방법은 개념구성의 속성과 차원을 규명하고, 연구과정에서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

며, 조건부터 결과까지의 구조를 도구적으로 사용하여 이론개발의 통찰력을 얻고

자 한다. 또한 이론 도출까지의 과정을 상호 밀접하게 진행한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접근방법의 핵심사항들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자료(저널, 집단 혹은 개인 인터뷰, 현장노트, 책, 비디오, 기타

형태)를 수집하고 코딩하며, 분석함으로써 개념과 속성을 나타낸다(Glasser &

Strauss, 1967).

둘째, 연구자와 자료간의 상호작용인 분석은 연구자의 창의적 능력으로 적절한

범주를 명명하고, 이론형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Glaser & Strauss, 1967).

셋째, 개인의 상호작용, 행동, 사회적 과정 중에 있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현

상을 추상적이고 분석적 도식으로 이론을 발견하거나 형성하는데 근거이론의 목

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접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 방문하여 범주를 발전

시키고 연결 지어 이론적인 가설을 진술하거나 모형을 제시한다(Creswell, 1998).

넷째,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일어난다. 연구자는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

뒤 분석에 들어가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순

환적인 과정을 거친다. 자료수집은 분석결과에서 발견된 범주가 더 이상 새롭게

생성되지 않을 때 종료된다(상게서).

다섯째, 연구 참여자 선정이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론적 표본추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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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연구자가 개념에 근거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으로 개념의 속성을 변화시키는

차원이나 조건을 탐색해 가는 것이다. 표본추출이란 연구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

을 뜻한다. 이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더 목적적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

고, 모든 범주가 포함되어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초기 표본추출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범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

구자는 넓은 영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몇 개의 범주를 얻게 되면 지속적 비교하

기 방법으로 그 범주를 발전시키고, 밀도를 더해 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표본

을 추출하게 된다. 연구자는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건간의 비교, 사건과

범주간의 비교, 개념간의 비교를 통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색하면서 의도적인 면

접을 수행한다(Strauss & Corbin, 1998).

여섯째,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한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

에 나온 개념들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범주화해 간

다. 이러한 과정은 자료의 재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같은 개념이 얼마나 자주

출현하고, 다양한 조건하에서 그 개념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

러한 과정은 더 이상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Strauss

& Corbin, 1998).

일곱째, Strauss와 Corbin(1990a, 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

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가지 과정이 기본적인 분석과

정이다. 코딩은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고 이론을 형성하도록 통합시키는 분석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메모가 유용할 수 있다. 메모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해석, 질문, 방향, 계획, 주제, 가설 등을 기

록해 놓은 것이다.

여덟째, 근거이론 분석의 결과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분석자가 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을 통합시킨 결과이다. 즉, 이론 구축의

축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범주에 하위범주를 관련짓는 과정으로 귀납적 사고와 연역

적 사고방식을 동시에 포함시킨다(Strauss & Corbin, 1998).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

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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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작용/상호작용전략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결과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그림 2.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Strauss & Corbin, 1990a, 1998)

중심현상이란 사람이나 관련 집단이 처해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하여 행하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이다. 이는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

어지고 조절되는 것으로 ‘무엇에 관계되는가? 작용/상호작용은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용어이다. 인과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발생이나 발

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의미한다. 이는 ‘왜?’ 또는 ‘무엇 때문에 개인

이나 집단이 현상과 관련된 상황이나 쟁점, 문제를 만들어 내는지?’를 설명해주는

용어이다. 맥락적 조건은 사람들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하여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 조건의 집합이다. 이는 차원적으로 시간과

장소에서 교차하여 중심현상의 이유를 설명해준다. 즉, 어떤 현상이 어떤 이들에

게는 무제한적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제한적 또는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는 조건으로 우연적 조건들과 중재적 조건들에서

나온다. 맥락적 조건 내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며 각 조건들은 그 자체의

차원에 따라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중심현상에 미

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면서 변화시키는 조건들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

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한다. 작용/상호자용 전략은 개인이나 집단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는 방식(how)이다. 이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중심현상

을 다루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를 뜻한다. 결과는 작용/상호

작용의 결과물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는 외부세계에 잘 드러나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의 심

리사회적 경험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실체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

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과는 달리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체적인 적응과정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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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어 변화되어 가는지를 그들의 틀 속에서 추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상징적 상호작용주의를 기반으

로 한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

았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연구

의 틀이 예민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세계에 접근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은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주어

진 의미를 기반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며, 해석하고 정의 내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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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후 경험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그

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 대한 실체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을 선택하

였다. 질적연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중심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Stern,

1980). 또한 느낌, 사고, 과정, 감정과 같이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서는 추출하거나

알기 어려운 중심현상에 대한 복잡한 세부사항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Strauss & Corbin, 1998)

질적 연구의 주요 요소는 첫째, 자료(data)이다. 자료는 면접이나 관찰, 문서, 녹

음이나 필름과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얻어질 수 있다. 둘째, 연구자가 자료를 해

석하고 조직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procedures)들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

는 자료의 개념화(conceptualizing)와 축소(reducing), 속성과 차원에 따른 범주의

정교화(elaborating), 일련의 명제문을 통한 기술(relating)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개념화, 축소, 정교화, 기술은 종종 코딩(cording)이라고 불린다. 또한 분석과정의

일부인 비통계적 표본추출, 메모작성, 도표화 등도 절차에 포함된다. 셋째, 서면

및 구두 보고서의 작성이다.

질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다양한 유형과 접근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거

이론 접근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지만(한국교육개발

원, 2013) 아직까지 그들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는 경험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김영희, 허철수. 2012). 따라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의 관점에서 그들의 적응과정을 분석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에는

근거이론 접근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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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정은 그들의 내면세계의 역동성에 대한 심층적 접근과 그 역동으로 인한 결

과에 대한 참여자들의 종단적 진술에 의거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적응과정

분석에는 주로 근거이론 방법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박한샘, 2004).

둘째,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틀 속에서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지원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거이론적 접근을 따르게 되면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통해 적응과정을

살펴보게 된다. 그럼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의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Strauss & Corbin, 1998) 보다 효과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

응과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적응요소를 찾아낸다는 것은 근거이론 방법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차용했다(Strauss & Corbin, 1990a)는 데에 기반 할 수 있다. 상

징적 상호작용론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속해있는 사회 내에서 상호작용

을 통해 어떻게 적응해 가고, 상황에 따라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지에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을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들의 적응유형을 도출하고, 적응과정을 단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근거이론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세계와 의미를 탐색하고 과정적

이해를 하는 데에 유용하다. 코딩절차를 통해 사례들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

화 하게 되고,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을 용이하게 하며, 가설적 정형화 및 진술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응유형 및 적응단계가 밝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과정분

석은 자료에서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

고, 중재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

한 작업결과는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개별서비스 전략수립과 적응과정에 따라 탄력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지서비스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체이론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김진숙,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분

석해 내기 위해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따랐다. 특히 근거이론이란 연구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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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서 나오는 이론을 의미한다는 Strauss와

Corbin의 접근방법을 따랐다. Strauss와 Corbin(1998)은 자료 분석 단계를 제시하

였으며, 접근방법에서는 분석구조(structure)와 과정(process)을 통합시킬 것을 요

구한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유연한 귀납적 사고와 연역적 사고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연구자의 객관성과 민감성의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객관성은 응답자를 향한 개방성과 응답자의 말이나 행동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감성은 연구자의 창의성을 가능

하게 해주고, 자료로부터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갖는다(Strauss, Corbin, 1998). 객관성은 사건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정확

한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고, 민감성은 자료안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미를

감지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깨닫기 위해 필요하다.

전체 연구 진행 과정은 사전연구와 본 연구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제 연구의

진행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사전연구에서의 대상 상담사례와 심층면

담 대상은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상의 다양성을 기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심층면담 대상은 포화의

원칙에 의거하여 범주와 이론이 최대한 설명될 수 있게 다양성을 기하였다. 사전

연구 결과를 과정적으로 설명하고, 본 연구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가. 사전 연구

상담사례 선정은 총 9개의 사례 범위 내에서 학교 급별과 성별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분류되었다. 그런 다음 학업중단의 원

인이 중복되는 사례는 제외시키는 기준이 이차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결과 5개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사례분석은 약식이었지만 근거이론에서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상담사례 분석결과가 일차적으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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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연구

•상담사례 분석
•예비면담결과 분석

연구질문 작성

1차 참여자 선정

•이론적 표본추출:
개방표본 추출

자료수집

•심층면접
•과정: 1차 면접

- 비구조화된 질문
- 반구조화된 질문

자료분석

•방법: 질문하기, 비교하기

•과정: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자료수집

•방법: 심층면접
•과정: 2, 3 차 면접, 새로

운 대상자 1차 면접
- 구조화된 질문

자료분석

•방법: 질문하기, 비교하기

•과정: 자료 체계화,

필요한 범주밀도 심화

글쓰기

•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
결과제시

•적응과정 분석
•적응과정에 따른 사례간
유형비교

2차 참여자 선정

•이론적 표본추출:

관계적, 변화적

표본추출

이론적 민감성

•학술적 문헌

•비학술적 문헌

(칼럼, 신문기사, 방송자료)

•인터넷 싸이트의 자유글

•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

2 단계: 본연구 ⇒

1 단계: 사전연구 ⇒

그림 3. 연구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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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두 번째 사전 연구로서 예비 면담연구가 진

행되었다. 예비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상담사례 선정에서의 일차적 기준을 따

라 이루어졌다. 결과 상담사례 선정 대상자와 같이 초등학교를 그만 둔 남아와

중학교를 그만둔 남녀, 고등학교를 그만 둔 남녀 청소년 5명이 선정되었다. 다만

본 연구도 포화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

업중단 원인만큼은 다양화시켰다. 예비면담은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고, 심층면담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한 뒤 상담사례 분석과 같은 절차로 분석되었다. 사전연구

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질문이 작성되었는데 연구 질문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적응과정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그 결과는 선행연구 내용과 얼마만

큼 유사하게 나타날 것인가?’였다. 이러한 사전연구 분석결과는 선행연구 결과 내

용들과의 유사성 여부가 비교됨으로써 본 연구 진행에 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나. 본연구

1) 연구 질문 작성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은 연구문제(research problem)를 선택한 다음 서술

되는 과정이다.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일반적 혹은 실제적 영역인 연구문제를

선택 하고 작성된 연구 질문은 본 연구에 의해 제기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서 연

구 프로젝트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자료수집과 분석에 사용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 질문들은 이론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

므로 현상을 깊이 탐색하기에 필요한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질문에 대답을 얻기 위해 사용될 연구방법을 상당한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연구 질문은 처음엔 넓게 시

작한다 할지라도 연구과정을 통해 그 개념과 관계가 밝혀짐에 따라 좁혀지고 초

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 질문은 연구할 현상을 밝혀내는

진술이다. 연구 질문은 독자에게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주제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을 알려준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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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의 핵심범주는 무엇인가?

셋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은 어떤 적응과정을 거쳐 변화해 가는가?

넷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은 무엇을 심리사회적 적응이라고 지각하는가?

다섯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높이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여섯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은 적응해 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및 기준

본 연구의 일차적인 대상은 전국에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다. 본 연구

에서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란 학업중단의 원인에 상관없이 제도권 내의 학

교를 그만 둔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에는 유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가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활용하므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

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특히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하는 개방 표본추출과

관계적, 변화적인 표본추출(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 방법을 따랐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현상에 포함된 범주를 많이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범주, 속성 및 차원에 속하는 참여자를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기

본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을 중단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

되었고, 현재 24세 미만인 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설

정한 이유는 중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중단 이후 1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비행 증가율을 보였다는 보고(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을 포착하고, 작용/상호작용

을 통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 경과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범위가 9세부터 24세까지이

기 때문이다. 둘째,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

로 선정하였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이 고등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나 1% 안팎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고, 사전연구에서 본 연구자의 경험상 자신의 과거 경험과 행

동에 대해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는 자아의식이 발달한 단계는 중학

생 이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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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인 개방표본 추출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우선 2012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학업중단 청소년 욕구조사’ 설문 시 지면 안내를 통하여 확보

된 지원자 67명(총 187명 중)을 기반으로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

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중심인 인터넷 카페에서 선정된 참여자 26명을 연구 참여

자로 추출하였다. 개방 표본 추출 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가능한 한 많은 범주를

만들어 내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관련 영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중단했던 학교 급별, 중단 후의 기간,

사회적 개입 및 지원 경험여부, 요보호 대상경험 여부, 지역별, 성별, 은둔형 등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여 1차 연구대상자를 추출하였다.

2단계는 관계적, 변화적인 표본추출 방법에 의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 단

계에서는 연구진행에 따라 분석과정에서의 연구 자료를 체계화하고, 중심현상의

패러다임 설정에 필요한 범주의 밀도를 심화시키기 위해 관계적이고 변화적인 표

본추출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의 표본추출에 따른 연구가 진행됨

에 따라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일정한 목적이나 초점에 맞춘 관계적이고 변

화적인 표본추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범주를 발전시키고 밀도를

더하고 포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 7명을 선정하였다. 7명은 1차 연구 참여자들로

부터 추천받은 11명 중에서 선정된 자들이다.

3) 자료수집

(1) 연구자의 준비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이므로(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의 자질과 역량 등이 질적 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면

담기술은 자료수집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은주, 2005). 연구자에게

는 연구주제에 관한 지식과 실천적 경험이 요구되며,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근거이론 방법에서 요구하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

(theoretical sensitivity)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론적 민감성이란 연구자가

자료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념화할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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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의 이론적 통합능력을 말한다. 이는 연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훈련

과 경험,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분석과정 그 자체를 통해 향상된다

(Strauss & Corbin, 1990b, 김수지, 신경림 공역, 2000).

본 연구자가 이론적 민감성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첫째,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2급을 소지하고, 찾아가는 상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상담과 집단 활동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만나왔으며, 멘토로서의 연결을 통한 개입도 중시하고 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

년이 중심인 카페 회원으로 꾸준한 소통과 상담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째,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3편 발표했으

며(김영희, 김성봉, 2011, 김영희, 허철수, 2012, 김영희, 최보영, 2013), 그 중 1편

은 근거이론 방법에 의한 논문이었다. 이 논문들은 질적 연구 방법에 능한 자들

의 지도를 받았으며, 특히 1편은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조언을 들으며 수행되었다. 둘째, 학업중단과 관련된 학술문헌과 신

문 기사를 읽고 방송을 관람하여 왔으며, 적응자체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연구 참여 동의서(부록 1)에 서명한 이들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수기 내용을 통하여 주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주된 자료 수집

전에 수거된 기술식 질문지에 대한 참여자의 응답지, 연구자의 현장노트와 메모

등의 보조 자료를 통해서도 자료가 수집되었다.

1차 심층면담은 2013년 2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진행 되었고, 생활수기 6편

은 6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수집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심층면담은 반 구조화

된 질문으로 진행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경험에 대하여 되도록 자유롭게 진술

하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막연해 할 때는 맥락에 따른 질문을 통해 단서제시를

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록은 바로 필사하였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참여

자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다만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연구자의

거주지를 떠날 때는 최대한의 대상자를 만나기 위해 면담 시간을 상호 조정하기

도 했다. 되도록 참여자에게 가까운 상담실이나 복지관 등에서 면담을 진행했으

며, 참여자의 집이나 공공건물 내에서 진행될 때도 있었다. 심층면담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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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

였다. 동의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의 목적에

사용될 때조차 익명으로 사용됨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참여자에

게 민감한 주제(밝히고 싶어 하지 않은 사안)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상담

이나 도움을 원하는 경우 연구자나 해당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음을 알렸다.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담 전에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하기 위한 노

력이 중요하다. 이에 음료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부터 또래 또는 생활상의 에피

소드 등을 나누고, 있을 면담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

진 다음 면담을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엔 사전만남을 먼저 갖기도 하였는데

참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바로 장소를 옮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초

기엔 “학교를 그만 둔 후 어떻게 살았어요?” 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면담 동안 참여자의 감정과 표정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목소리의 변화나 힘

주어 말하는 부분, 침묵, 몸짓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하며, 순간적인 메모를 할 때

도 있었다. 연구의 진행에 따라 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를 말해 줄 수 있어요?” “학교를 그만 둘 때 어떤

각오를 하였나요?”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가족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학교를

그만 둔 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학교를 그만 두니까 어떤

점이 좋은가요?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원하는 모습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지요?” “적

응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적응해 가는 데에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그만 둔 것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하는 모습의 삶을 살려면 자신의 어

떤 강점이나 능력을 발휘해야 할까요?” “학교를 그만 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애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요?” “가족

이나 사회에 또는 학교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등과 같은 질문들이었다. 이

러한 질문들은 학교를 그만 둔 배경 및 그만 둘 당시의 조건이나 상황 등이 학업

중단 이후의 적응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적

응과정, 그 과정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미래에 대한 준비정도 등을 탐색하

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을 구체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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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는 단계적 질문들이다.

면담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는 기제(연구 참여 사례비)를 마련하였다. 면담이 끝나면 녹음이 잘 되었는

지 확인해 달라는 참여자도 있었으며, 언제든지 다시 응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다른 친구를 소개해도 되느냐고 묻는 참여자도 있었다. 면담을 하고 난 소감을

물었을 때 “학교를 그만 뒀다고 죄인은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 구할 때 기분 나

쁘게 훑어보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응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편

견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생활 수기는 본 연구자가 요청하고, 대상자가 동의함으로써 수집될 수 있었다.

생활수기 대상자는 카페회원으로 글은 올리나 은둔형으로 칩거하거나 어떤 트라

우마로 직접적인 만남을 꺼려하는 이들이 선정되었다. 섭외과정이 쉽지는 않았으

나 학업중단 청소년이 소통하는 카페상의 쪽지를 활용하여 참여의 필요성을 최대

한 설명하고, 연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카페에서의 활동 이름 등을 알림으로써

가능해졌다. 적극적으로 수기를 써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 후 학업중단 과정부

터 현재까지 어떻게 생활하여 왔는지, 어떤 경험과 노력들을 하였고, 당시의 생각

이나 느낌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상세하게 서술해줄 것을 카페상의 메일을 통하

여 개별적으로 요청하였다. 요청한 자료가 당도하면 분석을 하면서 전화나 메일

을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보충함으로써 주 자료에 손색이 없도록 하였다.

2차 심층면담은 1차 면담이 끝나는 대로 진행되었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

이나 1차 자료 분석에서 확인된 범주들을 계속 탐구하기 위해 구조적인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의 청소년 상담 경력과 카페 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자에 대한 소개

와 연구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결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궁금한 사

항에 대해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도 알려주었다.

면담이나 수기에 참여한 많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목표나 삶을 정리하는 시간

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반응하였다. 자료수집 후 지급되는 연구 참여 사례비

를 거부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각 자료 수집이 끝나는 즉시 참여자의 주요 특징

과 이전 참여자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추후 질문방향, 대략적인 모형, 연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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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생각 등을 간단하게 노트하고 메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분석단계에 따랐다. 즉,

원자료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분석했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원자료화

(근거자료)

개방코딩

-개념화

-개념 범주화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 구축

-과정분석

선택코딩

-이야기 개요 및 윤곽설명

-핵심범주 발견

-가설적 정형화, 유형화

-가설적 관계진술 작성

→적응유형, 상황모형

이론적 민감성,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메모 및 도표 활용

그림 4. 자료분석 과정

개방코딩에서는 개념의 도출과 범주화를, 축코딩에서는 패러다임에 의한 모형과

과정을 분석했다. 선택코딩에서는 이야기의 윤곽을 세우고 핵심범주를 도출하고,

가설적 유형과 함께 관계진술을 정리했다.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이론적 민감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이론적 표본추출, 지속적 비교, 메모, 도표 등을 활용하였다.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는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분석기간 동안 자료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함으로써 이론 생성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질문의 예를 든다면 ‘이 자료는 무엇과 관련되는가?’ ‘참

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심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가?’ 등이다. 본 연구자가 분석 시 스스로에게 민감하게 했던 질문으로는 ‘학업중

단 청소년은 자신의 경험들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학업중단 후 그들은 무엇을 가

장 많이 경험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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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은 무엇인가?’ ‘적응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적응에 개인적 차이

를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주요 고민과 욕구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

러한 질문은 자료를 보는 방법과 개념적인 질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한 “다른 참여자는 학업중단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자포자기의 심

정을 말하기도 하던데 ㅇㅇ씨는 어떤가요?”와 같은 유도질문들은 현재 상황을 구

체적으로 대조 비교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두려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요?”와 같은 실용적인 질문

들은 참여자 경험의 중심현상과 핵심범주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비교하기’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첫째, 각

참여자의 자료 내용 안에서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분류하는 작업을 하

였다. 예를 들면 한 참여자의 자료에서 ‘성취경험’이라는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을

때 자료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 이 참여자가 그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참여자 간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대조하였다. 그 결과 의지력이 강한

참여자는 약한 참여자보다 자신의 불안수준을 높이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꾸준히

조절해 감으로써 적응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에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수행한 자료 분석의 세부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료화 단계

녹취된 모든 면담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기술했다. 자료의 텍스

트 량은 평균 한 참여자당 21쪽(A4 용지, 12 Point)이었다.

2) 개방코딩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한 후 범주화하는 단계이

다. 개방코딩의 첫 단계는 개념화이다. 개념화란 자료 내에서 의미 있다고 여겨지

는 사건, 상황, 행동을 추상적 개념으로 명명하는 작업이다. 현상을 명명하는 것

은 연구자가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현상을 하위범주로 묶은 뒤

공통의 이름으로 분류하여 묶기 위함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면접 내용을 한줄

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자료를 읽어나가면서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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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거나 분석적으로 흥미로운 진술에 밑줄을 긋고, 여백에 개념을 명명화해 나

갔다. 개념의 명명은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 인용한 체험코드(in vivo code)와 연

구자가 맥락 내에서 참여자의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추상적 해석을 통해 명명하

는 방법에 따랐다. 개념화 과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할 짓도 없고, 그냥 그것 밖에 없어요. 담배피고 술 마시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오후쯤 집에서 나가 그냥 유흥을 즐기는 거죠. 밤늦게까지(유흥을 즐김). 놀고, 자

고, 먹고, 싸고. 이런 반복된 생활밖에 없고, 그냥 허무하게 시간은 가는 거 같고, ‘내가 지금

이러는 동안 애들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잘 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무의미한 삶

에 염증). 마음먹고 복학을 생각해 보지만,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도 다녀보고 싶고…. 공부가

안되니까, 1년이 넘어서 어린 애들과 쪽팔리잖아요(내적 갈등).

두 번째 단계는 범주화 단계이다. 텍스트에서 도출된 개념들을 유사하거나 의

미상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하고, 하위범주를 묶

어 범주로 구성하는 단계이다.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하는데 추상

화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로 명명하게 된다. 따라서 범주는 ‘현상’을 나타

내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Strauss와 Corbin(1998)에 따른 범주명의 출처는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진

행되었다. 첫째, 텍스트에서 발견된 개념들의 목록에서 분석자가 통찰력을 발휘하

여 더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로 명명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

서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현상의 개념들인 ‘부모님의 사랑을 원함’, ‘잘 해준 사람

을 향한 애틋함’, ‘정붙일 곳이 필요함’의 개념을 ‘애착불안’이라는 하위범주로 통

합하였다. 그리고 ‘애착불안’, ‘직면이 두려움’, ‘불일치성’등의 하위범주들은 학업중

단 청소년의 소외감과 당혹감에 대한 불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범주를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에

서 사용된 개념을 빌려 사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학문이나 전문직에서의 중요한

개념을 연장하여 발전시킬 수 있지만, 특정한 이미지에 부합하여 자료에 대한 해

석을 편향되게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것을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

히 빌려와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Strauss, Corbin, 1998). 이에 본 연구자

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을 적용시킬 때 그 개념이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

치고, 기존에 밝혀진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론적으로 분명히 드러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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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셋째, 참여자의 진술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체험코드를

사용했다. 예를 들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의 편견과 사회문화적 편

견을 지적하고 있다면 이는 ‘사회문화적 편견’의 하위범주로 명명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속성과 차원에 따른 고려단계였다. 확인된 범주를 구체적인 속

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시켜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분한 단계이다. 예컨대 ‘현상적

두려움’은 그 경험의 ‘강도’라는 속성에 따라 강하고 약한 정도의 차원으로 나타

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강함’ 또는 ‘약함’이라는 차원으로 경험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개방코딩이란 자료에서 개념을 발견해 내고, 그 개념

의 공통된 속성에 의해 떠오른 의미를 추상화하는 범주화 작업을 거치고, 범주화

된 것을 속성과 차원으로 분류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까지를 말한

다. 개방코딩에서는 자료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같은 범주로 묶되 다른 범주와

는 배타성을 유지해야 하며, 범주화 구성 과정에서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가장 근

접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동료지지집단이나 질적 연구 경험자

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3) 축코딩

축 코딩은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그 하위범주들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었다. 이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방식을 동시에 가지는 복

잡한 과정이다. 개방코딩에서 분해된 자료들을 재조합하여 현상과 관련된 여러

조건들과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주요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

는지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구조를 만들

고 과정을 발견한다. 이에 하위범주들은 패러다임 모형 안의 인과적 조건, 중심현

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결과를 나타내는 범주에 연결

된다. 즉 구조를 과정과 통합시키기 위해 고안된 분석도구인 패러다임을 따라 조

건적 맥락 안에 범주를 위치시키고, 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전

하는 작용/상호작용 과정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패러다임 모형은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와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가?’

에 대한 탐색을 용이하게 해주며, 어떤 조건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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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보여준다. 때문에 근거이론이 형식적 구조화를 통해 체계화된 이론을 정

립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질적 연구의 풍부함을 저해할 수 있는 이중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독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인식할 것인가

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근거이론의 구조 지향적 절차

방법을 따르되 패러다임 범주분석 과정에서의 고민이나 갈등과정을 드러내는 방

법으로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질적 연구의

풍부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4) 선택코딩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이론을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 분석의 마지막 단계이

다. 이론적인 통합은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통하여 연구자와 자료간의 상호작

용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핵심범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핵심범

주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다른 범주를 이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

다. 핵심범주를 밝히도록 촉진하는 기법으로는 이야기 윤곽 적기, 도표 사용하기,

메모 정리하기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의 핵

심범주를 찾아내기 위하여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서술적으로 이야기 윤

곽을 사례마다 적어나갔다. 면담 끝부분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적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

의 응답은 본 연구자가 핵심범주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자료분석

시마다 메모와 도표 등을 이용하여 표본추출의 방향을 정하고, 사고를 정리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연구결과의 통합과 정교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핵심범주를 결정하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모형에 나타난 범주들 간

의 전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연결되는지 가설적 관계를 설정하고, 유형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가설적 관계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료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와 대조를 통해 설정되었다.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작용/상호작용을 사용하

여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범주들 간의 이론적인 가설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에 대해 유형분석을 실시하여 적

응유형을 제시하였다. 핵심범주의 속성 및 차원과 패러다임 모형에 나타난 범주

의 속성과 차원에 의해 반복되는 가설적 관계 진술에 따른 적응유형을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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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적응유형별로 중심현상과 핵심범주, 결과 사이의 차이에 따른 사례들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미시적, 거시적 조건에 따른

상황모형까지도 설정하게 하였다.

객관적이고 통계적 가설과 기술적인 면을 강조하는 양적연구 방법과 달리 질적

연구방법은 주관적이며 통찰, 발견, 해석에 중점을 두는 연구접근 방법의 반영을

요구한다. 이에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평가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서

술하여야 한다(신경림, 2001; Guba & Lincoln, 1981).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로서 Guba와 Lincoln(1981)의 제시를 따랐다. 이는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이

다. 차례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적 가치란 양적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속하는 개념이다. 즉 연구의 발

견이 실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신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뜻한다. 본

연구자는 사실적 가치 추구를 위하여 자료 분석과 글쓰기를 마친 뒤 각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과정을 갖게 하였다. 자신들이 경험한 현상과 적응과정을

연구자가 제대로 파악하고, 패러다임 모형의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드러내

고 있는지를 물었다. 묻는 방법은 본 연구 참여자 42명 중 7명에게 본 논문의 제

Ⅵ장인 연구결과 부분을 메일로 전달한 뒤 연구결과를 읽고 간단한 질문에 응답

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당신의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이 본 연구결과

에 제대로 기술(설명)되었다고 보는지요?”, “정확히 기술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

을 수정하고(고치고) 싶은가요?”, “패러다임 모형에 제시된 개념의 이름과 범주명

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다. 참여자의 응답내용에

따라 참여자들 중의 적응과정에서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참여자

행동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정과정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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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자들의 주요평가 내용은 부록 4에 첨부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연구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있는 그

대로 반영하였고, 연구결과가 신빙성이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적용가능성이란 연구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의

외적 타당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Guba와 Lincoln(1981)은 질적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적합성(fittingness)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적합성이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독자들이 연구결과에 자신

의 고유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 있고, 적용가능한지를 보는 것이다. 따

라서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연구결과가 적절하거나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의미 있고 적용할만한 것으로 볼 때에 이 기준이 충족된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본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가능한

지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내용은 부록 4에 첨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결

과에 대해 공감을 표했고, 자신에게도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였다. 본인

의 경험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때에는 부연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셋째, 일관성이란 양적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비슷한 참여자와 설정에

서 연구가 반복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의 동일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경험과 환경의 독특성을 강조함으로 공통적인 반복이 아닌

경험의 다양성이 추구된다. 이에 Guba와 Lincoln(1981)은 일관성 대신에 감시가

능성(audibility)을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연구자에 의해 사용된 ‘분명한 자취

(decision trail)’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을 때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자가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때 일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 또는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질적 연구에 조

예가 깊은 교육학과 교수,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이 있는 교육학박사, 근거이론방법

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상담학박사, 2급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고 5년 이상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수료자 등에게 자문 및 지도, 논의

과정을 거쳐 수정해 나갔다. 교육학 박사는 근거이론 방법을 함께 공부해가고 있

는 동료이기에 모든 코딩과정을 독립하여 분석한 다음 본 연구자와 토의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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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함께 모형을 구축하고 이론을 통합했다. 교육학과 교수로부터는 본

박사논문 연구계획서 작성 시부터 글쓰기 및 분석에 대한 지도를 받았고, 상담학

박사와는 연구결과 초안에 대하여 자문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수정하는 작업을 하

였다. 박사수료생으로부터는 개방코딩의 개념화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분석과정

동안 전문가 집단과 질적 연구 경험자의 지속적인 자문 및 논의를 통하여 연구결

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중립성이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편견이 배제되어야 함을 말한다. 양적연

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때 이 기준이 충족된다. Guba 와 Lincoln(1981)은

질적 연구는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이 확립되면 중립성이 확보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검증하거나 근거이론 방법에 따른 절차

와 분석 과정에 의해 현장경험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결과 초안을 본 연구 참여자와

연구 참여를 하지 않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 분석 시 토의과정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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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이 장에서는 사전 연구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본 연구결과를 소개하겠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원자료 분석

을 통해 나타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결과를 기술한 다음 학업중단 청소

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상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검증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구를 시행했다. 사전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먼저 연구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에 대한 사전 지

식을 넓혔고, 여기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심층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상담사례 분석결과

먼저 5명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 결과 학업중단의 경로, 학업중단 이후의 정서적 심리적 변화,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적응적인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 사례는 초등학교 과정

에서 따돌림이 도화선이 되어 유학을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으나 뜻을 이루

지 못한 남아, 중학교를 그만 둔 남녀, 고등학교를 그만 둔 남녀 청소년의 사례였

다. 중학교를 그만 둔 남자는 잦은 비행이 원인이었고, 여자는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이 학업중단의 원인이었다. 고등학교를 그만 둔 남자는 잦은 지각과

낮은 성적으로 교사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이 원인이었고, 여자는 특성화(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은 것이 학업중단의 원인이었다.

개방코딩 및 축코딩 결과 상담사례에서 나타난 개념들은 유대감, 회피, 조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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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여부(유대감 결손, 조망능력), 갈등, 해방감, 성취감(대체된 성취감), 통제력, 의

지(의지력), 안전한 심리적 공간, 신뢰(지지), 시행착오, 자기조절, 직면(자기조절

시도), 불안, 소외감, 방황, 희망, 재시도(희망 좌절) 등 19개의 개념이었다. 그리고

유대감 결손과 조망능력(인과적 조건), (대체된)성취감(중심현상), 의지력(맥락적

조건), 지지(중재적 조건), 자기조절 시도(작용/상호작용 전략), 희망 좌절(결과)

등의 6개의 범주를 찾아냈다.

상담사례 분석에서 나타난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이 자

신이 처한 상황이나 조건의 흐름 또는 변화를 얼마나 인지해 내고 수용해 가느냐

의 과정이었다. 첫째, 학업중단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개념은 학교와

의 유대감 결손이었다. 그들은 학교생활을 재미없어하거나 귀찮아하였으며, 학교

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겼다. 이에 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저하되고 학업성적이 낮아졌으며,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교사와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표현을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화가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처리하는 방

식은 개인에 따라 달랐다. 갈등 끝에 일부는 가출을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일부는 학교를 그만 두려는 이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함으로써 오히

려 일부교사의 지지를 얻어내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모습이나 태도들도 달리 나타났다. 일부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잦은 외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밤

문화를 접하게 되고, 유해한 환경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다른 일부는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보기 위한 자원을 탐색하였고, 또 다

른 일부는 그간의 모든 시름을 청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취할 궁리를 하였다.

둘째, 학업을 중단한 이후 청소년은 일시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

방감과 자유로운 감정을 느꼈다. 집에서 마음껏 늦잠을 자며 친구들과 밤늦게까

지 놀다가 들어오기도 했다. 따라서 학업중단 직후의 청소년은 의욕이 충만했다.

학교를 떠났어도 자신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반복적인

생활과 나태해진 모습에 만족감이 떨어지면서 소속감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지쳐

가기 시작하고, 불안이나 소외감을 느꼈다. 이 시기쯤 학교엔 가지 않고 빈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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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답답해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일부 부모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모습에 실망하여 청소년을 방치하거나,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지’

라는 식의 포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부모는 오히려 부모 자신의

불안이 가중되어 자식의 삶에 배려가 아닌 간섭을 표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셋째, 학업중단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초조해 하였다. 처음 생

각과 달리 뜻대로 된 일이 없었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시간낭비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

면서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를 찾아 전전하기도 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심한 과거의 상처

를 어루만지기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점점 지치게 되어 심각한 진로문제

와 맞서게 되었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와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꿈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불분명한 현실에 힘들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자각하고 수용할수록 자신의 환경

을 고려한 시도를 수행에 옮겨갔다. 상담사례 분석에서 드러난 학업중단 이후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해방감을 누리는 단계, 갈등단계, 방황단계, 현실

자각 및 수용단계(조망단계), 재정립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자신

의 의지를 강하게 발현시킬수록, 정서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확고해

질수록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선택코딩에서 나타난 적응과정에서

의 핵심범주는 심리적 안전감 추구로 나타났다.

나. 심층면담 분석결과

두 번째 사전연구에서는 5명의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과 면담하고 녹취록을 작

성한 뒤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건강상의 문제 및 가정파탄으로 초등학교를

그만 둔 상태에 있는 남아와 중학교를 그만 둔 남녀, 고등학교를 그만 둔 남녀

청소년이었다. 중학교를 그만 둔 남자는 게임 과몰입이 원인이었고, 여자는 장기

가출이 원인이었다. 고등학교를 그만 둔 남자는 빨리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어서

가 원인이었고, 여자는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원인이었다. 면

담을 진행하는 데에 사용한 질문내용은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72 -

“학교를 그만 둔 후 어떻게 생활하였나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요?”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적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등의

물음을 기반으로 대인관계, 진로문제 등 생활전반에 관하여 면담하였다. 전사 자

료를 박사학위 소지자 두 명과 공유하면서 개념을 도출하고, 과정에 합의해 가는

경험을 시도했다. 그 중 한명은 근거이론 방법으로 논문을 쓴 경험이 있었다.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결과 회피, 자존감 저하, 위축감(낮은 자존감), 자유갈구,

갈등, 무의미한 삶에 염증, 무력감(갈등 무력감), 타협, 계획 추구(의지력), 심리적

안전감, 유대감(정서적 지지), 애착추구, 시도, 자기조절, 유흥을 즐김(애착추구 진

로적 시도), 재정립, 불안, 방황(재정립 방황)등 18개의 개념 도출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인과적 조건), 갈등과 무력감(중심현상), 의지력(맥락적 조건),

정서적 지지(중재적 조건), 애착추구·진로적 시도(작용/상호작용 전략), 재정립·방

황(결과) 등의 6개 범주 도출에 합의하였다. 또한 적응과정에 대한 합의 결과를

소개하면, 학교를 그만둔 동기가 다를지라도 학교와의 유대감 결여가 점점 확장

되고 표면화되면서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를 실행에 옮겼다. 학교 밖의 생

활양상은 지금까지의 주요경험 내용과 자신의 의지력의 강도에 따라서 달랐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과 현실

적인 벽에 부딪혀 의기소침해졌고, 심리적 갈등을 겪었다. 이들은 또래나 가족,

외부의 지지정도에 화답하는 형태로 애착을 추구하였고, 미래를 향한 진로적 시

도를 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재정립하거나 방황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

에게 적응과정이란 심리적 안전감을 추구해가는 단계적 과정이었다. 선택코딩결

과 적응과정에서의 핵심범주는 심리적 안전감 추구였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곧 비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시각 하에서 학업중단이라는

고위험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을 확인한 사전연

구였다. 사전연구에서 도출된 적응요인들과 이론적 배경에서 전술한 선행연구들

에서 언급한 적응요인들을 비교해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우선 사전연구에서 도출

된 의지력, (진로적)시도, 재정립, 성취감과 같은 요인들이 선행연구의 적응요인들

이나 개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고, 선행연구와는 달리 구조적이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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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 연구에서의 상담사례와 심층면

담 내용 분석결과를 비교했을 때도 학업중단 요인을 달리했다는 표면적 이유로

그 내용을 달리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범주가 포화될 때까지 본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실체적 연구는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

로 이끌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가. 연구 참여자의 특성

근거이론 접근방법 활용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한 이론을 발전

시키는데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추출’에 의해 참여자

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전국에서 총 42명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이들 중 6명은 본

연구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면담할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정

에 대한 수기를 작성하였다. 수기에서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나 메일로 내용

을 보충하였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5세에서 23세까지였으며, 학업중단 이후의 경

과 시간은 1년 1개월에서 5년까지 분포되어 있다. 학업중단 이후의 평균 경과기간

은 약 2년 9개월 정도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25명, 여자 17명이었으며, 가족구조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참여자는 22명, 결손가족 참여자는 20명이었다. 이들 중 사

회적 개입이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2명이었으며, 요보호 대상 경험

이 있는 참여자는 6명이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참여자는 11명이었고,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참여자는 31명이었다. 일반 고등학교 중단자는 11명, 특

성화 고등학교 중단자는 16명,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단자는 3명, 자립형 사립고등

학교 중단자는 1명이었다. 또한 재 학업중단 참여자는 7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을 중단한 학교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읍면지역 11곳, 중소도시 15곳, 대도시

16곳이었다.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응관련 주제에 따라 적응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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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성

별

연

령

그만둔

학교

소재지

학업

중단

시기

학업중단

이후의

경과기간

부모

결혼

상태

주

양육

자

적응관련 주제

1 남 20 읍면
특성화고

1년, 3월
3년 6개월 이혼 모

어려서부터 제가 벌어서 써

요.

2 남 18
중소

도시

중2년,

8월
1년 4개월 이혼 조모

사이버에서의 친구가 부담

없어요.

3 남 18
중소

도시

특성화고

1년, 4월
3년

결혼

유지
부모

플랜은 확실한데 내가 그걸

못 따라 갔어요.

4 남 18 읍면
중2년,

3월
4년 5개월 이혼 부

미리 고민하면 안 돼! 무조

건 원샷, 원킬

5 여 21 읍면
특성화고

1년, 7월
4년 1개월 이혼 부

공부할 머리가 아니란 걸

아는데 어쩌겠어요.

6 여 20 읍면
특성화고

1년, 3월
3년 5개월

결혼

유지
부모

또 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

이죠.

7 남 19 읍면
특성화고

1년, 3월
2년 5개월 이혼

부→

모

엄마와 살게 되면서 밥 먹

는 것부터 눈치를 안 보게

되었어요.

8 여 17 읍면
중3년,

4월
1년 5개월

결혼

유지
부모

내 방이 있으면 매일 집에

있을 텐데

9 여 17 읍면
중3년,

5월
1년 4개월 이혼 조모

한곳에 좀 오래 있으면 불

안해요.

10 남 23
중소

도시

일반고

2년, 9월
5년

결혼

유지
부모

자퇴생에 대한 고정관념이

내겐 없었기 때문에...

11 남 19 읍면
일반고

1년, 4월
2년 4개월

결혼

유지
부모 집단생활이 걱정돼요.

12 여 19 대도시
일반고

2년, 4월
1년 4개월

결혼

유지
부모

결국 내 미래라고 위로하며

나온 만큼 해야죠.

13 여 19 대도시
특목고

1년, 5월
2년 3개월

결혼

유지
부모

아무래도 고객과 점원의 관

계로 만나니까

14 남 21
중소

도시

일반고

2년, 6월
3년 2개월

결혼

유지
부모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15 여 20
중소

도시

자사고

1년, 12월
3년 8개월

결혼

유지
부모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사

람이 중요

16 여 15 대도시
중1년,

5월
1년 3개월

결혼

유지
부모 공부와 음악을 병행할 예정

17 남 18
중소

도시

일반고

1년, 7월
1년 1개월

결혼

유지
부모 개척하고 변화는 해봄

18 여 19 대도시
일반고

2년, 6월
1년 3개월

결혼

유지
부모 난 더 잘하는 게 있는데

19 남 22 대도시 특성화고 4년 5개월 이혼 모 사람들을 깨우치고 싶어요.

이나 과정을 달리하였다. 즉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이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특성별로 분

류하여 분석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5.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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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월

20 남 16 읍면
중2년,

7월
1년 2개월

결혼

유지
부모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21 여 17 읍면
중2년,

10월
1년 10개월 이혼 모 어디든 지옥이죠.

22 여 19 대도시
특목고

1년, 11월
1년 9개월

결혼

유지
부모

스스로 잘 조절하겠다는 결

의가 꼭 필요

23 남 19
중소

도시

특성화고

1년, 3월
2년 5개월

결혼

유지
부모

자퇴결정보다 자퇴후의 결

정이 더 힘들음

24 여 19 대도시
일반고

1년, 8월
2년 이혼 모

꿈도 없는데 명문대만 가려

고 한 것이 문제였죠.

25 남 22 대도시
특성화고

1년, 3월
4년 2개월

결혼

유지
부모

자퇴 전까진 저를 몰랐던

거 같아요.

26 남 21 대도시
특성화고

2년, 3월
3년 5개월

결혼

유지
부모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하

고 살아도 되요.

27 여 19 대도시
특성화고

2년, 4월
1년 4개월

결혼

유지
부모

갖고 싶은 직업이 없을 뿐

꿈은 확실하죠.

28 남 21 대도시
특성화고

1년, 9월
2년 11개월

결혼

유지
부모

잉여생활을 청산하려면 이

성 친구 필요

29 여 17
중소

도시

중1년,

5월
2년 3개월 이혼 부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때려

부숴버리고 싶음

30 남 19 읍면
특성화고

1년, 3월
2년 5개월 이혼 부

달라져야 한다는 건 알지

만...

31 여 18
중소

도시

중1년,

6월
4년 2개월 이혼 모

갑자기 진로를 바꾸게 되니

멘붕

32 남 19 대도시
일반고

1년, 8월
2년

결혼

유지
부모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 합니

다.

33 남 20 대도시
일반고

1년, 5월
2년 3개월

결혼

유지
부모

한국의 대학입학은 간판 따

기에 불과하죠.

34 남 22
중소

도시

특목고

2년, 4월
4년 4개월

결혼

유지
부모

어차피 대학이 목적이면 학

원이 낫죠.

35 여 17
중소

도시

중2년,

4월
1년 4개월

결혼

유지
부모

폰으로 밤을 지세고 일어나

면 컴퓨터로

36 남 20 대도시
일반고

1년, 5월
4년 3개월 이혼 모

대학 가봐야 놀기만 할 것

같고, 내 돈 내고 그러고 싶

진 않아요.

37 여 21
중소

도시

특성화고

1년, 10월
2년 9개월 이혼 모

대학갈 생각하면 막막하고

어디서 잘못된 건지...

38 남 19
중소

도시

중2년,

2월
3년 6개월 사별 부

숨만 쉬고 살지 않는 이상

목돈 만들기 어렵죠.

39 남 20 대도시
특성화고

1년, 3월
2년 5개월

결혼

유지
부모

어려움을 피해만 가는 제

자신을 봤어요.

40 남 20 대도시
특성화고

1년, 5월
3년 3개월 이혼 모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네요

41 남 22
중소

도시

일반고

1년, 11월
4년 9개월 이혼 모

오늘도 역시 혼자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맞음.

42 남 20
중소

도시

특성화고

2년, 5월
2년 3개월

결혼

유지
부모

정신 차리려고 같이 놀던

형, 애들 다 연락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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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동기화

진로

성숙

다양한 직업적 경험으로 안목이 생김

잠재능력을 알게 됨

목적과 목표의 구분

진짜하고 싶은 것 발견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조합하여 직업을

찾고자 함

대학이 꼭 가야 하는 곳은 아님

삶의 의미발견

진로

미성숙

검증 없이 대학 진학만 하고자 함

막연하기만 한 진로

수학능력 시험은 피하고 싶음

성취

경험

능력을 인정받음

작품완성

친구가 생김

다이어트 성공경험

실패

경험

능력 인정이 안 됨

부적응

비전 없는 미래를 자각케 함

사회 시스템상의 괄시

양가적

상태

현실인지로 인한 어려움

도리에서의 갈등

트라우마

콤플렉스

상처로 인한 콤플렉스

기능상(신체화 포함)의 컴플렉스

가난

자괴감
따돌림으로부터의 도피

가정에서 버림받은 상흔

트라우마

전이

긴장해소에서 오는 또 다른 고통

자립으로 인한 불안

비행
범법

비행

범죄를 저지름

법의 심판을 받음

나.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의 범주화 결과

본 연구의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

하여 원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 자료를 분해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출해 내

는 과정을 거쳤다.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원 자료 내용을 함축하고, 개

념을 명명화하고, 유사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며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점점 발달

시켜 나갔다.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 총 151개의 개념과 4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들을 개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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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비행

가출 또는 외박

음주 및 흡연

예지(豫知)

적 불안

학벌사회에

서의 불안

편견 염려에서 오는 불안

입시불안

일류대학에 대한 압박감

경쟁력에

대한 불안

안정적인 직업을 고려

재능의 경쟁력 염려

경쟁요건을 갖춰야 함

발전해야 함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함

뒤처지고 싶지 않음

경제적

불안

생계비 걱정

원하는 것을 하려면 벌어야 함

일자리가 필요함

집안 형편을 외면하고 싶음

현상(現狀)

적 두려움

애착 불안

부모님의 사랑을 원함

잘해준 사람을 향한 애틋함

정 붙일 곳이 필요함

직면이

두려움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도피

홀로될까 두려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음

자기 위안

불일치성

대인관계 추구에서의 불일치감

주객전도

생각과 행동이 다름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음

어려운 공부는 피하고 싶음

의지력

끈기

확신

마음다짐

관계경험

긍정적

경험

심리적 안전기지의 대상 존재

새롭고 의미있는 경험

소속욕구 충족

부정적

경험

부정적 가족역동

굴레가 되는 가족

또래관계 실패

사회적 냉대

상대적 박탈(빈곤)감

제한적

인간관계

비행동료

유흥동료

비일반적인 종교 모임

지원혜택

누림

경험적

지원이용

진로탐색

상담

학습지원

활동경험 기회 제공

정보제공

받음

입시정보

기관 정보

진로정보

자극 매체자극
독서, 신문 읽기를 통해 성찰

다큐멘터리를 통한 반성과 용기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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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통한 정화와 후회

또래자극
앞서가는 또래

친구나 선배의 충고

가족자극

형제의 변화와 충고

가족의 지지

타협안 제시

부모 입장을 헤아리게 됨

일정한 길을 강요함

개인내적

변인

긍정적

요인

도전성

성찰력

목표의식

회복탄력적 자질

부정적

요인

낮은 자기 효능감

낮은 자기조절 능력

분노조절이 어려움

도전하기

목표추구

단계적 목표 수행

목적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전략 구사

대기만성을 향함

편견에

맞섬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당당하게 신분을 밝힘

주체적인 삶

삶을 바꿈

해보고 싶은 것 하기

의미추구

자아탐색

변화

시도

졸업장 획득을 위한 준비

대학입시 준비

치유시도

가족과의 화해시도

사회로 나갈 준비

성찰
자기성찰

조망하는 시간을 가짐

보호자

역할

약자를 보호함

생계형 아르바이트

학업중단자들의 길잡이가 되고자 함

탈출하기

경제적

어려움

탈출

생존형 아르바이트

주기적 비행

공존전략

정서적

어려움

탈출

악순환적인 외로움 해결

소속감 채우기

답습된 방식의 분노표출

악순환적인 불안 달래기

무료함

에서의

몸부림

쾌락을 좇음

무분별한 대인관계 추구

상시적 비행

아르바이트에 매달림

학력부담

줄이기

진학시기 수정

아무대학이나 감

학과보다는 학교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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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지원 선택

시도하지

않기

대리만족

게임 몰두

사이버상의 대인관계

사이버상에서의 편향된 지식섭렵

목적 없는

삶

무절제한 삶

현재와 미래 외면

수동적

태도

비주체적 의사결정

집단역동에 따름

성장

당당해짐

직면하는 삶

정체성 확립

사회에 요구할 것이 생김

시각교정
두들겨야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됨

세상에 대한 재인식

미해결

부정적

미래상

암담함

막연한 꿈

위축

정체감

형성지연

주위시선을 신경 씀

방황

투사

주변인 통제

합리화

부정

변화를

향한 갈등

답답함

욕구대로 살고 싶음

1) 동기화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있어 동기화 정도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중단의 이유와 상관없이

동기화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화 정도는 진로

성숙도 및 성취경험 여부, 양가적 상태의 수준과 관련이 있었다.

(1) 진로성숙

참여자들은 자기 안의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꼭하고 싶은 것을 발

견하게 됨으로써 삶의 방식이나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

지의 다양한 직업적 학업적 경험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목적과 목표설정을 굳건히 다져 나갔다. 이러한 내용에

서 ‘다양한 직업적 경험으로 안목이 생김’, ‘잠재능력을 알게 됨’, ‘목적과 목표의

구분’, ‘진짜 하고 싶은 것 발견’,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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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업을 찾고자 함’, ‘대학이 꼭 가야 하는 곳은 아님’, ‘삶의 의미 발견’ 등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을 ’진로성숙‘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동

기화로 범주화 했다.

① 다양한 직업적 경험으로 안목이 생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아르바이트는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일을 했어요. … 그니까 직업에 대해 고민했던 건 좀

있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해야 할지는 알고 있

었어요.(참여자 1)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했죠. 그러다 우연히 패밀

리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일들은 버티기만 하면 되었어요. 근

데 레스토랑에서는 전체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가 보였어요. 뭔가 뿌듯

해지고, 전 CEO가 될 거에요. 레스토랑 전문 CEO. 경영학 공부를 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어요. 하나씩 준비해야죠.(참여자 32)

② 잠재능력을 알게 됨

난 다른 거 더 잘하는데…. 공부만 인정해주고 다른 분야에 잘한 건 인

정해주지 않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공연준비 한다고 너무 힘든데 학교에

서 눈곱만큼도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 4월에 검고 합격했고 지금은 극단에

다닙니다. 거기서 조연출로 있는데 몸은 힘들어도 막 살 것 같아요. 이게 내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참여자 18)

전 나중에 커서 소설이든 수필집이든 책을 낼 거예요(웃음). 토플에서 에

세이 쓰는 거 연습하다 보니 픽션보다는 주장 글을 훨씬 잘 쓰는 것 같아요.

시사칼럼이나 정치칼럼을 쓸까요? 신문사에 투고를 해볼까요?(참여자 33)

③ 목적과 목표의 구분

내가 미쳤나 봐요. 수학을 버리면 원하는 대학 바라보기도 막막해지는

데…. 아,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해야죠. 갈 길이 머네요.(참

여자 25)

검고 졸은 할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스펙이 딸려 깔보고 치고 올

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사는데 애로사항을 없애려면 대학은 필히 가야겠다

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만으로도 힘들지만…. 이 악물고 바쁘게 살다보

면 하루는 금방 가니 입시준비로 파이팅 해야죠. … 주말이면 따야할 자격증

도 있고….(참여자 38)

④ 진짜 하고 싶은 것 발견

1년간 생각해 본 결과 자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부모님과 쌤들과 애들의 격려를 받으며 자퇴했어요. 비주류

악기지만 꿈도 있고, 단기적인 목표도 있어요.(참여자 22)

은행원, 회계사 같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는 이런 마인드로 가득 찬 부모

님 집을 나왔습니다. 자퇴 후 바로 용산 전자상가에서 막노동 비슷한 일을

했어요.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14살부터 꿈꿔오던 길을 다시 선택했어요. 꼭 노력해서 패션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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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라는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참여자 32)

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조합하여 직업을 찾고자 함

내가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미술이에요. 미술 할

수 있는 직업을 위해 학원도 다니고, 관람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를 해요. 벽화 같은 것 그릴 일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알바도 미술

쪽으로만… 먼 훗날엔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참여자 23)

애들보다 대학 먼저 가면 자존심이나 안상하겠지 하고 공부에 치중할랬

는데 …,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싶은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꿈을

찾게 되면서 원래 꿈이었던 음악을 하게 되었어요. 자퇴한지 3개월째 되던

날부터 성악레슨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 각종 콩쿨도 참석하고, 실

기셤 특훈도 받고 국가영어 능력 셤을 봤어요. 꿈에 그리는 무대에 서기 위

해서 그 지긋지긋한 학교인 대학교에 가야한다고 생각한 거죠. 바빠지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되어서 좋아요.(참여자 15)

⑥ 대학이 꼭 가야 하는 곳은 아님

대부분 ‘대학은 꼭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인생에

답이 어디 있겠어요? 막말로 현재 대한민국 대학입학은 간판 따기에 불과하

죠. 우리가 말하는 ‘학벌’이 인생 살면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내가 필요

하면 가야지, 모두 가니까는 아니에요. (대학을 안 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하

지 않아요?)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심하지는 않아요.(참여자 33)

대검은 준비 중이지만 내년에 바로 대학 갈 것은 아니에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대학을 훗날에 가야된다고 생각될 때 가기 위해 검정고시 90

점 이상은 맞아 놓으려고요.(참여자 36)

⑦ 삶의 의미 발견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 돈과의 갈등인데 수능준비하면서 알바를 반년정

도 하며 공부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삼수하고 있어요. 내

가 원하는 학과를 가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해결되거든요. 저는 여유

있게 즐기며 함께 살고 싶어요. (의미 있게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더 설명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는 거죠. 직접 안 나

서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촛불집회도 참석했고, 위안부 일에도

참석하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려면 안일함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해

야 될 거 같아요….(참여자 14)

(2) 진로 미성숙

자신에 대한 탐색의 기회나 전반적인 성찰의 기회를 못 가진 학업중단 청소년

일수록 진로의 윤곽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은 학업중단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학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었다. 막

연하게 남이 가니까 대학은 가야 한다고 보므로 학과에 대한 탐색은 없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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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조기입학에만 매달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어렵고 힘든 공부

를 피해가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수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예지적 불

안과 두려움이 높았다. 이에 ‘검증 없이 대학 진학만 하고자 함’, ‘막연하기만 한

진로’, ‘수학능력 시험은 피하고 싶음’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다시 ‘진로 미성숙’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동기화’로 범주화하였다.

① 검증 없이 대학진학만 하고자 함

꼭 이유가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대학, 걍 남들 가니까 가

는 거? 생각해보니 허무하네요. 다른 애들은 다들 꿈은 가지고 그 꿈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참여자 37)

노력은 안 해도 무조건 서울대가 목표입니다. …가고 싶은 과는 아직은

없어요. 입시준비로 시달리니까 정신없고 힘들어요. 일단 꼭 들어가야 하는

데.(참여자 26)

② 막연하기만 한 진로

그렇게 2011년 대학생이 되었지만 1학기 만에 휴학했습니다. 그 후 알바

를 2개 했습니다. 하지만 내 성격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은 못했습니다.

두 군데서 다 짤렸습니다. 군대에서 전역도 했지만 그 동안의 내 자신이 바

보 같고 지금까지 뭐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무력해지는 기분에 억울한 기

분도 듭니다.(참여자 41)

자퇴하고 진로를 정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진 정말 힘든 시기 같아

요. 모든 게 막연해서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되고. 잉여탈출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군대 가게 생겼네

요.(참여자 28)

③ 수학능력 시험은 피하고 싶음

유학을 가려고 중학교 때 학교를 나와서 대안학교에 갔어요. 거기서도

결국 자퇴했어요. 유학을 가려던 꿈이 무너진 지금 영어 특기생으로 대학준

비를 해야만 해요. 약간 멘붕이네요.(참여자 31)

고등학교 졸업 검고 봐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진짜요? 수능 볼 자

신은 없고 막막했는데 와! 그럼 2년제 가면 되는 거네요. 와! 검고 꼭 봐야

겠어요.(참여자 6)

(3) 성취경험

참여자들은 학교성적이 상위권이었거나 원했던 성과획득, 일터에서의 발탁 경

험,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은 경험, 대인관계에서 위로를 얻은 경험 등이 잦을수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능력을 인정받

음’, ‘작품완성’, ‘친구가 생김’, ‘다이어트 성공경험’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개

념들을 ‘성취경험’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동기화’로 범주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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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능력을 인정받음

거기서 지배인이 되었다는 것은 저한테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바리스타

가 되어 창업을 하겠다는 꿈을 앞당겨줬죠.(참여자1)

실력 있는 아이들만 가는 학교에서도 상위권이다 보니 학교에서 보낸 시

간들이 아까웠어요. … 학원을 다니며 전력질주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퇴는 전략이었던 만큼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

어요.(참여자 34)

대한민국 사람들 잔머리가 워낙 뛰어나서 바보들 아닌 이상 돈 쉽게 안

줍니다. 고 임금인 직종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

워지지만 자격증이 쌓여가니 힘이 생기기도 해요.(참여자 38)

② 작품완성

교회뮤지컬 극본과 연출을 맡아 해내었고, 행사주최, 진행…. 저의 기획,

연출적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지냈습니다. 반항아로 낙인찍혀 지내왔던 저는

한편의 청소년 드라마를 찍으며 사랑을 받고 있죠.(참여자 18)

후배들이 학교축제에 나간다고 해서 oo ooo의 oo oo를 폭풍 편곡해 줬

는데 짜릿했어요. 어쿠스틱으로 편곡했을 때 좋을만한 곡, 한국 곡이나 팝송

을 찾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런 재미들로 험난한 자퇴생활을 버티는 거죠.

(참여자 23)

③ 친구가 생김

학교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집에서도 욕만 듣고 정붙일 곳이 없었어

요. …우연히 카페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하는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겁도 났지만 많이 외로웠거든요. 망설이다 가봤는데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못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서로 위로해 주고,

속상한 것을 얘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참여자 16)

계속 왕따였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친구가 못될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

게 결정해서 갔는데 거기서 잘 맞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말도 통하고, 서로

잘해주고, 지금은 같이 도서관 다니며 수능준비하고 있어요.(참여자 7)

④ 다이어트 성공경험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요, 살을 뺀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

어요(웃음). 인생 최초로 뭔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2월 달에 샀던 청바지가

허리가 안 맞아서 발에 질질 끌리고 있어요. 자신감이 막 생겨요. 도서관도

다니고, 알바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살 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

아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참여자 25)

고민이야 많죠. 우선 이 살만 해도요. 전에 10kg 정도 뺀 경험이 있으니

까 다시 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빠졌

을 땐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빠졌던 적 있으니까 빼

면 된다고 생각은 해요.(참여자 6)

(4) 실패경험

학업성적 저조나 하락경험, 잦은 불합격 경험 등은 참여자들을 의기소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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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재 학업중단이나 되풀이되는 자기조절 실패, 도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는 참여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능력인정이 안됨’, ‘부적

응’, ‘비전 없는 미래를 자각케 함’, ‘사회 시스템상의 괄시’라는 개념을 도출하였

다. 이 개념들을 다시 ‘실패경험’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한 후 ‘동기화’로 범주화

하였다.

① 능력인정이 안됨

검정고시 두 번 떨어지고, 지금까지 워드자격증 그것도 1급도 아닌 것

한 개 땄어요. 공부할 머리가 아니란 걸 알아요. 내가 검정고시를 졸업 안했

으니까, 그게 앞날의 미래가 좀 캄캄하다, 그니까 눈을 딱 감으면 캄캄하죠.

그게 바로 내 인생인 것 같아요.(참여자5)

학교를 그만둔 후 한 몇 주 동안은 계속 뭘 해야 할지 방황하다가 알바

를 구했어요. 자퇴생이라는 이유로 알바를 퇴짜 맞게 되더라고요. 두 번씩이

나. 지금은 겨우 구해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매우 긍정적이었던 자퇴 당시와

다르게 급 소심해지더라고요.(참여자 13)

② 부적응

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자꾸 했어요. 복학하라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

줄 줄 알았는데 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또 학교를 끊었죠.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답답하고, 눈치 보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많이 소심해요.

어색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복

학한 것 땜에 다른 애들은 2학년 올라갈 때 난 고등학교에 들어갈지 말지도

몰라요.(참여자 8)

수녀님이 거기 가셔서 ‘고등학교는 졸업 못했는데 애가 그래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고. 나도 그게 배우고 싶었거든요…. 거기서도 퇴소

했고. 거기서 받았던 책을 집에 갖다놨어요. … 거기서 배운 거라서. (후회

되요?) … 좀 힘들긴 했어도 거기선 선생님이 잡아줬어요. 거기 갈 때도 용

기를 냈었는데.(참여자 5)

사귀는 게 힘들고 좀, 초등학교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봤지만 매번 실패했

죠.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아는 친구도 없고, 한 달 다니고 포기했어요. 사람

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저 혼자 있는 느낌? 그런 거 보다는 집에 혼자 있

는 게 마음 편하죠. 한 2년 집에만 있다가 성당에도 다니는데 힘들어요. 나

는 낄 수 없는 세상? 그런 게 있어요.(참여자 30)

③ 비전 없는 미래를 자각케 함

인터넷 강의를 받자니 또 딴 짓을 할 거 같고. 조절하려고 하는데 자연

스럽게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다보면 또 새벽 다섯 시까지. 일어나면

또 컴퓨터 켜는 내가 불만이지만…. 공부 이틀 해봤지만 아는 건 없었고, 검

고로 중학교 졸업부터 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

네요.(참여자 2)

카페에서 만난 친구가 시 쓴 것이 문학상 예선 통과했단 거 보니까 뭔가

무척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전에 소설 응모한 것 예선통과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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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빠꾸 당했었는데(한숨). 첨에 자퇴할 때는 자퇴하고 3 개월만에 문학상

을 타고 어쩌고 당찬 포부가 있었는데…. 아주 가끔 글을 쓰긴 했었는데 요

새는 아주 놔버렸어요.(참여자 33)

혼자 공부한답시고 독서실 한 달 끊었는데 결국은 또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자빠졌어요. 두 달 동안 TV에 푹 빠져 살다가 내 미래를 생각해보니

앞이 캄캄했어요. … 하지만 고 1에서 바로 고 3 공부, 수능을 하기 시작했

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

러졌어요. 아무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죠. 초반에 포부와 열망 그딴 거 이

미 사라진지 오래 되었어요.(참여자 24)

④ 사회 시스템상의 괄시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최고만을 강조하는 학교가 싫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기가 좋으면 되는 일들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 좀 생각이 달라졌지만 한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사회 나가면 루저가 되

고 싶지 않았으니까요.(참여자 15)

적응이란 건 그 시스템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거겠죠. 제가 그 학교를

지원해 간 거였는데 그 학교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까불고 있

다. 꿈도 꾸지 말라’ 라며 아예 단절시켜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엇나가

고 있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겪어야 되는

것이구나. 딱히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그냥 넘기고 있어요.(참여자 13)

(5) 양가적 상태

참여자들이 양가적 상태에 놓인 경우는 두 가지로 요약되었다. 먼저 자신이 하

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자신의 재능에 확신이 없

을 때 어떤 것을 향하여 노력해 가는 것이 좋을지 망설였다. 이에 속하는 참여자

들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와 보다 안정성 있는 길에 대한 미련으로 고민

하였다. 둘째, 자신을 억압하고 올가미를 씌우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와 인간적인 도리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이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크게 결단을

내리고 가족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로 갈등에

휩싸였다. 이러한 내용은 ‘현실인지로 인한 어려움’, ‘도리에서의 갈등’으로 도출된

개념들이 하위범주인 ‘양가적 상태’를 뒷받침하였고, ‘동기화’로 범주화 되었다.

① 현실인지로 인한 어려움

가정형편이 안 좋은 터라 장래를 위해 나아가기가 더디고 힘들어요. …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되는 사람은 얼마 없고, 소속사나 그런 곳에 합

격한다고 해도 데뷔한다는 보장은 없고(한숨)…. 데뷔한다고 해도 유명해진

다는 보장도 없고, 꿈을 포기하기는 싫고. 남은 7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가

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럴려면 공부라는 걸 해야 하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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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걸 나와야 하고, 취직을 해야 하고, 제가 아직 자신이 없나 봐요.(참

여자 16)

인정받는 가수들 콘서트 테잎이나 뮤비 같은 것 자주 봐요. 그러면 의문

이 생겨요. 나한테 밥걱정 안하고 돈 걱정 안하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재능

이 내 안에 있을까, 뭐 그런. 머리가 복잡해요.(참여자 37)

② 도리에서의 갈등

아빠한테 창녀 소리 듣는 것보다 차라리 거지가 되더라도 집을 나와 버

리고 싶죠. 그런데 아픈 엄마를 어떻게 떠나요? 아빠가 술만 먹으면 부시고

때리는데. 지금까지 해준 거 없지만 내버릴 수 없어요. 엄마니까. 비록 내 앞

길을 막고 있지만 엄마잖아요.(참여자 6)

아빠 같은 사람?(웃음) 지긋지긋한 집구석, 진짜 살맛이 안나요. … 방법

은 정해져 있는데 실천의 의지는 부족해서. 좀 독해져야 해요. 아! 답답해 죽

겠어요. 뚫어 뻥으로 뻥 뚫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결심한 것처럼 느껴

지는데요.) 하!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살아온 분이잖아요. 주변에선

정신병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만 했지만 아빠는 세상이 위험하다고 생

각하셨고, 지금도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

시니까요.(참여자 29)

2) 트라우마

가정이나 학교 또는 또래로부터 입은 상처는 학업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

용했고,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대인관계나 환

경으로부터 입은 상처로 열등감에 시달렸고, 심한 경우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하거나 분노를 나타냈다. 이들은 트라우마를 안겨 주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무력감이나 우울 등을 경험하였다.

(1) 콤플렉스

참여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입은 상처나 자신의 모습 또는 기능상의 문제로 열등

감을 겪었다. 경우에 따라선 교실이라는 집단 내에서의 우연한 사건이나 상황에

서 인지왜곡이 일어남으로 인해 상처를 입기도 했고, 자신이 처한 가난의 굴레에

서 심한 열등감을 느끼며 방황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상처로 인한 콤플

렉스’, ‘기능상의 콤플렉스’, ‘가난’이라는 개념을 도출했고, 이를 ‘콤플렉스’라는 하

위범주로 통합한 후 ‘트라우마’로 범주화하였다.

① 상처로 인한 콤플렉스

현실세계에서 아이들 만나고 사람들 많은데 가면 눈들이 의식돼요. 혼자

열등감이 생기는 좀 그런 거요. 못생기다보니까. (혹시 심하게 놀림 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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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요?) 아, 네, 그냥 잘못 인식한 건지 모르겠는데 5학년 때 컴터실 있었는

데 앞에 있는 애가 보고 계속 웃더라고요. 뒤돌아 앉아가지고. 이유를 모르

는 상태에서 싸움은 했지만 그게 완전히 트라우마로 작용해 가지고. 지금 생

각해보면 그 때 내 머리가 이상해서 아닌가? 그 때 머리를 짧게 깎았거든요.

그 뒤부터는 무조건 머리는 길어야 해요.(참여자 2)

자퇴를 안했어도 똑같이 했을 방황이지만 이젠 지쳐요. 말이 2년이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남녀공학이었는데 체육시간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충격이 컸었나 보네요.) 충격 이상이었죠. 남자 애들이 훨씬 많았는데 웃고

난리가 났죠. 체육 쌤은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았고, 혼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남자 애들은 계속 웃고…. 지금도 남자들 모여 있으면 피해 다녀

요. 자꾸 그 때 일이 떠오르고.(참여자 35)

② 기능상의 콤플렉스

국어시간에 말더듬으로 망신당한 후 학교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애들은

왜 그러냐고 했지만 학교에 가면 계속 엎드려만 있었죠. … 학교 그만뒀다고

하면 부모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학교 그만 두면서 바로 집 나가서 지냈

어요. 모든 걸 포기한 거였죠. 지금도 완전 의식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긴

장하고 그래요.(참여자 11)

뭐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혼자 기죽어 살았던 것 같아

요. 한쪽이 불편하다고 내 전체가 이상한 것은 아닌데. 부모님이 먼저 자퇴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인 것뿐이었죠. 그런데 자퇴를

하고 부모님과 살아오다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기고 깊어지더군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도 외출이 싫어요.(참여자 26)

③ 가난

이기적일지 몰라도 내가 불효녀라고 손가락질해대도 난 그냥 어느 누구

처럼 집안 사정상 단지 ‘돈’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고, 그

저 현실에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참여자24)

말은 안하지만 불만은 크죠. 혼자 핸드폰 없이 학교 다닌 것부터가 나한

테는 콤플렉스였어요. 엄마는 집에만 있다고 잔소리 해대지만 막상 나가려면

짜증만 나요. 옷부터 신발 뭐 괜찮은 것이 없어서요. 이러다 집구석에서만

늙어가겠죠.(참여자 30)

(2) 자괴감

되풀이되는 왕따나 따돌림의 상흔 또는 가정에서 버림받은 상흔은 참여자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였다. 이들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여 바깥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재된 분노로 비행성향

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학

대에 시달려온 경험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모든 상황에서 위축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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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나 따돌림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따돌림으

로부터의 도피’, ‘가정에서 버림받은 상흔’으로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자괴감’이

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트라우마’로 범주화 하였다.

① 따돌림으로부터의 도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왕따였어요. 죄인처럼 살다 중학교 3학년 1년 내

내 집에서 안 나갔어요. … 큰 결심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학교 안 갔어요. 집에선 정신병자 취급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식은땀

흘리면서 애들 틈에서 외로운 섬으로 있는 것보다는 더 나았죠. 긴장 안할

수 있는 곳은 집뿐이에요. 집에 있어야 안심되니까요.(참여자 30)

왕따로 중학교에서 자퇴해버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고, 좀 많이 힘들어요. 계속

컴터 안하고 여러 가지 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 점점 폐인이

되어 가네요.(참여자 35)

중학교 때 계속 괴롭히던 애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또 만난 거예

요. 그 애가 죽을 리는 없고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절망이더라고요.

아빠도 돌아가실 때까지는 저를 계속 때리고 괴롭혔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

아 있어서 그런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되도록 집에만 있고…. 몇 년이

흘렀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학교를 또 그만 두겠죠.(참여자 7)

② 가정에서 버림받은 상흔

7살 때 이혼하고 1년쯤 연락은 했어요, 근데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내가

싫어서겠죠. 보고 싶지 않아요. 아빠는 가끔 연락하지만 입만 열면 싸워요….

학교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많이 외로웠어요. 아이들도 나를 안 좋아 했거

든요. 가슴 한쪽이 뚫린 것처럼 언제나 그래요.(참여자 9)

1년 동안 그렇게 아빠는 아무와도 연락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저

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아빠는 자기위주의 사람입니다. 학교, 친구 모두 끊겼

어요. 인터넷도 숨어서만 가능하고,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는 말만 들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젠 무서워요. 밖에 나가면 사람

들이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참여자 29)

(3) 트라우마의 전이

오랫동안 가정폭력이나 학대, 일정한 억압에 짓눌려 있던 참여자들이 그 상대

방이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였다. 심한 압력을 가하던 대상이 사라지거

나 그 상대에게서 스스로 탈출하게 됨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난 참여자들은 두

려움 앞에서 맥이 풀리거나 집을 나와 자립적으로 자신의 미래준비를 하고자 하

였다. 수동적으로 억압에서 벗어나게 된 참여자들은 갑자기 긴장이 풀리면서 무

력해지는 자신 앞에서 힘들어 하기도 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반항심을 표출

하면서 더 큰 불안이나 두려움을 맛보았다. 부모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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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와 독립한 참여자는 억압의 그림자를 떨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매진

하려고 하였지만 생활고와 싸우는 과정에서 더 심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직면하였

다. 이러한 내용에서 ‘긴장해소에서 오는 또 다른 고통’, ‘자립으로 인한 불안’이라

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트라우마의 전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트라우

마’로 범주화하였다.

① 긴장해소에서 오는 또 다른 고통

한번은 맞다가 죽을 것 같아 도망쳤어요. ….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같이 살게 되니까 나만 안 데려갔던 엄마가 원망스럽고 밉고. 아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했는데 학교에도 안가기 시작했어요. 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렇게 되었어요. 귀찮아지고, 되는대로 살게 되고….한참이 되었는데도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불안은 그대로

인 것 같고, 엄마만 만만한 꼴이고, 돌아서면 후회하고.(참여자 7)

말 그대로 공부 못하면 개 취급해줬죠. 시도 때도 없이 갈구고…. 난 소

심했고 사랑에 목말라서 저 깊은 내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빠의 비정상

적인 관심을 바랬죠. 공부만 하며 살았어요. 오로지 불안함이 내 공부의 원

동력이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 그런 불안함이 사라지

자 난 철저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쓸 틈 없이 무

너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떤데요?) 모든 것이 짜증나요. 돈만 생각하는

엄마도, 이러고 있는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수록 나만 손해인데요, 될

대로 되라는 심보가 안 없어져요.(참여자 24)

② 자립으로 인한 불안

방황하다 집에 오면 아빠는 제 방에서 불을 꺼놓고 밤 12시가 넘도록 이

상한 기도를 하고 … 지금도 그 때의 아빠 모습이 어른거려요. 원래 제가 하

고 싶었던 것을 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집을 나왔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 혼자라는 생각이 엄습해

오면 숨이 막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또 그 소굴로 들어가

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일에 매달리고 정신없이 살지만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32)

3) 비행

범법비행이나 지위비행 등은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학업중단 이전부터 비행문제가 있었던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업중

단 이후에도 비행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어울리는 경

우가 많아 학업중단 이후 표면상의 소외감은 덜 느꼈으나 미래에 대한 불안은 강

하였다. 학업중단과 동시에 가족의 반응이 두려워 바로 가출을 한 경우에도 비행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비행으로 이어진 참여자들은 새로운 두려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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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불안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집으로 돌

아와 부모와 타협점을 찾음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안

타깝게도 비행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해도 가정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비행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고, 그럴수록 미래를 향한 불안과 현

실적 두려움은 더욱 강하게 내재되어 갔다.

(1) 범법비행

가택침입, 절도, 폭력, 갈취와 같은 범법비행은 ‘범죄를 저지름’, ‘법의 심판을 받

음’의 개념으로 도출되었고, ‘범법비행’이라는 하위범주는 ‘비행’이라는 범주로 추

상화되었다.

① 범죄를 저지름

한번 집 나가면 몇 달씩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다른 집처럼 야단칠 사

람 대신 늘 술에 쩔어 있는 끔찍한 엄마가 있을 뿐이니까. …. 머리가 복잡

해요. 그냥 그때그때 마음 가는대로 살아요. (생활은 뭘로 해요? 돈이 필요

할 텐데) 그런 것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필요한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

구해져요. (불안하지는 않고요?) 안 불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런 척 하

면서 사는 거죠. 더 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참여자 21)

가출을 반복하다 학교를 관두고 집을 나왔고, 그 후에 범죄까지 손을 대

다가 집에 들어왔고, 현재까지 집에서만 지내요. 외출은 거의 하지 않고 사

람을 피하면서.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해요.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무슨 일이요?) 또 그러면 진짜 살지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떨리고, 잡혀갈 수도 있고요.(참여자 11)

② 법의 심판을 받음

잠잘 자리를 구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간 건데 처음엔 키만 훔쳐서 자기

로 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음료수가 먹고 싶대요. 맥주를 가져왔죠.

밑에 내려가서. 그러다가 지갑을 봤는데요, 일단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지

갑을 훔쳐 올라갔죠. (잡힐 걱정은 없었어요?) 걸리면 도망치면 되지 하는

거죠. 셋 다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그럼 그걸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아

니요, 그 전에 것으로 그런 건데 제 입으로 말 못하겠어요. (학교를 그만 둔

이유도 재판과 관계있어요?) 네, 짤린 거죠 그냥. 짤려 나가는 인생이 되고만

거지만 그냥 되는대로 사는 거죠.(참여자 4)

(2) 지위비행

가출, 음주,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을 일삼는 청소년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

가 많았고, 비행화 과정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가출이나 외박을 일삼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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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은 음주와 흡연을 필연적으로 함께 하지만 음주와 흡연을 즐기며 유흥을 추

구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혼자 남게 되면 사회에서의 낙

오자가 되어 간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로움은 지위비행을

즐김으로써 풀고자 하였고, 그것은 더욱 괴로움을 부추기는 악순환적인 고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가출 또는 외박’, ‘음주 및 흡연’이라는 개념을 도

출하였고, ‘지위비행’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비행’이라는 범주로 추상화하

였다.

① 가출 또는 외박

충동이죠. 홧김에 가출을 해요. 어차피 집 싫고 그런 애들끼리 만나니까

누가 ‘우리 뜨자’ 하면 무작정 가는 거예요. 가출하는 애들이 만나는 곳이 정

해진 건 아니지만 가출하면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한동안 정신없이 살게 되

고, 걸리면 들어오는 거고.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렇게 되

고, 한심한 거죠.(참여자 9)

어쩌다 가출을 해서 학교 그만두고 지금까지 왔어요. 집이 너무 답답하

니까 나가면 편하죠. 한동안은 막 사고치려는 애들 보면 겁날 때도 있고, 같

이 그러는 애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한숨).(참여자 8)

② 음주 및 흡연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애들 사이에선 자연스러운 거죠. 노래방 가면

기본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공원 같은 곳에서도 담배피고, 꼭 노는 애들

아니더라도 하는 애들 많아요. … (그런 생활들이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어울리게 되니까 놀게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참여자 28)

4) 예지적 불안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수준은 달랐지만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향한 걱정으

로 불안해하였다. 자신의 경험이나 특성에 따라 미래를 향한 대처양상이나 삶의 자

세는 달랐다. 하지만 자신의 고유성이나 주체성을 침해받지 않고 사회의 건실한 구

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일치했다. 이들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에서 도태되지 않기를 원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자신이 원

하는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불안수준이 높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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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벌사회에서의 불안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염려하였고,

학업중단자를 바라보는 싸늘한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경쟁에서의 낙오자로 남

게 될까봐 위기감을 느꼈다.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위기감에서 벗어

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다. 장래 목적이나 목표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확실해지는 경향은 있었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입

시에 관심을 가졌고, 입시에 대한 불안함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탐색결과로부터

‘편견염려에서 오는 불안’, ‘입시불안’, ‘일류대학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개념을 도

출하였고, 이를 ‘학벌사회에서의 불안’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예지적 불안’

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편견염려에서 오는 불안

‘자퇴생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주변의 반응은 싸늘해지죠. 계속 알바를

구해왔는데 자퇴생이라는 이유로 몇 번 퇴짜를 맞고. 대학교의 수시를 쓸 때

도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이 안 되는 대학도 많아요. 취직하러 면접을 보러

갔는데 검정고시 출신 부분이 맘에 안 들어서 떨어뜨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시켜보지도 않고 퇴짜를 놓는 건 좀.(참여자 13)

자기가 그 분야에 관심도 많고 학교 안 나왔더라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뛰어 나면은 취업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를 그만 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건데 대학을 가서 자퇴한 것을 방어할 수밖에

없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참여자 31)

② 입시불안

고1에서 바로 고 3공부 수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이 아니었어요. … 휘청휘청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 쓰러지려 해도 누구도

잡아주는 사람 없이 “더 열심히 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입시스트

레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거의 포기했는데도 걱정은 되고, 잠

도 안와요.(참여자 24)

진로를 바꾸게 되니 수능준비에 검고 준비에 멘붕이네요. … 영어 특기

생으로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다 해도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에 통과

해야 하니까….(참여자 28)

③ 일류대학에 대한 압박감

내신과 스펙이 중요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명문대 대부분이 어쩌면 99.99%가 최저등급이 있고, 일명

서연고시(서울대, 연대, 고대, 시립대)는 최저등급이 최저 2.12등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수능성적이 상위권에 든다면 다른 건 딱히 상관없어요. 수능에서

대박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서 문제인 거죠.(참여자 26)

현대 입시제도에 치여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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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니죠. ㅈㄹ학원, ㄷㅅ학원, 지금이 세 번째 학원인데 모두 명문대를 목표로

하는 학원들이죠. 올해 안에 꼭 S대 들어갈 겁니다. 매일 우울하지만 반드시

합격해야 하니까 무조건 이겨내는 거죠.(참여자 34)

(2) 경쟁력에 대한 불안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만큼 또래들보다 1년 이상은 빨리 원하는 목

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표에 따라 밟아가야 할 과정은 달랐지만 자신

이 속한 분야에서의 경쟁요건을 갖췄는지 불안해하는 것은 동일했다. 자신의 재

능을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직업까지를 염려하였고, 성공가능성을 높

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이런 맥락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고려’, ‘재능의 경쟁력

염려’, ‘경쟁요건을 갖춰야 함’, ‘발전해야 함’,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함’, ‘뒤처지

고 싶지 않음’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런 개념들을 ‘경쟁력에 대한 불안’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예지적 불안’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안정적인 직업을 고려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공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정해 놓은 진로는 음

악 쪽이지만 음악인들의 현실, 하아…. 남은 70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럴려면 공부라는 걸 해야 하고, 대학이라

는 걸 나와야 하고, 취직을 해야 하고,(참여자 16)

이 나이 때는 열심히 놀아줘야 하는 거라 아직 결정한 것은 없어요. 그

래도 한번 잡으면 안정적인 직업을 잡아야 해요. 공무원이 제일 좋겠다는 생

각은 하는데 공부가 딸려요. 건강 체력은 되니까 군인으로 직업군인으로 갈

려고요. 나중에.(참여자 4)

② 재능의 경쟁력 염려

가수로 먹고 살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애매한 능력이나 주는 신은 참 미

운 것 같아요. 요즘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능공부요. 하고 싶은 것을 하겠

다고 고 3에 자퇴한 저 같은 사람의 고뇌를 다른 자퇴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참여자 25)

남보다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모두 그래요. 패션 감각이 뛰어

나다고. 코디하고 스타일 맞추고 애들 모이면 다 해줘요. 안 입는 옷 뜯어서

다시 만들어 입고…. 패션 디자인에 관심은 있지만 재능이 거기까지 되는지

는 모르겠어요. 먹고 살만큼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쇼핑몰은 해볼 수 있

겠죠.(참여자 9)

③ 경쟁요건을 갖춰야 함

쫌만 느슨해지면 바로 몇 키로 씩 늘어버려요. 힘들게 빼놔서 유지해야

하는데, 비만관리를 잘해야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참여자 6)

대학가서 좀 더 전문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금 극단이 실전이라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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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쌓고 싶어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해야죠. 지금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실기 준비, 글쓰기, 책읽기 .(참여자 18)

사회생활하게 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데 학교사

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저의 사회성이라던가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나

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참여자 29)

④ 발전해야 함

멈추면 안돼요. 사회문제, 정치문제에도 늘 관심을 갖고 신문도 꼭꼭 챙

겨봐야 하고, 작가가 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해서 모든 면에서 인내의

연속이고 절제가 절실합니다. 요즘엔 종교문제에도 생각이 많아졌어요.(참여

자 33)

군대에 가야하는데 그 공백이 너무 아까워서. 바리스타 쪽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긴 하죠. 제가 미각하고 후각은 타고 났어요(웃음). 근데 여자는 미

각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군 입대로 지금까지 유지해욘 감각이 상실될까봐 많

이 걱정되죠.(참여자 1)

⑤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함

중간목표를 정하여 하나하나 도달해 가지 않으면 성공이란 힘들어요. 발

란스 조절이 꼭 필요해요. 처음 자퇴했을 땐 외롭고 눈물 나고 나태했었죠.

…. 지금은 토플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하는 과에 들어가기 위

해 꼭 따야 할 점수가 있거든요.(참여자 10)

남들 가니까 대학에 간다는 개념으로 수능준비를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재수할까도 생각했는데 국비 지원되는 게 많더라고요. 집이 가난해서 자퇴하

고, 자퇴해서 돈 벌러 다니다 보니 기죽게 되고. 일단 성공 가능한 것부터

하려고요.(참여자 37)

⑥ 뒤처지고 싶지 않음

자퇴를 하고 보니 시간이 완전히 내 것이 된다는 게 잘못 활용하면 아주

안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경쟁력을 갖

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조절하겠다는 결의와 의지가 꼭 필요해

요. 하지만 스스로를 잘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

니까 자퇴하고 혼자 있는 생활을 통해서 그런 연습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계획한대로 칼같이 움직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참여자 21)

모두가 바쁘게, 나보다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을 달려 나가고 있다. 난 너

무 뒤떨어지는 거 아닐까? 너무 느리게만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에 고민하며 지낼 때가 많다. 다른 사람의 빠르기에 맞출 수 있는 것도 경쟁

력이 될 것이다.(참여자 25)

(3) 경제적 불안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형편이 못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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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학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돈을 벌어야 했다. 특히 경제적 요인

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인 경우엔 생계비를 벌어야 하기도 했다. 물론 집안형

편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위의 상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용돈을 스스로 벌어 쓰고 사회적 경험을 하는 차원에서 아르

바이트를 필요로 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는 각자의 욕구에 의미

있는 일인 만큼 불안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내용에서 ‘생계비 걱정’, ‘원하는 것

을 하려면 벌어야 함’, ‘일자리가 필요함’, ‘집안형편을 외면하고 싶음’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경제적 불안’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예지적 불안’으로 범주화

하였다.

① 생계비 걱정

11시부터 밤 8시까지 시급으로 일해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많이 그렇

게 막∼ 저희가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만 그냥 먹고 살만은

하다? 아빠는 일하고 있다는 하나만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공부하란 소

릴 안 해요. (그래서 좀 섭섭한가 보네요?) 당연히 섭섭하죠.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든 공부해야 할 것 같거든요.(참여자 5)

3년 동안 계속 알바를 하면서 엄마를 먹여 살렸죠. …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3달 전부터 아빠가 벌긴 하지만 이젠 은행 대출금 갚아야 되고, 엄마

한테 드릴 돈이 안 남으니까 이제 또 제가 드려야 되죠. 언제쯤 돈 걱정을

안 하게 될지 막막하죠.(참여자 6)

② 원하는 것을 하려면 벌어야 함

자고 싶어도 학원, 알바를 가야하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유학비를 모아야 해요.(참여자 13)

14살부터 정말 패션디자이너를 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저였지

만 누나가 미대 편입준비를 하고, 그 직업이 인지도가 없다 생각하시기에 부

모님은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꿈을 이룰려면 제 스스로 벌어야겠다

는 생각을 했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알 듯이 돈이

쉽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힘듭니다.(참여자 32)

③ 일자리가 필요함

자퇴하고 나서 그냥 일 일 일인데 내가 한 번씩 크게 질러서 통장상태를

보면 눈물이 차올라요. 두세 탕 뛰어서라도 통장에 3백 채워두는 게 목표에

요.(참여자 36)

여성부가 싫은 게 그거에요. 알바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나이 제한

준거 그런 거 그냥 안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일이 필요하다

는데, 벌어서 하겠다는데 제한 두는 것, 꼭 필요 없잖아요.(참여자 9)

④ 집안형편을 외면하고 싶음

물론 집안사정은 알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학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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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아무데나 입학한다면 난 정말 불행할 것 같았어요…. 난 엄마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난 적어도 꿈이 있고, 나만의 삶을 살 거니까. 난

학원을 끊은 후로 지금까지 공부 때문에 못해본 걸 다 해보았어요. 안 그러

면 억울할 것 같아서.(참여자 24)

통신비를 안내서 수신도 발신도 안돼요. 부모님이 모의고사 개떡같이 나왔

다고 핸드폰 요금을 안 내주세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걸 농담조로

말하시는 걸 알지요.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위안을 하는 거죠.(참여자 25)

5) 현상적 두려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은 학업중단 당시엔 학교만 그만 두면 자신이 염려하거나

힘들어 하는 문제 또는 욕구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학교를 그만 두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고자 각오

를 다지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학업중단 당시의 각오나 계획과는 달리 외로움이

나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불일치성으로 혼란스러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과의 갈등 및 소원해져가는 친구관계와 뜻하지 않은 결과들에서 비롯되었다.

즉, 참여자들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나 결과 또는 변화, 애착대상의 변화 등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1) 애착불안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은 가정이나 사회 또는 또래들에게서 위축감이나 소외

감을 느꼈다. 학업중단 후 나태해지거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가족과의 갈

등이 심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하는 친구들도 점점 없어지면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세상에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정붙일 곳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원함’, ‘잘해준 사람을 향한 애틋함’, ‘정붙일 곳

이 필요함’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 개념들을 ‘애착불안’이라는 하위범주로 통

합한 후 ‘현상적 두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부모님의 사랑을 원함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아픈 거 보면 스트레스 위염이라고 그냥 제가

생각해요. … 요즘 좀 철들어가지고 좀 힘이 안 나거든요. 뭐랄까 젊은 혈기

가 예전처럼 안 나와요. 한약 먹으면 되찾을 수 있을 거 같아 엄마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준다고 하는데 비싸서 나중에 안 사주

죠.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가 저를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춘기 끝나가는 시기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관심 가져 달라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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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고.(참여자 3)

두 달 동안 엄마랑 냉전 상황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젠 엄마가 날

사랑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더 늘어졌어요. 늘어질 대로 늘어지면

나한테 관심 가져 주지 않을까?…. ‘너무 외롭고 힘들어. 나 좀 바라봐줘.’ 이

마음을 꽁꽁 감춰둔 체….(참여자 24)

② 잘해준 사람을 향한 애틋함

그 형이 단순 무식해도 같이 있으면 위안이 되는데 군대 간대요. 그 형

이랑 주고받은 카톡 보여줄까요? 보세요, 얼마나 잘 해주는지 알 수 있죠?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잖아요. 그 형은요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위안이

되고, 웃음이 되고…. 군대 간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나요.(참여자 4)

달마대사라는 분이 같이 어떤 약을 팔자고 했어요. …그 아저씨가 다시

전화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한참 하더니 저보고 먼저 이약을 사야 된다고 했

어요. 결국 집에 말해 사게 되었죠. 그리고 먹게 되었는데 머리가 멍해지면

서 새하얘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잘해준

사람이니까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그 사람이 저를 속였을 수도 있는데 저

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나한테

는 항상 친절했어요.(참여자 19)

③ 정붙일 곳이 필요함

한심한 사람인줄 알지만 사귀자고 하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안하니까 사

겨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외롭고 싶지 않아요.(참여자8)

휴가를 나와도 즐겁기는커녕 너무 외롭고 자신이 한스럽다. 같이 술을

마실 친구도 외로움을 나눌 여자 친구도 없다. 전역하면 절대로 전처럼 살진

않을 것이다.(참여자 41)

(2) 직면이 두려움

참여자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나 과제를 직접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처

리하는 대신 그 핵심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즉, 일정한 두려움이나 콤플렉스

를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이나 현실과의 직면을

피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도피’, ‘홀로될까 두려움’, ‘무

시당하고 싶지 않음’, ‘자기 위안’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 개념들을 다시 ‘직

면이 두려움’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현상적 두려움’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처해있는 상황에서의 도피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피해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완전 편해요. 밤에 할

것 조금씩 하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자고, 엄마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이

곳저곳으로 끌고 다녔지만 소용없어요. … (네! 집에만 있으면 걱정되는 것

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에요?) 평생 외톨이로 살겠죠? 알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 사회에 나가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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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참여

자 30)

중1때 왕따를 당해 전학을 갔는데 치마를 줄였단 이유로 또 왕따를 당해

서 자퇴하고 복학했는데 친구, 동생들과의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지경이 되

었죠. 집에서 게임하고 맨날 이상한 것 보면서 폐인 같이 지내왔어요. 매일

같이 밤을 새요. 폰을 안 놓고 일어나면 컴퓨터만 해요. 검고로 중학교 졸업

하고 고등학교 갈 예정이니까 잔소리 같은 것은 못들은 척해요.(참여자 35)

② 홀로 될까 두려움

한 네 달은 계속 집에서 놀았어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정말 외로워서

울고, 랜덤 채팅하고, 인터넷 정말 많이 하고, 카페 들락거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고, 막 웃긴 거 보고, 웹툰 보고, TV 보고, 드라마 예전 꺼 막

보고, 영화보고 점점 제가 왜 자퇴를 했었는지 까먹었어요. 원래 내 목표

가 뭐였는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생각은 안하고 겁부터 나요. 혼자가 되어

가고 있어서요.(참여자 22)

집에 가면 혼자가 되잖아요.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 노니까, 아이들이 모

였다는 것만으로 그냥 즐거움이 되는 거죠. 낮이면 자고, 그래도 이제는 집

엔 들어가려고 해요. 아직 방황중이지만. (뭐가 그렇게 방황하게 하는 거 같

아요?) 혼자 있게 되는 거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니까. 그래서 복학도 했

던 건데. 이제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눈뜨면 아이들을 찾아 나서

고….(참여자 9)

③ 무시당하고 싶지 않음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친구들한테는 전학을 갔다고 거

짓말을 하고 나왔어요. 길거리에서라도 만나면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도

망치듯이 나왔죠. 뒤늦게 우울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1년 2개월을 낭비한 후

에야 느꼈어요. 이래봤자 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손가락질 당할 것 뻔하잖아요.(참여자 16)

학교 안다닌다고 사고 좀 쳤다고 잘못된 것 있어요? 뭐 일자리를 백 프

로 확정지어서 연결시켜 주겠다. 그러면 다닐 수 있는데요. 별로 다니고 싶

지 않아요. 제대로 물어보면 마지못해 학교에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그만 둘 용기를 낼 수 없으니까. 지들은 못해낸 것을 한 사람들이니까 자퇴

했다고 하면 무시하는 거겠죠.(참여자 21)

④ 자기위안

그냥 한 달 전에 검정고시 본다고 하니까 이젠 가족도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학원도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플랜이 확실했어요. 어, 내 인생에 대한 막 이백 살까지 살까하면서. 그럴려

면 운동도 이렇게 해야 하고, 오래 살기 위한 책도 보면서 음식은 이렇게 해

야 되는구나 하면 충분히 평생 살 수 있어요. (장래를 위해서랄지 어른이 되

었을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공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수학 자체에 대한 지식 뭐 그런 것들.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닌 것 같아요.(참여자 3)

한의사가 되고 싶어 한의학도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여러 정보를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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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국조 단군을 대표로 하는 종교에서 신세계도 경험했고요. 세상

이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을 깨우치고 싶어서 사람

들과도 자주 접할 때는 자주 접합니다.… 전 제 인생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

다. 저는 진정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같이 아우러져 조화롭게 사는 세

상을 희망하거든요. (그 희망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상이 어딘가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찾고 있으니까 찾게 되겠죠.

(참여자 19)

알바도 질이 있어요. 주유소 같은 서비스업은 진짜 밑바닥 업종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일을 찾고 있어요. 알바를 구하게 되더라도 고되고 단순

한 일은 안하고 싶어요. (알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못 구해도 상

관없어요. 짤리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몇 번 짤려 봐서 그 기분 알아요.(참여

자 41)

(3) 불일치성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기본욕구는 대인관계 추구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참여자들이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았던 결과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업중단 청소

년은 자신의 행동과 원하지 않았던 결과사이에서 갈등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려

움을 느꼈다. 이러한 내용에서 ‘대인관계 추구에서의 불일치감’, ‘주객전도’, ‘생각

과 행동이 다름’,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음’, ‘어려운 공부는 피하고 싶음’ 등의 개

념을 도출하였고, ‘불일치성’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현상적 두려움’으로 범

주화하였다.

① 대인관계 추구에서의 불일치감

학교라도 다녀야 덜 한심해질 것 같아 복교했는데 후배들과 잘 안 맞았

어요. 잘해보려고 노래방도 다니고 술, 담배 같이 하면서 어울렸어요. 늘 공

허했죠. 노는 것, 어울리는 것 지겨웠거든요.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데 놀면서

도 마음은 편하지 않으니까 우울함이 커지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

데 벗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보니 마음은 안 편하고.(참여

자 8)

친구관계. 제 방황의 정점을 찍어줬던 요인입니다. 꿈이 설정되기 이전

일이긴 하지만 친구들이 고 2 여름방학 끝날 무렵 때부터 보기가 힘들었습

니다. 매일 만나게 돼도 전처럼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짧게 만났습니다. 만나는 주기도 매우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보

란 듯이 막 살았죠. 친구들은 더 멀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외로워지기 시작

했습니다. 저는 더 주책을 떨고, 애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많은 일들이 있

었습니다.(참여자 23)

왕따라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둔 게 이상한 일이었는지 자퇴 후 폰과 컴

터에 매달려 살았어요. 외롭지 않으려고 채팅을 하는데 채팅에 매달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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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은 커져갔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참여자 35)

② 주객전도

최근 들어 토플공부만 하다 보니까 정말 사색적인 모습이 없어지더라고

요. 나만의 특별함이 없어졌달까, ‘특별한 코스를 밟아야지’ 하고 자퇴했는데

결국엔 남들 다 하는 공부 이외에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게 없는 것 같아

서 슬퍼지네요. 꿈을 이룰려면 습작을 많이 해야 하는데.(참여자 33)

베프의 조언에 따라 검정고시를 위해 학원을 다녔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맘 잡고 공부하러 다니려 했는데 여기서 사귄 애들이 다 ‘세상

이 멸망해도 그냥 노는 거다.’ 미친 저도 동화되어서 ㅈㄴ 놀았어요. 그러다

검정고시 4월 거 놓치고, 새벽에 폭주를 미친 듯이 떴었죠.(참여자 42)

알바하면서 공부에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러다가 검정고시 시험당일 그

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 하면서 시험을 쳐서 제 인생 처음으로 그런 점

수를 받아봤어요. 지금도 공부보다 알바가 먼저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착잡해질 때가 많아요.(참여자 37)

③ 생각과 행동이 다름

앞으로가 많이 걱정될 때가 있지만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겁나고 두려운데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서운데 강한 척 가면을 쓰

고 살아가는 거죠.(참여자 21)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은 했어요. 중검, 고검 줄줄이. 생각하면 답답해

요. 공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은 생각이고. 인강 듣는다고 했다가 게

임하게 될까봐 인강 신청도 못하는데 눈뜨면 컴퓨터 하고….(참여자 2)

④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음

자퇴 당시 망신을 당하고 친구들을 잃고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려웠어요.

가출을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형들을 만나 열심히 일만 했죠. 내 몸을 혹

사시키면 내가 가진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결국 상처만

더 깊어지고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슬프

고 무섭습니다.(참여자 11)

학교에 다니고 싶죠. 그래야 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왕

따로 힘들어 할 거고, 애들 눈치 보느라 식은 땀 날거고, 학교에 절대 안가

요.(참여자 30)

⑤ 어려운 공부는 피하고 싶음

수능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알바도 공부하기 위해 다 그만 뒀었

어요. 그런데 알바를 그만두고 수능을 보겠다고 공부전선에 뛰어들어 컴퓨터

게임만 했죠. 다시 알바를 두 개나 시작하면서 수능을 버릴까를 고민해요.

수능을 보는 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요.(참여자 37)

과학 쪽 교수가 될 건데 수학, 과학 과목은 많이 어려워요. 그 과목 기초

도 안 잡혀서. 수능 대신 검고에서 최고점수를 받으면…. 이러다 수시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점수에 맞춰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아! 머리가 복

잡해지네요.(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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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지력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력을 발휘해가는 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의지력이 중요했다. 의지력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즉 목표에 대한 확신과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마음다짐,

그리고 버티는 힘 등은 흐트러지기 쉬운 정신력을 자신의 각오나 계획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내력을 발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끈기’, ‘확

신’, ‘마음다짐’ 등의 개념을 도출하여 이를 ‘의지력’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끈기

매일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려고 진

심으로 노력해요.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려

면 꾸준히 쉬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끝없는 끈기가 필요하거든

요.(참여자 22)

힘들고 험한 일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나중에 절대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고 젊어서 고생하자는 식으로 버텼어요. 후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요. 지금은 죽어라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정보수집중이에

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끈기 있게 해보는 거죠.(참여자 40)

② 확신

본인 살고 싶은 삶 살아야죠. …. 남들 따라? 세상 따라? 필요할 수도 있

어요. 하지만 남들 따라 세상 따라, 따라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도 비교만 안

하고 자신 갈길 쭈∼욱 가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차피 나는 누구

보단 못살지라도 누구보단 잘 살게 되어 있잖아요.(참여자 38)

일과 공부를 병행해 제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

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꼭 노력해서 대학까지 붙어서….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기에 시작이 나빴다고 결과도 나쁘다는 보장은 절대 없기에 더욱

더 열심히 살려 합니다.(참여자 32)

③ 마음다짐

학교공부에 떠밀려 손대지 못했던 잡다한 것들을 계획을 잡아 해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자퇴생활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따가운 사

람들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미래에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니까요. 자퇴생활이 가끔씩 힘들지만 모든 것은 양면

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죠. 나쁜 것을 이겨

내서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지려고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참여자 7)

저에게 자퇴란 조금 외롭기는 하지만 좋은 인생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태

해지기 쉽고 막막할 때도 있지만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각오를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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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도전하며 시도해 보는 용기를 다져갑니다.(참여자 16)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왜 편견을 갖는지 이해를 못했

거든요. 그런데 두드림을 다니고 알바를 하면서 애들 하는 거 보면 정말 편

견을 가질 만 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이…. 몇몇 애

들이 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세 명만 해도 다른 일곱 명이 피해볼 정도로

심각하긴 해요, 하는 거 보면. 진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같은

이미지로 보이기 쉽겠더라고요.(참여자 1)

7) 관계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관계경험은 학교를 그만 두고 나오는 과

정은 물론 그만 둔 이후의 적응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가정이나 사회에

서의 관계경험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에 따라 적응양상이나 적응의 질

이 달랐다. 또한 제한적인 인간관계만을 좇는 경향이 있는 참여자들은 그 집단으로

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1) 긍정적 경험

학업중단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

버린 시간 앞에서 나태해지거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 보내게 되면서 방황하는

경로를 거쳤다. 그럼에 따라 막막해져버린 미래와 직면하게 되고, 앞에 놓인 현실

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호적이고 긍

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이나 주변인들의 존재는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자

신의 목표를 상기하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도록 도왔으며, 현실적 어려움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서 ‘심리적 안전기지의 대상 존재’, ‘새롭고 의

미 있는 경험’, ‘소속욕구 충족’이라는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긍정적 경험’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하고 ‘관계경험’으로 범주화하였다.

①심리적 안전기지의 대상 존재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제 본분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데에는

일단 종교가 제일 컸어요. 의지가 되는 종교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방황한 적은 없어요. 종교적으로 금기된 것들을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방황하는 거죠. 모태라서 양심을 피할 수 없고, 그 양심 속에는 나태하게 사

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참여자 1)

극으로만 치닫고 있던 엄마와 깊은 화해를 상담센터를 통해 하게 됐어

요. 하지만 공부만 인정하는 학교와는 골이 점점 깊어갔죠. 학교에 있기 갑

갑해서 1교시만 하고 탈출했어요. … 탈출하고 갈 데가 없어 어머니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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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는데 어머니께서 ‘우리 딸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실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 0월 00일 자퇴했어요.

엄마 차를 타고 학교에 가서 자퇴서를 내고, 조용히 짐 빼오라는 담임선생님

의 말씀에 쉬는 시간에 잠깐 올라가 조용히 짐을 쌌어요.(참여자 18)

5월 초에 학원을 종합 반에서 단과로 옮겼어요. 모의고사에서 괜춘하게

나온 과목은 수능에서도 그만큼 나와 주겠지 하는 별 근거 없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엄마도 ‘자퇴하고 지금까지 큰 말썽 없이 잘 지내왔으

니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러셨어요. 자퇴하고 새벽에 산책하면서 싸돌아다니

는 건 큰일이라고 말하셨지만.(참여자 25)

②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

엄마는 저를 119 불러서 정신병원에 끌고 갔어요. 학교를 두 번씩 그만

두니까 가족들이 너무 과민반응 한 거죠. 그러더니 상담을 막 시켰어요. 한

번에 네 군데 다섯 군데에도 끌려 다녔어요. 상담이 필요한 건 엄마인데 저

만 가지고서…. 고등학교 그만 둔 후에 집으로 와서 해주는 상담선생님을 만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를 믿을 수 있다 뭐 그런 것?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뭘 보고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도전하게 된 거? 검고 합격하고

수능도 한번 봤고, 내가 가고 싶은 과 가려고 재수하고.(참여자 7)

대인 콤플렉스로 무작정 자퇴를 했어요. …. 어느 날 제 친구와의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말발이 더 센 거예요. 생각하던 끝에 나를 개선하기 위한 프

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서로 공부해 와서 주장하고 그

의견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하고 난 뒤부터는 말을 꺼내는 것

이 좀 더 쉬워졌어요. 정세청세라는 청소년 인문학 토론도 같은 이유로 시작

했어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

게 되더군요.(참여자 20)

③ 소속욕구 충족

스터디, 봉사활동, 여행 동아리, 책모임, 영화 인문학 수업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알고 싶은 것들을 학교 밖에서 배우게 됐어요. 학교를 그만 두면

외롭다고, 소속된 곳이 없어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건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없

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 사는 것이 달라졌죠.(참여자 27)

(2) 부정적 경험

부정적이거나 건강하지 못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참여자들과 바람직하지 못

한 사회적 경험에 노출된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과정과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부정적 가족역동’, ‘굴레가 되는 가족’, ‘또래

관계 실패’, ‘사회적 냉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관계경험’

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부정적 가족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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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알콜로 병원에서 나온 뒤로는 술을 끊었어요. 때리거나 욕을 하

는 대신 이제는 말을 안 해요. 공부하란 소리도 안 해요. 저희 아빠는 공부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 식이에요. 전 아빠를 거의 안 만나서요, 사이가 좋은

지 나쁜지도 몰라요. 내가 잘못되면 말해주는 그런 게 없는 아빠에요. 그거

알아요? 제가 동생이 안 들어가면 나는 일주일 간 안 들어와요.(참여자 4)

난 18살이지만 꼭 19살에 대학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 집안 형편이 안 되

는 거 알지 않냐고. 이게 엄마의 말씀이셨어요.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다른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3년을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는데 나는 무슨

1년 안에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결국 그 무게를 드러내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엄마와의 냉전으로 지칠 대로 지치다 보니 반항만 쌓이고 막 살

고 싶어져요.(참여자 24)

② 굴레가 되는 가족

엄마는 늘 취해 있고 집은 싫고 가출이 이어지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게

되었어요. 다시 복학했지만 집구석은 변한 게 없고, 학교가 달라진 것도 아

니고. 어딜 가나 겉도는 느낌! 정말 싫은데 아빠도 저런 엄마가 싫었을 거예

요. 그렇다고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엄만데 외

면할 수도 없어요.(참여자 21)

몇 년 전 문자하나 남기고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고 엄마

는 사라졌어요. 아빠한테서 견딜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용서는 못해요. 그런

무자비한 아빠를 나한테 맡긴 거죠. 이해는 하는데 그냥 눈물 나요. 절대

도움이 안되는 부모들이지만 벗어날 수도 없어요.(참여자 5)

엄마는 아프니까 나한테 의존하는 이런, 그냥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답답했어요. 밖에가 좋았고, 친구들이 오히려 좋았고, 엄마의 병이 나을 병이

아니에요. 집에만 가면 짜증이 나요. 가출하고 그냥 돌아다니고 정신 차려

보면 허망하고….(참여자 6)

③ 또래관계 실패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애들과 계속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고 연락했는데

그간 학교에 나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충

격이었던 것은 그 소문을 퍼트린 애가 저랑 친했던 아이라는 거였어요. 아이

들 번호를 몽땅 다 지우고, 복수할 궁리만 했었죠.(참여자 22)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 셋과 거의 매일 산책을 하는데 깊은 이야기는 안

해요.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괜히 부담 주게 될까봐 서로 가벼운 이

야기만 하고 농담 같은 이야기만 해요. 진정한 친구는 못되는 거죠.(참여자 2)

④ 사회적 냉대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자꾸 저 보고 다이어트 안하냐고, 저 밥 먹을 때

마다 다이어트 안하냐며, 몸무게 몇 키로 나가냐며. 이게 너무 스트레스더라

구요. 다른 직원들 놔두고 꼭 알바 펑크 나면 저한테만 계속 메꿔 달라 그러

고. 계속 거절해도 시간 많지 않냐고 강요하는 게 부담되기도 했구요. 좀 무

책임하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고 그만 둬버렸어요. 심리적으로 위축

되고 너무 힘들어서요.(참여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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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잘 만든다고 거기 선생님들께 칭찬도 받고, 제가 만든 거 팔기도

했어요. 근데요, 일 년이 지나도 계속 도자기만 만들래요. 일 다 시키면서요.

거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 같은 일만 반복시켜요.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다시 질풍노도가 왔어요.(참여자 4)

맨 첨 알바 했던 곳이 분식집인데 최저 임금도 안주고 사장이 ‘학교를

안다니면 열심히 일이라도 해야지’하면서 시급 3,500원 주면서 부려 먹어서

때려 쳤어요. 사장이 ㅂㅅ이었던 거죠. 자퇴했다고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지니

까 짜증나고 힘든 것이 많아요.(참여자 23)

⑤ 상대적 박탈감

‘왜 힘들게 공부 같은 걸 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점심시간 되면 주변에

있는 비싼 음식점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 애들한텐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나는 지갑에 천원 있는 것도 감지덕지. 먹고 싶은 것도 티

머니로 계산하고, 교통카드 비에서 몰래 빼서 간식 사먹고…. 상대적 박탈감

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불만이 하나하나 피어올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허탈했죠. …. 그렇게 또 나의 방황은 시작되었어요.(참여자 24)

부모님이 계시니 알바도 용돈벌이쯤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학원비를 벌어야 하는 나를 보면 한숨 나오고, 기

죽고, 맥 빠지고…. 그런 것 무시 못해요. 상대적 빈곤감, 괜히 그런 것 때문

에 힘들어 한 적도 많았어요.(참여자 40)

(3) 제한적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고 일정범위의 인간관계만을 취하는 일부 참여자

들은 그 집단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제한적 인간관계는 참여자들의 생활이나

태도에 심리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비행동료와만 어울리는 참여자는

여전히 부적응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비행동료’, ‘유

흥동료’, ‘비 일반적인 종교모임’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제한적 인간관계’

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관계경험’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비행동료

가출한 형들과 숙소를 같이 쓰면서 6개월 이상을 뭐든지 함께 했어요.

막노동 판에서 같이 일도 하고 쇳가루 같이 마셔가면서 버텨보기도 했는데

결국 범죄에까지 손을 대고…. 결국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지금은 사람을 더

욱 피하게 되었죠.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버렸어요.(참여자 11)

정신을 차린 지금 보면 부질없는 짓이었고 개 후회중이지만 그 때는 그

세상이 전부인줄 알았죠. 새벽이면 폭주 떠서 신나게 그냥 노는 것이 전부였

으니까요.(참여자 23)

한 번씩 어쩔 수 없어요. 같이만 놀다 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같

이 사고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해결되지 않나요?) 아- 그

건 나중이고요. 심심하니까요, 서로한테 끈끈한 것이 있으니까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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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흥동료

만나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아

니에요. 다 이렇게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만 죽이게 되고 노는 것만 좋아하

다 보니까 놀고, 자고, 먹고, 싸고, 이런 반복된 생활밖에 없고, 그냥 허무하

게 지낸 거 같고.(참여자 8)

고향으로 오니까 또 다 모였잖아요. 다 같이 모이면 하는 것이 없어요.

몇일 놀다 보면 계속 놀게 되고 술 마시고 미치도록 소리 지르고.(참여자 5)

③ 비 일반적인 종교 모임

인터넷에서 000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다니던 교회도 잘못 가르

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학교 애들도 위험하게 보이고…. (애들이 왜

위험하게 보였어요?) 학교 애들과 친해지면 하느님 뜻에 위배되니까…. 학교

나와서 그 목사님 모임 따라 다니면서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죠. 하느님 뜻을 따르려면 가족도 위험해요.(참여자 21)

도 닦고 노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니 즐겁고 세상이 화평했어요. 전 그

곳이 신세계처럼 느껴져서 그 곳에 자주 갔고, 그 곳 사람들 형, 누나들과

자주 놀았죠. 정말 인간다운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이치를 바로 알게 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죠.(참여자 19)

8) 지원혜택 누림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은 사회적 태도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이 촉진되

기도 하였다.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 받기도 하고 지지적인 태도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진

로 모색이나 적응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경험적 지원 이용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

을 뿐만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달성할 목표설정 및 목표를 향한 추진력

을 가동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진로를 설정하

기도 하고 생각에 그쳤던 일들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진로탐색’, ‘상담’, ‘학

습지원’, ‘활동경험 기회 제공’ 등의 개념을 도출하여 ‘경험적 지원 이용’이라는 하

위범주로 통합한 후 ‘지원혜택 누림’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진로탐색

학교 다닐 때는 시간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상처 받고 그런 막막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시간을 갖고 이것

저것 챙겨 경험하고 생각하니까 답도 나오고 희망도 생기고. 생각으로만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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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있을 때는 막막했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나니 기회가 생기고 미래가

보인다고 할까요!(참여자 16)

군인, 경찰, 소방관 뭐 이런 쪽이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유도선수로 뛰었

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진로를 정했어요. 그랬는데 두드림을 하면서 갑자기

바리스타로 바뀌었어요. 미각과 후각이 뛰어나다는 걸 바리스타를 하면서 알

았고, 처음으로 재미를 느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 쪽으로 하면서 인정도 받

게 되니까, 이게 내가 가야할 길이라 생각했죠. 자격증도 다 갖췄고 일을 좀

더 해서 창업할 일만 남았어요.(참여자1)

② 상담

첫 상담 쌤을 만났을 땐 억지로 끌려간 거라 서로 어긋났어요. 거의 만

나질 못했죠. 상담 쌤도 직업이니까 술자리 같은데서 막 상담한 내용 이야기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결국 내 발로 두 번째 상담 쌤을 찾아갔고, 같이 밝

아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 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참여자 3)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환청이 들렸어요. 집에 있는데도 학교에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의자 끄는 소리, 책상 들리는 소

리, 복도에서 장난치는 소리. …. 엄마가 저를 심리상담소에 데려가셨고, 상

담을 매주 받았어요. 중 1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말하고, 그 때 당한 괴롭힘,

부모님의 잘못된 대처 등. 지금은 안다니지만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았

죠.(참여자 18)

③ 학습지원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외출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일이었어요. 상담 쌤이 공짜로 공부 가르쳐 주는 곳을 몇 군데 가르쳐 줬지

만 몇 달 동안 용기가 안 나서…. 정말 망설이면서 갔는데 그곳 쌤들이 아주

친절했어요. 대학생형들이 선생님이라 편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검고에 붙

고, 수능 공부도 해보고….(참여자 7)

야학에서 배우고 상담센터에서 배우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면 다

다녔어요. 되풀이해서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고 뭔가 기초를 알

게 되었어요. 수학과 영어 같은 것은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고….(참여자 42)

④ 활동경험 기회 제공

자퇴생이 낄만한 대회가 있으면 어디든 갔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맘먹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적응이란 어떤 틀 안에 그 모양대로 자길 바꾸

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개척하고 변화하는 게 적응이라고 봅니

다.(참여자 17)

자퇴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져서 짬나는 대로 색소폰

배우고 드럼 배우고 도서관 책 마구 빌려보고. 지금은 ΟΟ학교에서 집 짓는

거 하는데 미치겠어요. 3번이나 벽이 무너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그 벽 쌓는다고 다들 고생했는데 멘붕 상태에요. …. 카페 문학 대회에도 참

여하여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써보고….(참여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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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 받음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어려움 해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게 되고, 자신이 가

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자신의 노력이나 성장을 촉

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들에게 절실한 입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에서 ‘입시정보’, ‘기관정보’, ‘진로 정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를 ‘제보제

공 받음’이라는 하위 범주로 통합한 후 ‘지원혜택 누림’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입시정보

지금까지 학교 그만둔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딱 한 번 복

교를 생각했어요. 진짜 대학을 가려니까요, 입시라는 게 혼자 준비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학교에 있었으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지 다 도

와주잖아요. 야학도 학교긴 한데 검정고시에만 뭔가 할 수 있지, 선생님도

진학에 대해선 잘 모르시니까. 입시내용 읽는데요, 진짜 와! 두드림 선생님들

완전히 바뀌어버린 입시에 놀래더라고요(웃음). 막 같이 찾아 주시고 고생

많이 했죠.(참여자 1)

학교를 다니면 교사가 잘 가르쳐주지만 다니지 않을 경우 전혀 정보가

없어요. 정시가 뭐고 수시가 뭔지 공부를 해야만 알게 되죠. 검정고시 출신

은 전형이 훨씬 복잡한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서 수배가 훨씬 힘들더라고

요. 제가 아직 그런 곳을 모를 수도 있겠지만요.(참여자 10)

② 기관정보

성당 다니지 않았으면 그럴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학교에 안다니는 거

알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수녀님이 아빠와 의논하고, 나도 이곳 아이들과 떨어

져야 기술이라도 배운다고 생각했어요. 나오고 말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쉬워요. 거기서 준 간호조무사 책이 책꽂이에 있는데 막 한 번씩 펼쳐보

고…. ‘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하는 생각해보고.(참여자 5)

상담 쌤한테 설득당해서 두드림도 가보고, 인터넷 치유학교? 그런 것 하

는데…. 재밌었어요. 애들도 사귀고. 그때 멘토 선생님이 가끔 전화해주고,

엄마가 안심되니까 잔소리 덜 하고. 정신 차리겠다고 생각하고.(참여자 3)

③ 진로정보

원래 응급구조 과에 지망하고 싶었는데 몸은 힘든 것에 비해 나중에 돈

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유아교육과 들어

가서요, 편한데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으면서(웃음)…. 사실 사람 살리고 싶

긴 하지만, 그래도 유아교육 과예요.(참여자 6)

방황을 하다가 저의 지금 기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꿈을 찾는

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선생님과 함께 객관적으로 잘하는 거(영어),

좋아하는 거(음악, 사람 만나는 거), 하고 싶은 거(막연히 음악 관련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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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를 정해서 잘 조합시켜 보니까 공연 기획자라는 멋있는 직업이 있더라

고요. 꿈이란 게 생기니까 일단 뭔가 즐거웠습니다. …. 그런데 검색을 해보

고 절망수준이었어요. 일단 그쪽 관련 학과는 따로 없고, 있더라도 정식 대

학간판을 얻을 수 없는 학점은행 대학뿐이었고, …. 그래서 몸부림으로 부모

님께 유학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일단 제가 목표가, 꿈이 생겼다는 점에서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참여자 23)

9) 자극

학업중단 이후 정체되어 있거나 방황하는 청소년을 일깨우고 태도를 교정하거나

꿈을 향한 수행으로 이끄는 것은 긍정적 자극이었다. 참여자들이 접하는 매체, 또

래, 가족들로부터의 자극을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였고, 현

재의 상태를 변화시켜갈 수 있게 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을 독려하는 직접적

간접적 자극에 자주 노출될수록 고무되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1) 매체자극

참여자들은 방송매체나 책, 신문 등을 통해 교훈을 얻거나 성찰하는 기회를 가

졌다. 이에 ‘독서, 신문 읽기를 통한 성찰’, ‘다큐멘터리를 통한 반성과 용기내기’,

‘애니메이션 등을 통한 정화와 후회’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매체자극’이라는 하위

개념에 통합한 후 ‘자극’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독서, 신문 읽기를 통한 성찰

알바해서 수집한 고전 책들과 철학 서적 등을 읽으면서 인내하고 단련하

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수록 책 한 권을 끝냈을 때의 기

분은 더 커지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참여자 14)

학교를 그만두면서 신문을 보자, 학교 친구들한테 꿀리지 말자, 발전해보

자 이 세 가지를 각오하였던 것 같아요. 우습죠(웃음). 일단 수능 일 년 뒤로

미루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것저것 자기계발서 읽고. 또 리딩으로 리드하

라 라는 책 읽고, 공자의 논어에 빠지기도 했죠. 아마도 그게 제 인생을 바

꾼 거 같네요. 그때부터 확실히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뭘 하더라도 그 근본

을 찾게 되어서 뭘 하든 이해가 잘돼서 공부도 수월히 할 수 있게 되었죠.

(참여자 17)

② 다큐멘터리를 통한 반성과 용기내기

집에 가면 항상 집에서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요. 위인 있는 동

영상 보면서 거기서 많이 도움 받았어요. ‘나정도 힘든 것은 별 것 아니구



- 110 -

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감수성이 좀 예민한 것도 있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 보면 내가 엄

살떨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보다는 훨씬 나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면

서 힘내고 그랬어요.(참여자 40)

③ 애니메이션을 통한 정화와 후회

결정적인 계기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홀딱 빠져가지고 막 그 주인공이

되어 실제로 대학 갈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이 저처럼 왕따였는데 끝

까지 졸업을 하고, 취직, 직장에 다니고 그런 거를 보니까. 그 애니가 일본에

서 가장 슬픈 애니 1위로 통하거든요. 막 울고, 괴롭히는 애들한테 같이 대

항하고, 그 힘든 것들 다 이겨내는 것 보니까 ‘나는 저렇게 왜 못했을까?’ 그

런 생각들 들고….(참여자 7)

(2) 또래자극

참여자들 대부분은 또래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가는

것 같은 또래를 보거나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여 마음이 급해지고, 친구나 선배의

조언이나 충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가는 또래’, ‘친구나 선배의 충

고’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또래자극’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한 후 ‘자극’으로

범주화했다.

① 앞서가는 또래

이제 20살이고 더 이상은 물러날 곳도 없어요. 집안 타령이나 하면서 더

이상은 잉여롭게 생활하는 것은 그만둬야죠.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 보내봐

야 나만 손해라는 것을 이제 알았네요. 나랑 같이 학교 다녔던 애들은 대학

가고 벌써 늦었지만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참여자 6)

다른 애들은 다들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걸음을 하는듯한 느낌…. 2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

요. 질투 나고 부럽기도 하고…. 마음은 조급한데 행동은 어물쩡 어물쩡….이

때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젤 슬픈 현실이죠.(참여자 37)

그냥, 막 심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보통으로 그냥 ‘너네

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갈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대학은 같이 들어갈 것이

다.’ 그런 생각은 있죠. 그런 생각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긴 해요.(참여

자 2)

② 친구나 선배의 충고

재수학원에서 가장 친하고 속마음까지 나눈 나보다 한 살 어린 동생! 그

애는 꽤 놀아보기도(?)했고 진짜 엄청 밝아서 웬만한 욕은 상처를 받지 않아

요. 나보다 한 살 어린 친구인데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웬만한 언니,

오빠들보다 훨씬 잘해요. … 진짜 저 눈물겨운 불굴의 의지로 중학교, 고등

학교 다 검정고시로 패스한 애가 고 3 문과 수학 3등급이 나온다는 건 기적

이죠. …. ‘이 때 아니면 언제 공부할거냐’라고 말하는데(침묵). 이번 년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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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봐서 반드시 대학간대요. 난 이미 20살에 가려고 마음 굳혔는데. 그래서

더 이상 방해는 말자 하면서 돌아섰지만 뭔가 잘못되어가는 것 같고… 마음

이 편하지 않아요.(참여자 24)

내게 쓴 소리는 많이 하고 내 결정을 멍청하다 말하는 친구지만 날 이해

해주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친구에요. 그 친구는 일본 유학을 꿈꿨는데. 그

런 친구가 일본에 있는 대학교에 붙어 대한민국을 떠난다니 충격이죠. 나보

고 꿈을 꼭 이루래요. 내 인생에 있어 1,2년은 그리 큰 핸디캡은 아니더라.

금방 따라 잡고, 금방 따라 잡힐 수 있는 거더라. 그럼에도 나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참여자 25)

우연히 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뭐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형은

그럴듯한 대학을 다니는 것 같았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대충 나를 안다는 듯

이 ‘지금처럼 살다가 나중에 후회안할 자신 있냐?’고 묻는데. 목이 콱 막히면

서 뭐가 올라와요. 눈 안 마주치려고 피하고….(참여자 42)

(3) 가족자극

가족의 지지나 현명한 대처 안에서 생활을 하는 참여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적응과정을 거쳤다. 또한 형제의 변화나 충고는 참여자들의 적응태도를 바꿔 놓

았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부모는 참여자들을 방황하게 하거나 갈등

하게 하는 시간을 연장시켰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으로 ‘형제의

변화와 충고’, ‘가족의지지’, ‘타협안 제시’, ‘부모 입장을 헤아리게 됨’, ‘일정한 길

을 강요함’ 등을 도출하였고, ‘가족자극’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한 후 ‘자극’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형제의 변화와 충고

동생도 거의 학교에서 짤릴 지경이고 꿈이 없어서 성당에서 소개한 곳에

간 아이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여군

이 되겠다는 강한 꿈을 갖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 아이 꿈을 존중해주고 밀

어줘요. 그걸 저한테 막 자랑스럽게 ‘언니 나 대학 갈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생은 여군하고 꿈이 있는데, 나는 무슨 고등학교 졸업도 못하고

이거 뭐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 나도 꿈을 갖자. 막 찾아다니

면서 공부할 각오를 다시 한 거죠.(참여자 6)

몇 년 전 ‘ΟΟ아 열심히 살아라.’ 글 하나 남기고 그날 새벽 고3 수험생

이시던 형님이 가셨어요. 저도 자살 경험자에요. 정말 눈물 날 정도의 가난

이 싫어서 ‘우리 집은 왜 이러나’ 그런 심정에서…. 막말로 그냥 닥치고 깝치

지 말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살날이 더 많이 있잖아요. 내일도 열심히, 열

심히 살다보면 금방 가겠죠.(참여자 38)

② 가족의 지지

진짜로 친구의 가출하자는 한 마디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엄마

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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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대요. 가게에 도와주러 가도 일 시키는 대신 공부하길 바라는 눈치고.

내 친구들 만나면 같이 싸돌아다니는 게 못마땅해서라도 모른 척 할 텐데

다 챙겨주고 이뻐해 주고. 복학 했다가 또 학교 나왔을 때도 몰래 울기만 하

시고.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까지 검고 합격하려고요. 밤에 조금씩 책보고, 검

고 학원도 끊었어요.(참여자 8)

학교를 나올 때 부모님께선 ‘드디어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 이제 너 앞으

로 잘 해라’고만 하셨어요. 내 미래 진로를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고, 학교

에서 썩어 있지 않게 해준 응원자들이고 격려자들인 거죠.(참여자 18)

자퇴하던 날 저녁, 아버지는 ‘낮잠 자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내가 간섭 안

할테니.’라고 하셨어요. …. 그날 밤 마루에서 자던 우리 가족, 나는 소리 없

이 한참을 울고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애가 타는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

음 날 나는 도서관 가는 버스를 탔어요.(참여자 12)

③ 타협안 제시

지켜만 보시던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자기를 설득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큰돈인 만큼 자기를 완전히 납득시켜 달라고요. 그

리고 저희는 대학은 일 년까지만 대준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유학도 일 년

만 대주실거라 하셨어요. 아마도 저를 좀 더 그쪽 일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

고 생각하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많은 조사를 해서 한 시

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낸 저는 완승을 거머쥐었습니다.(참여자 23)

오랜 가출을 끝내고 집에만 박혀 있는 저에게 부모님 하시는 사업 일을

제안하셨어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대학 가서 어떤 후계자 신청이라는 걸해

야 하거든요. 그냥 닥치고 공부를 해서 검고 붙고, 대학 가려고요. 공부가 정

말 힘들고 어려워서 카페에 도움 요청하고 검고 기출 풀어봤는데 수학하고

영어가 좀 문제에요.(참여자 11)

④ 부모 입장을 헤아리게 됨

부모님께서 초졸 중졸 수준이셔서 자퇴한다니까 많이 슬퍼하셨어요. 대

학을 입학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쭉 사는

것 보단 최종학력을 대졸로 세탁하는 게 부모님께 덜 걱정을 끼치는 거라

판단되었어요.(참여자 10)

지켜만 보고 계시지만 부모님 걱정은 느껴지죠. 학교를 그만 둘 당시엔

극구 반대하시면서 화도 내셨지만 자퇴 후엔 말씀이 없으세요. 내 결정에 동

의하셨으니까 내색을 안 하시는 거겠죠. 제가 아무리 막 산다 해도 부모님

걱정은 무시할 수는 없죠.(참여자 42)

⑤ 일정한 길을 강요함

부모님이 정해 놓은 분야를 강요했고 기도할 것과 기독교 서적을 강요했

습니다. 미칠 노릇이었죠. 부모님은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알겠어요. 그런

데 그건 아니잖아요. 점점 절망의 구멍으로 가라앉을 무렵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독립뿐이었죠. 부모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참여자 32).

저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살 것을 원하죠. 우리 아빠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

로 자기위주입니다. 몇 년을 지옥처럼 살았어요. 죽을 각오를 수없이 되풀이

했죠. 근데 아빠 몰래 검고를 준비하고 알바도 시작하기로 면접을 봤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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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없어요. 세상이 무섭고 사람 대하기가 힘들지만

더 이상 아빠의 잘못된 말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참여자 29)

10) 개인내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중에 긍정적 요인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자신의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이끌었다. 즉, 긍정적 요인을 강하게

지닌 학업 중단 청소년은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가는 경향

을 보였다. 반면에 부정적 요인을 강하게 지닌 학업중단 청소년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데 겁을 내고,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1) 긍정적 요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긍정적 내적 자원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긍정적 방향으

로 전환하고, 적응해 가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호요인을 도출해 본

결과 ‘도전성’, ‘성찰력’, ‘목표의식’, ‘회복탄력적 자질’ 등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긍

정적 요인’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된 후 개인내적 변인으로 범주화되었다.

① 도전성

자퇴생은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과 자유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사용해서 꿈을

잘 설정하고 노력해야만 해요. 공부가 어려워서 하기 싫어도 지금 하기 싫은

걸 안하면 미래는 살기 싫은 삶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저를 일깨우고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퇴생에겐 도전

성이 있어야 해요.(참여자 26)

내가 선택해서 못하는 거니까 아쉬움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자퇴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많지요. 지금 당장 내가 도전해야 할 것은 생일선물로 받

은 기타트레이닝 책 마스터하기와 솔로탈출이에요. 외로움에 대한 답은 사람

마다 다르지만 자기를 바쁘게 하다보면 해결돼요. 조금씩 외로운 것은 자퇴

생이라서가 아니고 사람이라서 외로운 거잖아요.(참여자 36)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을 살고 싶어요. 여행을 무지 좋아해서 여행

다니며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인권 모

임에도 참여해요. 매일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공부도 꼬박꼬박!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를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거기다가 책도 무진장 좋아한지

라 잘 때까지 책 옆에 붙어 자요. 모두 내 꿈을 향한 도전들이죠.(참여자 27)

② 성찰력

집에 틀어 박혀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자존심은 있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했어요. 말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저 혼자 멈춰 있었죠.

아무것도 안하는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를 잘 조절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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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하다 인생 막장으로 살게 될 수도 있겠

구나. …. 실패하고 잘못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고 같은 잘못을 안 하려

고 노력하면 되는 거라서 계기를 새롭게 할 수 있었어요.(참여자 22)

복학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학교라도 다녀야 덜 한심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나에겐 꿈이 없다는 게 문제임을 알았어요. 곰곰이 생

각했어요. 막연히 뭐든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했어요. 일단은 나만의 독립된 공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고, 헤어디자이너라는 꿈을 정했어요. 학교에

서의 무의미한 시간들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죠.(참여자 8)

③ 목표의식

학교를 나오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힘들어요. 일단

제 계획대로 살 수 있으려면 욕구를 억누르면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학교에서 가만히 공부만 하는 편안함에 미련

만 남게 될 거예요.(참여자 13)

그동안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면서 기계처럼 당연히 따라 하고 생각 없

이 살아서인지, 과도한 자유가 주어지니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모범생이었

던 터라 한 동안 안개에 둘러싸인 듯 모호한 삶을 답답하면서도 어디로 가

야 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부유하며 살았죠. 일단 내가 꼭 가야

할 대학을 정하고 입시기한을 정했어요. 바로 학원 등록하고 무섭게 돌진했

죠.(참여자 34)

④ 회복탄력적 자질

지겹고 싫은 집을 벗어나 무작정 여기저기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꽉 막혀있던 일상에서 벗어나니 신기하게

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잊혀졌던 패션디자이너라는 꿈이 되살

아나고 지금 생활을 바꿔야만 한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운 좋게 긍

정적으로 변해가면서 전보다 힘든 일들에 힘 들어는 했어도 내가 나를 인정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2)

7시간을 서 있는 알바를 버텨내기 위한 방법은 있죠, 손님들을 관찰하면

서 배려할 점을 찾아내고 알바비 받아 내가 꼭 뽑고 싶은 로드바이크 살 궁

리를 하고, 박카스가 있으니까요(웃음). 단골손님이 술 한 잔을 권하시길래

내 꿈을 소리 내서 이야기 하면서 웃고. 여행을 다녀오면서 멘탈을 보강하

고. 수학 잘하는 자퇴생님들 섭외도 하면서. 즐길 건 즐기는 겁니다. 자퇴하

고 나서야 제 자신을 볼 줄 알게 되었어요. 이제야 ‘자기 비하’를 개그로 승

화시키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참여자 25)

(2) 부정적 요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정적인 성향은 적응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부정적 요인으로 도출된 개념은 ‘낮은 자기 효능감’, ‘낮은 자기 조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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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이 어려움’ 등이었고, 이는 ‘부정적 요인’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된 후

‘개인내적 변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① 낮은 자기 효능감

왕따로 두 번이나 학교를 그만 뒀는데 제가 너무 서둘렀던 걸까요? 매일

같이 밤을 세고 우울증을 많이 겪다가 결국엔 시험일이 다가왔네요. 학원도

잘 안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서 붙긴 힘들 것 같아요. 폰을 안 놓고, 컴퓨

터만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참가자 35)

저랑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제 성격이 소극적

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혼자 그냥 있게 되고. 말만 걸어주면 쉽게

대화할 수 있는데. 저 그렇게 어려운 아이 아니거든요.(참여자 31)

감수성 예민한 나는 봄이 왔다고 흐드러지게 핀 거리 이곳저곳의 꽃과

벚꽃을 보며 더 우울해졌어요. 내 목표는 서울대인데 기초가 부족한데 지금

기출 문제 푼 건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고, 엄마랑도 말 한마디 안하고

기대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하루에 12번씩은 학원을 그만둘까를 고민했

어요. 5월 마지막 째 주 주말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고, 학원에 한마디도

안한 채 그냥 그렇게 나가버렸어요.(참여자 24)

② 낮은 자기조절 능력

(정신 차린 후 뭐가 달라졌어요?) 어∼ 조금 조심하게 된 거죠. ‘야! 오

늘은 기분이 안 내킨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뜨지 말자.’고 말해줘요.

내말 안 듣고 떴다가 꼭 무슨 일 생기고….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런 게 있어요. 감이 있는 거죠. (감이란 것이 경찰이 뜨는 것과 관계있어

요?) 꼭 경찰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때보다 조심하며 즐기자는 거예

요.(참여자 9)

공부는 이틀 해봤고, 아르바이트는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알고,

식구들 잔소리나 간섭은 무시하면 되고, 다른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중검 붙어서 고등학교 들어간다고 해도 나보다 어린 애들하고 다녀야 하고,

중검, 고검 다 합격해서 바로 대학으로 가야해요. (오! 길을 확실히 알고 있

네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밤낮이 바뀌면서

일어나면 컴퓨터고, 잘 안 돼요. 생각이야 하는데.(참여자 2).

③ 분노조절이 어려움

머릿속에서는 여러 번 복수를 하게 돼요. 그 동안 나를 괴롭혔던 애들

모조리 없애버리고, 정신병자 취급하는 식구들 피해 가출해서 돈 많이 번 다

음 한 푼도 안주고…. (그러면 그런 복수심들이 폭발할 때도 있어요?) 엄마

와 싸울 때요. 컴퓨터 한다고, 방에만 있다고 소리 지르면 가만히 안 있거든

요. 난리를 쳐버리고 문 잠그고 안 나가요. 다음날 다 나갈 때까지 꼼짝도

안하고 잠만 자요.(참여자 30)

오빠와 잘 싸우는데 싸울 때 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비꼬고, 무시

하고.… 욱하는 성격이 다시 치밀어 오르고 또 밖으로 나돌게 되죠. 그 화가

가라앉을 때까진 뭐라도 막해야 해요. 술, 담배 그런 것이라도.(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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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전하기

학업중단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적응을 시도하는 청소년은 사회생활이나 새로

운 삶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환경조성을 위해 도전했다. 도전하

는 청소년 중에는 시도단계에 있는 경우와 꾸준히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1) 목표추구

여러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

여 노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목표달성을 위

한 노력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확신을 형성해 나갔다. 대학입시나 검

정고시 같은 구체적인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궁극적인 자신의 꿈을 향한 기반

조성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단계적 목표 수행’, ‘목

적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전략구사’, ‘대기만성을 향함’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

다. 이 개념들을 ‘목표추구’라는 하위범주에 통합된 후 ‘도전하기’로 범주화되었다.

① 단계적 목표수행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아침 운동하고 정량의 공부를 하며 가끔씩 친구도

만나고, 치킨 먹방도 하고, 학원에서 수다도 떨고, 빌려보고 싶은 책을 맘대

로 빌려보며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한 사람으로서요.(참여자 12)

가끔 불확실한 미래, 두려움 등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앞만 보면

서 차선 이탈하지 않고 사고 없이 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지 않을까

요? … 공부하기 싫고 가난한 집이 싫어 무작정 돈을 벌기 시작했지만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꾸준히 자격증을 따왔어요. 사람들이 3D 업종 쓰

레기 기술직 전문직이라 욕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있지만 검고 졸

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스펙이 딸려 치고 올라가기도 힘들어 지

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참여자 38)

② 목적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호주 유학을 결정하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이것저것 조사해서 내가 갈

대학교를 갔어요. 막상 부딪혀 보니 턱없이 모자란 짧은 지식들이었지만 다

행히 대학에서 수업도 듣게 해줬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줘서 나름 의미 있

는 여행이었어요. 대학 수업을 듣기엔 제 영어가 한없이 짧다는 걸 느낀 것

도 좋은 소득이었죠. 다녀와서 제가 부족한 점들을 하나하나 채우고 있어요.

영어, 음악을 더 열심히 하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 중이죠. 결

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될 거예요.(참여자 23)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보충해야 할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무엇보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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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시원에 독립하여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에 꼭 노력해서 대학에 일단

붙어야 해요.(참가자 32)

③ 전략구사

내적 갈등이 생길 때면 아이들에게 피드백 받으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덜 불안해지거든요. 나태해지기 쉽고, 가장 큰 문제는 소속감이 없

는 것인 것 같아요. 어리고 뭘 할지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주어

져도 뭘 하기가 힘들거든요.(참여자 10)

욕심도 좋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해로운 것 같아요. 최고가 되려하기보

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일학년 성적 잘 내서 교직 과정 이수하고

일학년 실기 잘 봐서 교수님 클래스 들어가기가 짧은 목표지만 길게는 성숙

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지치지 않아야 해요.(참여자 15)

④ 대기만성을 향함

여태껏 느낀 건 가치전도 현상이 지배하는 걸 조심해야 해요.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요. … 전 계속 발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완벽히 알아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또 공동체를 알 수 있지 않

을까 해서요. 절 더 파보고 대학가서 직장에 유용하게 쓰일 학문을 공부하

고, …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 계발을 놓지 않을 거예요. 저의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해서요.(참여자 17)

자퇴를 하고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내가 정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였던 것 같아요. 고작 20년 밖에 안 되는 나이지만 천천히 가더라

도 제대로 갈 거예요. 그럴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해요. 나를 인정할 수 있

을 때까지요.(참여자 25)

(2) 편견에 맞섬

‘학업중단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부정적인 시선

을 경험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일부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

에 나섰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사회적 편견에 기죽거나 의기소침해 하는 대신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긍정적 이미지 만들기’, ‘당당

하게 신분을 밝힘’, ‘주체적인 삶’ 등의 개념을 도출하고, ‘편견에 맞섬’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한 후 ‘도전하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긍정적인 이미지 만들기

일을 해야 하니까 학교 그만둔 걸 숨길 수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더 열심히 했어요.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시켰는데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덜 성실하면 그 편견에 딱 ‘아, 애 이런 애구나’ 생각

할 거 같아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참여자 1)

일단 저는 어른들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디든 자퇴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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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일할 때도 계속 어른들 말 귀담아서 들었죠. 네,

어른들 말을 계속 잘 들었던 게 그 편견을 깨는데 도움이 된 거 같아요.(참

여자 40)

② 당당하게 신분을 밝힘

홀로 눈물과 함께 외로움을 삭히던 자퇴생, 애들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일부러 칼라 있는 걸로, 그림 없는 걸로 사서 입고, 나의 신분을 보증할 수

있는 청소년 증부터 만들었어요.(참여자 12)

편견이고 뭐고 애초에 내겐 자퇴생에 대한 고정관념이랄 수 있는 이미지

가 없었어요. 검정고시를 봤다고 밝혀도 그것 하나로 차별을 하는 사람은 없

었어요. 내가 직접 밝히니까 편견이 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참여자 10)

③ 주체적인 삶

자퇴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 것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내가 선택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이죠. 세상이란 곳에 입학하면 졸업 따윈 없어요.(참여자 38)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능력과 집중력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내 삶을

꾸려가는 거죠. 주위 사람 눈치 볼 거 뭐가 있겠어요?(참여자 14)

(3) 삶을 바꿈

학교 밖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건전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다

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넓히고, 자아를 탐색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보고 싶은 것 하기’, ‘의미추구’, ‘자아탐색’ 등의 개념을 도

출하여 ‘삶을 바꿈’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도전하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해보고 싶은 것 하기

시간 낭비한 것 없이 잘 살아왔다고 단정하진 못해요. 그래도 남은 3년

동안 유학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봉사, 자격증 취득 등을 하면서 제가 하

고 싶었던 것들을 해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더 알차게요.(참여

자 13)

자전거로 여행을 즐기고 알바도 하며 살아요. 전국 8도를 다 돌아다녀

볼 거예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참

여자 25)

② 의미추구

청소년 거리극 움직임 워크샵, 청소년 인권모임, 목공교실, 요리교실, 인

문학으로 문학읽기,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등 열심히

참여할 것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은 널렸

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줘요. 다 같이 어울리며 살

수 있다면 저에겐 다 의미 있는 일들인 것 같거든요.(참여자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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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학교에 남아있게 하려고 유럽여행에, 반장, 부반장에, 아마 지금까

지 제일 공부 못하는 반장이었을 걸요(웃음). 중학교에서 적성을 찾았는데

그 적성이 공부만을 최고로 치는 고등학교와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때 ‘아,

나는 이렇게 못 살구나.’ 절절히 깨달았죠. 저에게 의미 있는 것, 제가 몰두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전 거기에 완전 빠져 살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참여자 18)

③ 자아탐색

무작정 일주일을 걸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것들, 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동안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냥 위안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잉여가

안 되려면 공부를 죽어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나약하지 않으려면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참여자 33)

학교 친구들은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대학 어디 갈래’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뭐 어차피 내가 가는 과가 공부 잘해서 가는 과도 아니고 그냥 묵묵

히 나를 찾는 일 하면서 실기 준비만 해 갑니다. 원하는 곳 떨어지면 재수하

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생 급하게 간다고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부

터 알고 행복을 쫓아야죠.(참여자 18)

(4) 변화시도

학교를 그만둔 후 자유로워진 시간 속에서 나태해지고 안일해진 참여자들은 장

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자신을 방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료함과 당혹감, 외로움,

소외감 등에 지쳐갈 무렵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나 주변사람을 찾아

소통을 시작하였다. 소통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꺼져가는 희망을 붙잡

기 위해 검정고시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사회를 향한 걸음을 시도하였다. 이

러한 내용에서 ‘졸업장 획득을 위한 준비’, ‘대학입시 준비’, ‘치유시도’, ‘가족과의

화해시도’, ‘사회로 나갈 준비’등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변화시도’라는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도전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① 졸업장 획득을 위한 준비

한 달 전에 검정고시 준비 한다고 집에 말했어요. 올해는 다 지나갔고

내년 4월 검정고시 보려고요. 주식으로 성공한다고 학교를 그만 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대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알았잖아요. 내 한계는

그거였어요. 10년 동안 한 가지만 할 수 없다. 현실성을 알아 차렸으니 넋

나간 머리 정리하고 좋게 졸업장부터 따야죠.(참여자 3)

미친 나도 마냥 생각이 없는 쓰레기는 아니라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놀게 되었어요. 이때쯤 아는 형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신세를 지자 폭

주 뛰다 나도 병신 될까봐 이제 웬만하면 걸어 다녀요. 그러다 5월쯤 정신

차려서 완전 공부했어요. 정신차려보려고 같이 놀던 형, 애들 연락 다 끊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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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3년을 놀았으니 닥치고 암기만 하고 검정시험을 봤죠.(참여자 42)

② 대학입시 준비

검고 붙으니까 수능도 봤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 충격 먹었어요.

또 몇 달 집에만 있다가 아직은 1년 더 있어도 대학갈 나이니까. 모자라는

기초학력부터 보충해서 다시 수능보자. 그런 결심하고 검고부터 다시 봤어

요. 검고 점수 더 올려놓고 수능 다시 보고 해보려고요.(참여자 7)

영어특기생으로 대학 준비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토익 공부

부터 해서 점수 올려놔야 하는데, 접수는 했는데 너무 무작정 접수를 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참여자 31)

③ 치유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왕따였지만 졸업은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그 왕따를

더 이상 못 참고 학교를 나와 버렸어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바깥에 안 나

가요. 그냥 싫거든요. 나가도 밤에, 집에서도 가족들 있을 때는 내 방에만 있

을 때가 많고요. 지금도 많이 그런 편인데 이제 성당에는 가요. 몇 주 전부

터. 아이들한테 말 붙이긴 힘들지만 거기가 청소년 시간이라서 기회는 괜찮

아요.(참여자 30)

좀 더 자유로워지려면 콤플렉스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달라지기 위

해 치료 같은걸 받아야 한다고 봐요. 하루에 몇 십번씩은 말을 더듬는데, 이

번에 노력 중입니다. 다이어트도 계속하고 있고…. 머리 수습한 다음 동갑이

신 분들 만나려고요. 이미 어떤 분과 이러저러 얘기를 해봤고요.(참여자 11)

④ 가족과의 화해시도

아빠가 선생님이라 자퇴 반대가 장난 아니셨죠. 전 가출을 했었어요. 제

의견이 반영이 안돼서 그냥 밀어나갔던 거죠. 얼마나 못 박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알바비로 피자도 시키고 안마도 하면서 효도 중이에요.(참여자 17)

생각해보면 엄마가 크게 잘못한건 없는데 많이 엄마를 힘들게 했죠. 많

이 속상했을 거예요. 직접 표현은 안하지만 이젠 엄마 들어오시기 전에 집안

도 치워 놓고 해요. 미안해서요. 지쳐 보이거든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

같고 그래요.(참여자 7)

⑤ 사회로 나갈 준비

어렸을 때부터의 꿈인지라 일단 부딪혀 보려고요. 꿈과 현실이 멀다는 건 알

게 되었고 현실도 보이지만 포기하면 후회 할 것 같아서요. 연습하랴, 오디션 준

비하랴 바빠요. 가끔 이게 허황된 꿈으로 그치는 건 아닐지, 또 어쩔 때는 다 때

려치우고 맘 잡고 공부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참여자 16)

처음 알바를 하고 왔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막 진땀 뺐어요. 괜히

주눅들 것 같고, 어려운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더

이상 자학하지 않으려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할거에요.(참

여자 29)

위안부 집회 같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선, 교과

서에서 봤지만 실제 현장이나 현실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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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잘 봐뒀다가 참석하려고 노력해요. 사회참여도 중요한 일이니까.

(참여자 33)

(5) 성찰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와 성공을 경

험했다.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느끼기도 했지만 실패

경험을 통해 큰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특별한 시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소일하기도 하고 비행으로 치닫는 힘겨운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이들에게 한층 더 성숙해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성찰’의 힘이었다. 자신

의 상황이나 행동을 되돌아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성찰

의 힘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성찰’, ‘조망하는 시간을 가짐’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성찰’이라는 하위범주

로 통합하였고 ‘도전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① 자기성찰

학교를 그만두니까 정말 미칠 것 같은 외로움에 허송세월 했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 외로움이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열심

히 하고 바쁘게 산다면 그다지 외롭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놓쳤던 것을 알게 된 거죠.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과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2∼4가지 정도를 정해서 했어야 했던 거였어요.(참여

자 22)

자퇴한 거나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자신과의 갈등과 매번 만나야 하고,

….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정리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갖고 내가 지금 갈등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해결해요. 그

러다 보면 세상을 다시 보게 되고 미래에 대해 확신이 커지고,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다시 도전해볼 힘이 생기고.(참여자 16)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군대든

취업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힘들다고 지금 도망가면 그때도 도망가게 되

는 거더라고요. 항상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죠.(참여자 38)

② 조망하는 시간을 가짐

아무것도 모른 채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벌어주신

돈쓰며 대학 가고 졸업하고 실업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제가 꼭

학교에 있어야 되는지, 왜 대학은 꼭 가야하는 필수가 되었는지 스스로 알고

싶어서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며 배우고 있어요.(참여자 27)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이야기 해주시고

싶은 거 같아요. 아마 그 어깨를 꾸욱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말씀하시

는 거겠죠. 내가 조금 더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삶의 무게란 걸

조금은 나눠서 질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곤 하죠. 그러다 보니 생각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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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자체가 중요해지더라고요.(참여자 25)

전 공부가 싫어서 검정고시 올인 해서 고득점하고 수시로 대학 가려고

굳혔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길을 피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제 자

신을 보았어요. … 어찌어찌 해서 들어가도 수업을 못 따라갈 것 같기도 하

고요. 그래서 수능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수능을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

요. 방황을 끝내고 매 순간 노력해서 자퇴라는 선택이 후회되지 않게 노력하

게 됐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능과목 하나씩 공부하고,

힘들어지면 일부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안 그러면 또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으니까요.(참여자 39)

(6) 보호자 역할

어려움을 이겨낸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이 학업중단 이후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을 위해 길잡

이가 되기로 결심하거나 약자를 보호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였다. 이에 ‘약자를 보

호함’, ‘생계형 아르바이트’, ‘학업중단자들의 길잡이가 되고자 함’ 등의 개념을 도

출하였고, ‘보호자 역할’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도전하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약자를 보호함

3년 전이나 돌아온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죠. 술 먹으면 부시고, 때리고.

가출하고 싶은 충동이 엄청 들고 독립하고 싶어요. 근데 3년 전에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도 동생이 엄마를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젠

제가 나가면 엄마를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엄마 혼자 그 아픈 몸으로 막 막

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쓰러우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제가 대항

하고 엄마를 보호해요.(참여자 6)

누나가 집에 안 들어오면 불안해져요. 또 술 먹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줄

까 봐. 막 찾아다니고, 잔소리 하고. 참 가관이죠.(참여자 4)

② 생계형 아르바이트

엄마랑 나랑만 살 때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우리 사는 것 상관 쓰지 말라고 하면 또 화를 버럭버럭 내시

며 쌍욕해대시니까 억울하죠. 종일 벌어도 나한테 남는 건 없어요.(참여자 6)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시니 집과 공과금 걱정, 밥걱정 없이 지내죠.

알바하면 조금은 부모님 용돈 쥐어드린다고 생각하고 남은 돈은 따로 쓸게

없으니 다 자기가 쓰면서 지내잖아요. 그 남는 돈이 집세, 전기세, 물세, 휴

대폰 비, 밥값, 교통비, 기름 값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턱없이 모자라

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스스로 발 아프도록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게

되요.(참여자 38)

③ 학업중단자들의 길잡이가 되고자 함

자퇴생활을 잘 이겨냈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

줌으로써 자퇴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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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힘든 일을 만나기 쉽거든요. 카페에 글도 열심히 올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자주 만들면서 최대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줄 수 있었

으면 하는 거죠.(참여자 26)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면

서 도움을 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벅차고 신경 쓰이지만 자퇴생을 위한

카페를 열심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참여자 10)

12) 탈출하기

애착불안이 심하거나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참여자들은 불안해하고

고민하면서 나태해지거나 파행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컴

퓨터에 매달리는 참여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나친 관계 지향적 외출에 매달리는 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심화되고, 친구들과

의 긍정적인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그 결과 동요가 일어나고, 답답해진 상황 속

에서 외로움과 소외감, 심심함, 무료함, 힘겨움 등의 감정이 더욱 강해지고 불안이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참여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학은 가야 한다고 생각하

였다. 학벌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정규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보

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태도나 주변 자원의 성격 또는 질에 따라 달랐다.

(1) 경제적 어려움 탈출

경제적 빈곤이나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인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

되어 경제적 지원이 끊긴 경우 등에 처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스스로 경제적 문제

를 해결해야 했다. 일부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일부는 부정적인 방법으

로 해결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의미에서 ‘생존형 아르바이트’, ‘주기적 비행’, ‘공존

전략’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경제적 어려움 탈출’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탈출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① 생존형 아르바이트

대학학비 마련이 남아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일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요. 알바 하나를 더 뛰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점장하고 얘기해 봐서

잘되면 좋겠어요.(참여자 1)

부모님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꿈도 꾸지 말라며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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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서 학원비를 마련해야 해요. 자퇴생이라는 이유로 몇 번 퇴짜를 맞은 후

론 자퇴 사실을 숨기고 알바를 구하기도 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소화

가 잘 안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집안 형편을 잘 아니까요.(참여자 42)

② 주기적 비행

알바도 일이 있으면 하긴 해요, 돈 떨어지면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으니

까 뭐 염려할 것은 없어요. (그 해결 방법이란 게 재판과 관련 있어요?) 그

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 때 그 때 이유는 달랐으니까.(참여자 4)

어쩌다 자리를 잡아도 일주일도 못하고 때려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

인이 ㅈㄴ 짜증나게 했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여기저기서 빌려 썼죠. (빌리

면 어떻게 갚게 되요?) 솔직하게 말하면 좋게 말해서 빌려 쓰는 거죠. 서울

갈 때면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참여자 21)

③ 공존 전략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알아서 내가 구하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

으면 있는 대로. 적어도 저희는 똑같아요. 있는 아이들이 그때그때 내서 같

이 쓰는 거죠. 제가 돈 있을 땐 내가 다 내고 다른 애가 돈 있을 때엔 그 애

가 다 내고, 막 서로 계산하는 것 없어요.(참여자 9)

학교 버리기 전부터 같이 어울리던 사람 끼리는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

고, 같은 나이도 있고 나이가 다 달라요. 그래도 서로 숨기는 거 없이 모두

가 공평하게 사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일 할 수 있을 땐 각자 하는데 돈이 없

는 사람은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것. 의리가 강해서요. (그러면 모두 다 돈

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때 마다 방법이 달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참여자 4)

(2) 정서적 어려움 탈출

많은 참여자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활

용했다. 반면 일부 참여자들은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이나 불안을 달래고,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어

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또래로부터 상처를 받은 참여자들

이 후자에 해당하였는데 대부분 지지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참여자들이었다. 여기

에서 ‘악순환적인 외로움 해결’, ‘소속감 채우기’, ‘답습된 방식의 분노표출’, ‘악순

환적인 불안 달래기’ 등의 개념을 도출하여 ‘정서적 어려움 탈출’이라는 하위범주

에 통합한 후 ‘탈출하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악순환적인 외로움 해결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뿐이에요. 만날 친구도

없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외

로워져서 그만 할 수도 없어요. 밤과 낮이 뒤바뀌어서 살게 되니까 거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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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처럼 살게 되는 그런 게 좀 심해요.(참여자 30)

만나는 사람이 한 8명은 돼요. 그냥 나 좋다는 사람 만나다 보면 그 오

빠 친구가 좋아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이러고 있는데…. 결국 헤

어지게 되고 상처는 내가 받고, 그냥 잊어 가다가 술 먹으면 연락하게 되

고.(참여자 5)

② 소속감 채우기

내가 몰랐던 종교들을 만나게 되면서 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쪽 사람들

과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글을 보고 알게 되고 내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 결국은 돈을 요구하길래 빠져나오긴 했

어도 아직 마음이 많이 쏠려요. … (거기 가면 어떤 것들이 좋아요?)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좋아요. 나를 맞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좋고요.(참여자 19)

그 집회에 가면 편안해져요. 서로 위해주고 마음 터놓고 지내는 것도 있

고,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멀기는 해도 가야하는 곳이고,

나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다니면서 걱정되거나 힘든 것은 어떤 것들이에

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돈 마련하려면 잘못된 짓을 해야 해서 조

금 그렇지만. 그 목사님 가르침은 좋은데, 다닐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요.(참

여자 21)

③ 답습된 방식의 분노 표출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못했는데 동생과 싸우다 보면 말로 하기 그런 폭력

이 나와요.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면 치를 떨어요. 아빠를 다시 보는 것 같

다고요. 자주 그러지는 않는데요, 어- 정말로 많이 화가 나면요.(참여자 7)

술만 먹으면 그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이 나오나 봐요. 막 아무한테나 깽

판치고, 전화해서 거친 말하고, 그 술 먹고 꼬장 피우는 거랑 말투가 같다고

그런 말 듣거든요. 동생한테 욕도 많이 먹고.(참여자 5)

④ 악순환적인 불안 달래기

혼자서도 술을 마실 때가 있어요. 담배는 안하는데 술을 좀 좋아해서요.

애들 눈치 보기가 싫고, 서열 맞춰 센 척하는 게 싫어서 학교도 나왔는데 술

은 그런 애들이 주는 대로 마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아하게 되었어요.

막 취하도록 마실 때가 있어요. (주로 어떤 때 취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싸

우고 나왔을 때나 뭔가 스트레스는 받는데 잘 안 풀릴 때, 기분 나빠지면 많

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경제학 공부를 실제로 하니까 이해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할 때는 책 앞에서 냉장고 있었던 술 다 마셨어요. 10일 정도

공부했는데 잘 안되니까.(참여자 3)

좀 그런 거 있어요.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놔둔 것들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안돼요.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요. 머리카

락이 있나 없나 항상 검사하고 놔둔 대로 안 있는 것이 있나 항상 검사하고,

또 검사하는 그런 거. (어디서든 그래요?) 아뇨. 집에서만. 집에서 만요. (언

제부터 그랬는지 기억나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냥 어려서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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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러고 놀았었던 것 같아요.(참여자4)

(3) 무료함에서의 몸부림

주어진 자유 시간을 과도하게만 인식하는 청소년은 심심함과 무료함을 벗어나

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 ‘쾌락을 좇음’,

‘무분별한 대인관계 추구’, ‘상시적 비행’, ‘아르바이트에 매달림’이라는 개념을 도

출하였고, ‘무료함에서의 몸부림’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탈출하기’로 범주

화하였다.

① 쾌락을 좇음

집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애들 어디 모여 있다하면 또 나가요. 애들

하고 놀 때는 잠깐잠깐 멍해져도 같이 신나지거든요. 술 마시면 기분도 좋아

지고 막 재밌어요. 남는 건 허무함과 후회이지만 놀 땐 그런 거 없어요.(참

여자 8)

심심할 때면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꼬이면 바로 포기하고 합리화시켜요.

바람 쐬러 가야 한다고 또 놀러 다니죠. 놀 수 있는 기회는 안 놓쳐요. 신나

게 놀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거지요.(참여자 21)

② 무분별한 대인관계 추구

학교 다닐 때 친구들, 가출했을 때 만난 친구들도 다 만나요. 원정도 자

주 가요. 왜냐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내 또래 아이들보다 생각은 좀 깊으니까. 애들 놀 때 내가

잘 이끌어 줘야 하거든요. 내 말을 따르게 해야 별일 안 생겨요.(참여자 9)

③ 상시적 비행

외박하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집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박은 기본이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외박이요. 아이들과 노는 외박. 술 마

시고 한 곳에 모이면 서로 용기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생긴 돈

다 쓸 때까지 서로 같이 가야한다는 그런 것이 강해서 빠질 수도 없어요.(참

여자 21)

괜찮아요. 아직 10대잖아요. 전 10대까지는 질풍노도 오면 다 할 거예요.

20대는 그 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미리미리 고민하면 안 돼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게 10대인 거잖아요. (그 질풍노도에는 경찰에 수배될 만한

것도 포함돼요?) 수배요? 아. 그거∼ 네 포함될 수도 있죠. (잘못되어 잡혀가

면 어쩌려고.) 잡혔을 때 이야기고 짜릿하잖아요.(참여자 4)

④ 아르바이트에 매달림

새벽 6∼12시까지 편의점 알바 다시 시작해요. 공부도 해야 하지만 나중

에 열심히 하려고요. …. 알바 두 개 뛸 거예요. 한참 뛰어다니며 놀 때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하고. 잠 좀 잘 자고 싶기도 해요. 그래도 시간이 잘 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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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참여자 37)

각종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죽어라 일만 한 덕분에 시간이 어떻게 흐

른 지도 모르겠어요. 시간 보내는 데에는 아르바이트가 좋아요.(참여자 40)

(4) 학력부담 줄이기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은 학력이 좋을수록 우대받게 되고, 우리 사회는 학벌사

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 일부 참여자가 대학입학을 유보하는 경우는 있었으

나 대학은 가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누구나 학력부담에 따른 불안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개인에 따라 달랐다. 이에 ‘진학시기

수정’, ‘아무대학이나 감’, ‘학과보다는 학교를 선택함’, ‘수시지원 선택’ 등의 개념

을 도출하였고, ‘학력부담 줄이기’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하여 ‘탈출하기’로 범주화

하였다.

① 진학시기 수정

학원에 등록한 당시에는 조기입학의 포부를 갖고 들어갔는데 수능을 준

비하기엔 기초가 너무 안 갖춰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기엔 조기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 그 동안 그렇게 부여잡았던 실타래 하나를 놓아버렸어요. 아주 시원하게.

‘이제 난 꼭 조기입학하지 않아도 돼.’하면서요.(참여자 24)

자퇴할 때만 해도 같이 학교 다니던 애들보다 뒤처지고 싶지는 않았어

요. 하다보니까, 해보려고 하는데 아는 것은 하나 없고, 생각처럼 공부가 되

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애들보다 뒤처지게 된 거죠.(참여자 42)

② 아무 대학이나 감

좋은 대학이야 갈 수 있으면 좋지요. 그래도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집에서도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참여자 2)

대학 졸업장만 필요한 것이지 어떤 대학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별 의

미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검고를 통과해야 아무 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니 검

고부터 붙어야 해요.(참여자 11)

③ 학과 보다는 학교를 선택함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목

표만큼은 S대입니다. (부담될 수도 있겠네요. 꼭 S대를 가기로 했다면.) 그렇

죠. 그런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S대를 목표로 하면 좀 그런 것. 자퇴했어도

S대를 가는 것이니까요.(참여자 26)

막막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수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어

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학교는 가야하는데. (가고 싶은 과가 그 학교

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 학교 정도는 가야 할 것 같아서요.(참

여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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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시지원 선택

중졸 검고만 통과하고 고졸 검고를 통과 못했어요. 고졸 검고 통과하고

나면 영어특기생으로 수시지원하려고요. 토익 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참여자 31)

운 좋게 수시로 합격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학과라서 만

족합니다.(참여자 10)

13) 시도하지 않기

기초 학업능력 부족으로 학업의욕이 없고, 가정과 학교 또는 또래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용기가 없어 수동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경우에

는 학업중단 이후에도 무기력하게 사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만성적

인 낮은 효능감과 내재된 분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집에만 있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욕구를 사이버 상에서 해결하고, 주로 밤에 깨어 있었다.

또한 미래를 향한 목표의식이나 의욕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무력함

을 나타내었다. 설령 또래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의사를 따르

는 성향이 나타났다. 한두 번 정도 책을 펼쳐보기는 하나 아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

을 확인하였다.

(1) 대리만족

내면의 대인관계 욕구나 성취 욕구를 외면한 채 게임에 몰두하거나 채팅 또는

인터넷 서핑으로 무의미하게 소일하는 참여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임 몰두’,

‘사이버 상의 대인관계’, ‘사이버 상에서의 편향된 지식 섭렵’의 개념을 도출하여

‘대리 만족’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시도하지 않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게임 몰두

게임할 때 가장 희열을 느껴요. 게임 상에서는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욱

하면 두 세배로 욕하면서 돌려주고, 컴퓨터 앞에서 혼자서 막 흥분하고….

쓸 데 없는 짓이라는 건 알지만 그냥 사는 거죠. 현 상태에 수긍하면서 숨

쉬면서…. 파티 같은 것 열고, 인터넷 상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부담이 없어

서. 거기 안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고요. 파티 안 열고 혼자 할 때는 막

돌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다 되니까.(참여자 2)

② 사이버 상의 대인 관계

매일 같이 밤을 새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돼요. 왕따로 학교를 그만 뒀

는데 희망 없이 그냥 컴만 붙잡고 있어요.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고. 컴 안 하고 여러 가지 하려해도 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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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채팅하고, 이상한 거 보고, 게임에서 사귀고 컴에서는 나한테 해주는

말들이 좋은 말들이고, 연결되기 쉬워요. 눈 뜨면 댓글들 확인하고 채팅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죠. 만나자는 사람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바로 잘라버리고

또 다른 사람 찾으면 되니까요.(참여자 35)

③ 사이버 상에서의 편향된 지식 섭렵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냥 방송하는 그런 걸 봐요. 그걸 보다 보면은 많

은 것을 알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3, 4시 되고 또

날 세게 되니까. 잠은 낮에 자고…. (그런 방송에서 하는 것과 인강이나 공

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부는 할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런 데서 하는 것은

재밌어요. 그 상식? 상식 같은 걸 알려주고 자기가 실험한 것, 자기가 찾은

다큐 같은 것, 새롭게 알아낸 것 그런 것으로 방송하는 거예요.(참여자 41)

(2) 목적 없는 삶

참여자 일부는 아직 확실한 목표가 없었다. 막연하게 되고 싶은 것을 말하기는

하나 그에 대한 탐색이나 성취 경험은 없는 상태였다. 특별히 하는 일없이 불규

칙한 생활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행력은 낮았다. 여기서 ‘무

절제한 삶’, ‘현재와 미래외면’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목적 없는 삶’이라는 하

위범주에 통합한 후 ‘시도하지 않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무절제한 삶

집에 있으면 편해요. 이젠 잔소리는 내가 안 들으면 되고, 하고 싶은 대

로 해요. 눈 떠도 늘어져 있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찾아 먹고, 그냥 방에만

있고 하니까. 놀고만 있고, 가족들도 좀 화내고 하다가 대충 내가 무시하니

까 반포기 상태로, 아빠는 잘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어쩌다 들어와도

이제는 모른 척 해요.(참여자 30)

알바라도 할려면 검고를 봐야 해요. 지금 하는 데는 식당인데 조금 아는

이모니까 시켜는 주는데 빡세요. 힘들죠. 고등학교 졸업증이라도 있어야 하

잖아요. 그런데 아직 중졸 자격증도 없어요. 중졸 검고 봐야 해요. 돈이라도

모아야 하는데 가불해서 술 마시러 가고(웃음). (술을 자주 마셔요?) 네. 일

주일에 4∼5일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일 끝날 때쯤 전화가 와요. 술 마시러

가자고. 아는 오빠들이랑 애들 모여서 막 마시고….(참여자 5)

② 현재와 미래 외면

공부를 해보려 하지만 컴터 겜만 해요. 내년부터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을 하면서요. 한 순간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다가도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지 상상도 해보지만 채팅이나 하고 있고…. 대학교 갈 생각에 막막하고. 돈

이 없어 학원 등록도 못하는데. 꼭 이유가 있어서 대학 가려는 것도 아니에

요.(참여자 37)

생각이야 많죠.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도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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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남들처럼 살고 싶죠. (남들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걸 말해요?) 교복입

고 학교는 졸업 못 했어도 대학이라도 가서 뭘 해야 나중에 취직하는 그런

거요. 취직해서 돈은 벌어야 하잖아요. 평범하게 살려면…. 돈 필요하죠. 큰

맘 먹고 나갈래도 입을 옷이 없어요. …. 알바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못해

봤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 막 대해야 할 텐데, 자신 없어

요.(참여자 30)

(3) 수동적 태도

자존감이 낮고 대인 기술이 낮은 참여자들인 경우엔 주체적 의사표현 대신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었다. 이에

‘비주체적 의사 결정’, ‘집단 역동에 따름’ 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수동적 태

도’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시도하지 않기’로 범주화하였다.

① 비주체적 의사결정

사람들을 피하며 집에만 있는 저에게 부모님이 후계자 같은 걸 물려주겠

다고 제의했어요. 그냥 안하려고 했지만 어떤 대학가서 어떤 후계자 신청을

하면 군 면제 되고, 부모님 하시는 사업 일을 하면서 몇 년 보내면 군대 간

걸로 쳐지거든요. 공부가 정말 안 되고 어렵지만 해보려고요. (다행이네요,

공부할 이유는 생긴 거네요?) 일단은 통과하고 싶은 마음? 별로 의미는 느

껴지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자꾸 딴 것만 하게 되고. 잠도 안와서 뒤척이다

늦게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구요.(참여자 11)

엄마랑 살게 되면서 좀 내 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항하고 원

망하고. 속으론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엄마 말과는 무조건 반대로 행동했어

요. 아빠랑 살면서 참고 묻어놨던 거를 했던 것 같아요. …. 밖에선 달라요.

전 싸움을 싫어하고, 소심한 그런 거 있어요. 눈치보고, 싫어도 잘 표현 안하

고. 많이 맞춰주는 편이에요. 하자는 대로 해주고 싸우는 건 피하고 싶으니

까요.(참여자 7)

② 집단 역동에 따름

전학 온 지 일주일 만에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가출로. 아이들이

시로 놀러가자고 해서 갔었는데요. 늦게까지 놀다보니 버스가 끊긴 거예요.

택시비가 없으니까 ΟΟ이가 ‘우리 그냥 들어가지 말자’고 했어요. 어쩔 수 없

이 따라다녔어요. … 집에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도 나오라고 하면 나가게

돼요. 공부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나가면 새벽 되고. 점점 허무해지고. 그러

면서도 또 나가고. 멍 때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참여자 8)

아직도 그리운 ΟΟΟ에서도 휘말리지만 않았으면 지금 쯤 간호조무사 되

어 있을 수도 있어요. …. 같은 방 썼던 애들이 세 명이었어요. 그 중에 나보

다 나이 어린 애가요, ‘언니 우리 새탈(새벽탈출)할래요?’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에반데, 에반데. 하면서도 다 동의하니까 일단 새탈했죠. 나가서 열

심히 막 노량진을 휘젓고 댕겼어요. 이제 도저히 거기서 계속 그런 일이 반

복되니까 수녀님도 알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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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장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의 방식에 따른 적응과정 속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였다. 그 선택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성취 경험을 맛보기도 하였다. 이

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경험이 긍정적으로 해석될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확

신을 하였다. 확신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세상을 향한 시각을 바로 잡

아갔다.

(1) 당당해짐

자신에게 주어진 해방감과 자유를 건설적으로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대처해간

참여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수용을 바탕으로 더

욱 강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직면하는

삶’, ‘정체성 확립’, ‘사회에 요구할 것이 생김’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당당해짐’이

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하고 ‘성장’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직면하는 삶

학교가 그냥 입학 때부터 답답해서 다니기 싫었어요. 자퇴에 대해 당당

하려고 오히려 남들에게 자퇴 사실을 말하였고, 하고 싶었던 것을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적응이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잖아요. 그래야 환경도 극복되는 거니까요. … 아마 자퇴를 안 했어도 비

슷하게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 학교를 그만 둔 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잘 살 사람은 잘 살고 만족 못하

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참여자 10)

가난과 정면 승부하며 현재에 충실하며 살았어요. 도망친다고 낙원 따윈

없다는 경험들을 하면서 얻은 것은 독해진 마음과 A급 멘탈 뿐. 대학은 입

학했고, 남은 건 국방의무해결 뿐입니다. 군 미필로 남아 있으면 이직이 쉽

지 않거든요. 과에서 막내이고 깜장고시임에도 형님들께서 공부 가르쳐 달라

하셔서 마카 잡고 다닙니다. 중학교 중퇴가 자랑은 아니지만 열심히만 하면

이공계도 씹어 드실 수 있어요.(참여자 38)

② 정체성 확립

돈 벌어서 앞길 스스로 개척해 왔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뭘 해야 할지도 알

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가고. 오히려 남들보다 빨리 나를

찾았어요. 할 건 다 하면서도(웃음). 거기에 젖어 있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어떤 짓을 했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참여자 1)

나를 세상 사람들 눈에 맞출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의미를

두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제발 공부 좀 해라,

여행이 아니라 현실에 언어문제지를 봐라! 네 앞에서 열심히 수능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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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을 좀 봐라! 하지만 전 책에서 배우지 못 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

요. 독립심, 자존감, 자신감을 얻었고 내 미래를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꿈

을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책 공부도 이게 목적이 아닌가요?(참여자 27)

③ 사회에 요구할 것이 생김

학교라는 게 공부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진로를 정한 애들은 자기 진

로를 갈 수 있게 길을 터 줬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공부만 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기

회나 시간을 줘야죠.(참여자 18)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 줘야죠. 검고출신이라도 뭘 하고 싶을 때 동등한

대우를 해 줬으면 해요. 수시 자체에 검고 출신자는 지원을 안 받는 대학이

많고, 콩쿨 같은 곳도 그래요. 이건 누가 봐도 웃긴 일이에요.(참여자 15)

학교를 그만 두는 게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학교 다닌다고 다 좋은 학

생인 것도 아닌데. 대체 학교 안 다니는 게 뭔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

게 편견 갖거나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그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해줬으면 합니다.(참여자 10)

(2) 시각교정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 보고 긍정적 해석을 하면서 자신과 사회를

향한 시각과 태도를 교정해 나갔다. 각자 자신의 경험이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

에 대해 의미부여를 하였다. 이에 ‘두들겨야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됨’, 세상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시각 교정’이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다음 ‘성장’

으로 범주화하였다.

① 두들겨야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됨

이젠 소심한 제가 싫어요. 힘든 일 있으면 피해갔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피할 수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직접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혼자

상처받고, 혼자 고민해 봐야 해결 안 될 것들이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

이 있을수록 더 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참여자 28)

학교에서 가만히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편안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감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

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력을 끊임없이 펼치지 않으면 힘든 것

이 자퇴생활임을 깨달은 거죠.(참여자 13)

② 세상에 대한 재인식

일주일에 몇 천 원씩 받고 행복하고, 몇 만원이면 정말 편하게 살 것 같다

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학교만 오갔던 그 때와 직접 일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지만 그런 돈을 벌어도 정작 생활하기엔 빠듯한 지금 생활에 제 멘탈이 적응

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학교가 힘들긴 해도 부담이 없어서 그립나 봐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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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하게 되었어요.(참여자 32)

저 빼고 다 성인 분들인 곳에서 일하다 보니 사고방식이나 보는 눈이 달

라졌어요. 확실히 근묵자흑이라고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첫 알바

때보다 더 힘든데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서인지 많아진 액수에 깜짝 놀라고,

제 관심분야가 눈에 띄고 그래요.(참여자 17)

15) 미해결

자신의 모습이나 태도를 그대로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이 처한 환

경이나 탓하는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지나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나

친 의존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아주 작은 시도 앞에서 무너져 무계획적으

로 소일하고 방탕한 생활태도로 일관하는 부류와 실패로 끝나버린 시도 앞에서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부류로 나뉘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심심함이나 불안함

을 달래보지만 더욱 불안해지고 힘겨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1) 부정적 미래상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력 발휘 없이 소

일하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암담하게 인지하였다. 이

에 ‘암담함’, ‘막연한 꿈’, ‘위축’ 등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부정적 미래상’이라는 하

위범주에 통합한 후 ‘미해결’로 범주화하였다.

① 암담함

간호조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나오면서 그것도 어렵게 되어버렸

고, 학교 같이 다니던 애들은 대학 가고 다 했는데 전 암담해요. 공부할 머

리도 안 되고. 아직 중학교도 졸업 못한 그런 거라. 암담하죠.(참여자 5)

원하는 것을 하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가정형편이에요. 집에서만 생활하

다보니 쉽게 나태해지는 것도 있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대인관계는 더 나빠지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점점 받혀주는 것들이 없어져요. (원하는 것은 어떤

건데요?) 대학가는 거요. 대학 갈려면 학원 다녀서 검정고시부터 봐야하는데 학

원비가 없어요. 아르바이트로 모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요.(참여자 30)

② 막연한 꿈

요리사가 꿈이긴 한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셰프 같은 거요. 방법은 몰라

요. 그냥 요리에 관심 있으니까요. (집에서 요리 같은 것 해먹고 그래요?) 라

면김치볶음밥 정도는 해먹어요. 음식 해 본 적은 없어요.(참여자 2)

내 목표는 서울대 사회학과인데 나중에 CEO가 될 거예요. 경영학과는

일단 제 적성에 정말 안 맞거든요. 경제를 배워야 해서요. 사회학에 관심 있

었고 배우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아서 사회학과로 진학하려고요.(참여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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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축

아직까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헤어디자이

너? 그건 생각해 본 적 있지만 솜씨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요. 내 머리로 멋

낼 때 빼고는 뭐. 엄마가 나로 인해 떳떳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좀 신경

쓰일 뿐인 거예요.(참여자 8)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잖아요. 원래 고등학교

에서 방통고로 갈 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할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줄 몰랐

어요. 방통고도 졸업 못해버리니까 점점 자존감만 낮아지고…. 그래도 어떻

게 해보긴 할 거라서 답답해지고 그래요.(참여자 6)

(2) 정체감 형성 지연

일부참여자들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지연 현

상을 보였다.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에 따르고 눈치를 살폈으며 자신의 욕

구를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위시선을 신경 씀’, ‘방황’으로 개념

화한 다음 ‘정체감 형성 지연’으로 하위 범주화하였고, ‘미해결’로 범주화하였다.

① 주위시선을 신경 씀

학교를 그만 둔 이후로 정말 시원하기도 했지만 우울증도 많이 겪었어
요. 어린 나이에 자퇴생이고 머리 염색 그런 것까지 해서 친구들 부모님이
안 좋게 봐요. 그래도 이해해주고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어 다행이지만 컴퓨
터상의 친구이고요.(참여자 35)
제가 낄만한 자리인가 아닌가 먼저 살피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누가 뭐

라고 그러는 것 아닌데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볼까봐 걱정하고 미리서 대
답할 말 만들어 놓고. 낄만한 곳이 거의 없어요.(참여자 41)

② 방황
친척들이 모이면 내 자퇴 이야기 밖에 안 해요. 유학 준비를 하고 있지

만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에 방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 제가 자퇴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퇴라
는 것이 가십거리, 화제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내가 잘
못된 것 같고 우울해지고, 했던 결심도 사라지고 또 헤매거든요.(참여자 13
전 제 인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계속 헛공부를 한 걸지는 몰라도요. 미래

를 통해 과거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제가 그곳을 빠져 나온
궁극적인 이유는 민족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 거기에서 왠지 모
를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쓸쓸함과 허무함이요?) 전 우리
민족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곳을 계
속 찾을 겁니다.(참여자 19)

(3) 투사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통제 안 되는 또는 무기력한 행동반경을 표출하는 참여

자들은 주변인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려고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현실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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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검증을 애써 피하고 어떻게든 자

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는 성향에 있었다. 이에 ‘주변인 통제’, ‘합리화’, ‘부정’등

의 개념을 도출하고 ‘투사’라는 하위범주에 통합한 후 ‘미해결’로 범주화 하였다.

① 주변인 통제

열심히 마늘을 날라서 봉사활동이 끝난 형도 있고요, 보호관찰 중인 동
갑도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못 어울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다
챙겨야 해요. 서로 힐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3, 6, 9 권법으로 삐 타
면(삐딱선 타면) 더 크게 걸릴 수 있으니까요. ‘또 마늘 나를래?’ 하면서 잔
소리 하고, 이끔이가 돼주고 있어요.(참여자 4)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터득을 못하니까, 난 스스로 할 줄 알고 답도 알고 해

결할 책도 아는데 솔직히 애들은 나에 비해 그게 좀 딸려요. 친구들을 잘 이끌
어줘야 내 친구들도 잘 돼서 어떻게 될 텐데, 나 혼자 잘된다고 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끌면 잘 이끄는 건데요?) 안 삐지게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요. 애들이 잘 삐지니까요. 삐지면 우리 패에서 빠져
나가는 사고나 치고.(참여자 9)

② 합리화
집에 있으면 컴퓨터만 하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밖에는 싫어해서요. 사

람이 있어서요.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도서관은 제가 싫어해요.
사람 없는 곳. 조용한 곳이어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알아 놓은 곳은 있
어요?) 아니요. (그럼 집에 있는 컴퓨터를 버리면 되겠네요?) 하. 컴퓨터는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요.(참여자 2)
복학을 생각했다가 접었어요. 저는 경쟁심? 자존심? 강해서 남들보다 뒤지는

건 맘 아파하기에 친구들은 졸업인데 저만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맘이 많이 아
플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열심히 물어야겠지만 지금이
행복해요. 뭐 나중을 위해서라면 공부를 해야겠지요. …. 돈이 없어 학원에 등록
도 못하는데. 알바 뛸 거라서 공부를 버려야 하나 고민이에요.(참가자 37)

③ 부정
대학을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주영도 대학 안 나왔대요. 오히려

힘들게 자란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으면 더 잘될 수 있대요. 더 열심히 기도
하고 정성을 바치면 다 잘 될 수 있어요. 대학도 학교고 학교는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참여자 21)
공부는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무조건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제가 자퇴를 한 가장 궁극적
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화산이
폭발해도 저는 결국 사람들과 같이 살아날 것입니다.(참여자 19)

(4) 변화를 향한 갈등

또래에게 뒤지고 싶지 않은데 꾸준한 노력을 해가는 의지력이 부족한 참여자들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 갈등하고, 타성에 젖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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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답답함’과 ‘욕구대로 살고 싶음’으로 개념화 하고,

이를 ‘변화를 향한 갈등’이라는 하위 범주에 통합한 후 ‘미해결’로 범주화 하였다.

① 답답함

요즘 많이 심란하네요. 원하는 대학은 가야하고, 공부는 힘들고. 공부를
안 하면 수능을 놓칠 것 같고 그래요. 수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토익, 토플 점수를 높게 따놔야 하거든요. 학교 그냥 다녔으면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봐도 무슨 말인지
도 모르겠고 한숨만 나와요.(참여자 31)
이제서야 2년제에 유아교육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지금 여기서요.

근데 경쟁률이 세다고 하니까 숨이 막혀요. 나이는 20이 넘었고, 공부할 자신은
없고. 누가 돈이라도 대주면 좋겠는데….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생
각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복잡해지거든요.(참여자 6)

② 욕구대로 살고 싶음
잉여탈출을 여러 번 시도해 봤지만 2년 동안 잠깐잠깐 탈출했던 적 밖에

없어요. 잠도 줄이고 게임도 안 하고 지내는데 그냥 다 어려운 거 같아요.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외로움도 많이 타고….
자고 또 자도 졸리고, 극복을 해야 하는 거긴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
하고 싶은 것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참여자 28)
전에는 내가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면 ‘내가 왜 게임을 하고 있지? 공

부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할
수도 있지 뭐, 평소에 공부할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할 수 있지’ 막 이렇
게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스트레스가 제로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됐어요. 애들을 만나다보니까. 공부만 해야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3)

다.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요인 및 과정

본 절에서는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에 따라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전후 맥락적 과정을 살

펴본 축코딩 결과를 소개한다.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와 하위범주들을 연결

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

임 모형으로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축코딩은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과 과정분석

을 통한 적응과정 단계 분석으로 구성된다.

1)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

패러다임이란 체계적으로 구조와 과정이 통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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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인과적 조건

(causal condition)

동기화

진로 성숙

진로 미성숙

성취 경험

실패 경험

양가적 상태

트라우마

콤플렉스

자괴감

트라우마 전이

비행
범법비행

지위비행

중심현상

(phenomenon)

예지적 불안

학벌사회에서의 불안

경쟁력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현상적 두려움

애착불안

직면이 두려움

불일치성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의지력 의지력

관계경험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제한적 인간관계

중재적 조건 지원혜택 누림 경험적 지원 이용

고 정돈하는 것을 돕는 하나의 분석적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자료와, 생활수기, 기술식 질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들을 패러다

임의 범주화에 따라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심

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중심으로 인과적인 상황과 맥락, 중재조건,

전략, 결과에 해당하는 범주들을 시간적, 상황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분석 배치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나온 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조건들을 구분하고 분류해 내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결과가 드러나는 과정이나 쟁점들에 주

목하는 것이 중요하다(Schreiber & Stern, 2001; 신경림, 김미영 역, 2003). 즉 개방

코딩 자료들을 구조화된 틀 안에 구축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절차에 얽매이게 함으

로써 질적 연구의 장점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분석과정에서 가졌던 갈등이나 사유과정을 기술함으로써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

는지?’와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떤 조건이나 요인들이

현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표 7.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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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ing condition)

정보제공 받음

자극

매체 자극

또래 자극

가족 자극

개인내적변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작용/상호작용 전략

(action/interaction)

도전하기

목표 추구

편견에 맞섬

삶을 바꿈

변화시도

성찰

보호자 역할

탈출하기

경제적 어려움 탈출

정서적 어려움 탈출

무료함에서의 몸부림

학력부담 줄이기

시도하지 않기

대리만족

목적 없는 삶

수동적 태도

결과

(consequence)

성장
당당해짐

시각교정

미해결

부정적 미래상

정체감 형성지연

투사

변화를 향한 갈등

(1) 중심현상

근거이론에서 중심현상이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또는 관계 작용들이 향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중심범주이다.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이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향

하고 있는 중심현상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예지적 불안이란 미래에 자신이 처해질 사회적 지위나 상황을 예측했

을 때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하고, 현상적 두려움이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이 자

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직·간접적인 현상을 통해서 갖게 되는 현실적인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을 뜻한다. 이 중심현상은 참여자가 처해있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변하였다.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중심현상으로 설정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예지적 불안’을 중심현상으로 설정한 이유를 살펴보겠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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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다양한 갈등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강요받던 규

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참여자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등교할 필요도 없고, 학

교에 긴 시간 동안 잡혀있을 필요도 없게 되어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졌다. 또한

교사의 통제와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해방감을 맛보게 되었다. 참여자

들은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고 그 동안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볼 수도 있다는

해방감에 한껏 들떠서 학교 밖의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라는 중요

한 소속집단에서 제외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사회적 박탈과 동요를 경험했다. 생활

패턴과 경험하는 것이 서로 달라지면서 학교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학

생신분으로서 부여 받았던 사회적 혜택이나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였고, 부정적인 시선이

나 사회적 편견을 경험하였다. 결국 성인도, 청소년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으로 자

신의 미래를 오롯이 홀로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학벌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되도록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또래학생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경험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위기

감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학진학이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

다. 대안학교를 알아보았고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였으며, 검정고시나 수능준비 또

는 유학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돈을 마

련하거나 또래들보다 앞선 사회적 경험을 실천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취업과 같

은 사회생활 경험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미래를 향한 불안이 더욱

심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였다. 즉 미래를 향해 준비해가는 과정이나 단계

적 시도들의 성공여부에 따라 불안 수준이나 깊이에 차이가 있을 뿐, 참여자 누

구나 예지적 불안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탐색결과에서 ‘예지적 불안’이 중심

현상으로 설정되었고 ‘예지적 불안’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학벌사회에서의 불

안’, ‘경쟁력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으로 나타냈다. 참여자들의 ‘예지적 불안’

의 속성과 차원은 ‘수준’에 따른 ‘높음’과 ‘낮음’으로 표현될 수 있었다. 수준이 높

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예견했을 때 불안이 심한 상태이고 낮은 경

우는 불안이 약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현상적 두려움’을 중심현상으로 설정한 이유를 살펴보겠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기본욕구는 대인관계 유지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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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학업중단 당시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달리 심해지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에 두

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나 애착대상의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다. 학업중단 과정에서 또래나 가족과의 큰 갈등이 없었던 참여자들일지라도

자유로워진 시간 앞에서 나태해지고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

수록 연락이 닿는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의 관심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았던 결과나 상황 앞에서 당황하

고 갈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정에서 인지되는 자신의 상황과 예견되는 행동

결과에 따라 대처방향이나 욕구 및 느끼는 것은 달랐으나 그 근간은 현상적인 두

려움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상적 두려움’을 중심현상으로 설정하

였고, ‘현상적 두려움’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애착불안’, ‘직면이 두려움’, ‘불일치

성’으로 나타냈다. 참여자들의 ‘현상적 두려움’의 속성은 ‘강도’였고, 차원은 ‘강함’과

‘약함’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관적이고 예견되는 행동결과가 부정적

일수록 참여자들의 현상적 두려움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낙관적이고 예견되는 행동결과가 긍정적일수록 현상적 두려움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심현상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범주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상정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예지적 불안’이라는 범주는 참여자들

자신의 미래상이나 꿈에 대한 성찰에서 초래되는 중심현상이고 ‘현상적 두려움’이

라는 범주는 지금까지 자신의 상황이나 행동결과에서 현상적으로 초래되는 중심

현상이므로 두 개의 범주를 함께 상정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표 8. 중심현상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예지적

불안

학벌사회에서의 불안

경쟁력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수준 높음 ↔ 낮음

현상적

두려움

애착 불안

직면이 두려움

불일치성

강도 강함 ↔ 약함

(2)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란 중심현상의 발생이나 전개를 촉발시키거나 발전시키는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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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들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의 근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기화’, ‘트라우

마’, ‘비행’이라는 세 가지의 범주가 중심현상을 가져온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의 동기화란 목표에 대한 행동의 방향 지움을 말한다. 위 세 가지

의 범주를 인과적 조건으로 상정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화’는 진로성숙 수준이 높고 성취 경험이 많을수록 ‘예지적 불안’ 수

준이 낮고, ‘현상적 두려움’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기화의

수준은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전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었다. 먼저

학업중단 이전의 경험과 관련된 참여자들은 또래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

기 속에서 적성을 발견하거나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 또는 목적을 가진 이들이

었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도 높고 가고자 하는 대학을 확실히 정한 참여자도 이

에 속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이 소모적이고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경향

이 강했으며 자기실현 욕구가 강하였다.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에도 같은 성향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사회 참여로 소속감을 추구할 줄 알았다. 시행착오를 겪더라

도 의미를 찾아내려고 힘쓰는 참여자들로 박현선(2002)이 탈학교 중심현상의 인

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자기실현 욕구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학

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관련된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나

학업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목표를 수행해 가

는 과정 속에서 성취경험을 쌓아가는 이들이었다. 이들 또한 동기화 수준이 높아

짐으로써 ‘예지적 불안’ 수준이 낮아지거나 ‘현상적 두려움’의 정도가 약해졌다.

둘째, 박현선(2002)이 탈학교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이라고 밝힌 ‘상처’와 ‘비행’

의 범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에

도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됨이 밝혀졌다. 다만 ‘트라우마’라는 범주

로 ‘상처’라는 개념을 대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신적 외상을 뜻

하는 트라우마는 콤플렉스나 버림받음을 아우를 수 있고, 상처까지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환경으로 인한 상처, 개인의 기능상의 문제

들은 청소년의 발달에 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내재해 있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학교환경이나 사회 환경으로부터 유인되는 요인을 만나면 폭발적으로 작용하여

‘예지적 불안’이나 ‘현상적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특히 트라우마가 강할수록 자존

감이 낮고 자기 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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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을 미쳤다. 트라우마의 하위범주인 ‘트라우마의 전이’라는 개념은 트라우마

가 중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상

처를 주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참여자들은 긴장에서 풀린 후유증으로 장 단기적

으로 무력해하기는 했어도 ‘예지적 불안’이나 ‘현상적 두려움’을 조절하는 수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트라우마의 강도를 높였고, 참여자들의 불

안과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한편,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이나 비행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학업중단 이후의 적

응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출이나 흡연, 음주와 같은 지위비행을 일삼는

참여자들은 유흥문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과의 직면을 회피하는 성향

을 보였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적인 갈등으로 인한 두려움

은 가중되었다. 또한 절도나 금품갈취 같은 범법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소의 감시

하에 있거나 소년원에 가게 됨으로써 비관적인 미래상 형성으로 인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애착불안에 시달리거나 불일치성에 쉽게 노출되었다.

‘동기화’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진로 성숙’, ‘진로 미성숙’, ‘성취 경험’, ‘실패 경

험’, ‘양가적 상태’로 나타냈으며 ‘동기화’의 속성은 ‘수준’과 ‘경험’이었고, 차원은 ‘높

음’과 ‘낮음’, ‘많음’과 ‘적음’으로 각각 구분하여 상정하였다. 또한 ‘트라우마’를 구성

하는 하위범주는 ‘콤플렉스’, ‘자괴감’, ‘트라우마 전이’로 나타냈고, 속성은 ‘강도’와

‘존재’, 차원은 ‘강함’과 ‘약함’, ‘유무’로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비행’

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범법 비행’과 ‘지위비행’으로 나타냈고 속성은 ‘존재’, 차원

은 ‘유무’로 상정하였다. 인과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은 표 9와 같다.

표 9. 인과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동기화

진로성숙
진로미숙
성취경험
실패경험
양가적 상태

수준
경험

높음 ↔ 낮음
많음 ↔ 적음

트라우마
콤플렉스
자괴감
트라우마 전이

강도
존재

강함 ↔ 약함
유 ↔ 무

비행
범법비행
지위비행

존재 유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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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차원적으로 시공간에서 교차하여 사람들이 작용/상호작용을 통

하여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 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으로 중

심현상의 이유를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의지력’의

강도나 ‘관계경험’의 존재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에 영

향을 미치고, 작용/상호작용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지

력이 강한 참여자들일수록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다는 신념이 확고하고

현재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적응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적, 사회적 경험이 긍정적이고 확장적인 참여자

들일수록 안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적응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갔다. 즉, 의

지력 강도의 ‘강함-약함’과 관계경험 존재의 ‘유-무’에 따라 이후의 ‘예지적 불안’

과 ‘현상적 두려움’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였으며, 보다 주체적이거나

비주체적으로 적응해 가도록 이끌었다. 의지력은 ‘끈기’와 ‘확신’, ‘마음다짐’으로

구성되었고, 관계경험의 하위범주는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제한적 인간관

계’로 나타내었다. ‘제한적 인간관계를 부정적 경험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느냐?’

는 관점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부정적 경험은 참여자들의 의사

와 상관없이 부정적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되는 경우이고, 제한적 인간관계는 참

여자들이 스스로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취한 경우라는 근본적이 차이

가 있다는 데에 합의한 결과 이 둘을 분리하여 개념화 하였다. 맥락적 조건의 범

주와 속성 및 차원은 표 10과 같다.

표 10. 맥락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의지력 의지력 강도 강 ↔ 약

관계

경험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제한적 인간관계

존재 유 ↔ 무

패러다임 모형 구조화에서의 맥락적 조건 중 ‘의지력’을 중재적 조건으로 상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의지력을 구성하고 있는 끈기, 확신, 마음

다짐이라는 개념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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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오는 ‘예지적 불안’과 현재의 상황이나 자신의 행동 결과에서 오는

‘현상적 두려움’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데 합

의하였다. 즉 의지력은 인과적 조건의 작용에 관여하여 강도가 강할수록 예지적

불안 수준을 낮추고 두려움의 정도도 약화시킬 수 있고, 의지력의 정도가 낮을수

록 예지적 불안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두려움의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의지력’의 범주를 맥락적 조건에 상정할 수 있었다. 중재적 조

건에 비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쳐 중심현상의 속성과 차원에 대

한 설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이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여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혜택

누림’, ‘자극’, ‘개인내적 변인’이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쳐 중심현상인 ‘예

지적 불안’과 ‘두려움’을 심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지원혜택 누림’, ‘자극’, ‘개인내적 변인’을 중재적 조건으로 상정한 이유는 이

조건들이 모두 참여자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정에서 취해지는 작용/상호작용 전

략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지원 체

제로부터의 경험적 지원 서비스나 정보제공, 매체나, 가족, 또래로부터의 자극, 개

인내적인 긍정적 요인 등에 의해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시도전략이 촉진되었다고 보고했다. 즉 ‘지원혜택 누림’, ‘자극’, ‘개인내적 변인’ 등

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끌어내어 ‘예지적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키거나 악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재적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지원혜택 누림’은 ‘경험적 지원 이용’과 ‘정보제공 받음’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

었으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지원혜택 누림의 속성은 ‘수준’과 ‘빈도’였고 차원은

‘높음’과 ‘낮음’, ‘잦음’과 ‘드묾’으로 상정되었다. 또한 자극은 ‘매체자극’, ‘또래자

극’, ‘가족자극’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극의 속성은

‘강도’와 ‘지속성’이었고, 차원은 ‘강함’과 ‘약함’, ‘지속적’과 ‘일시적’이었다. 마지막

으로 개인내적 변인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

으며, 속성은 ‘수준’이었으며 차원은 ‘높음’과 ‘낮음’이었다. 중재적 조건의 범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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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및 차원은 표 11과 같다.

표 11. 중재적 조건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지원혜택

누림

경험적 지원 이용

정보제공 받음

수준

빈도

높음 ↔ 낮음

잦은 ↔ 드묾

자극

매체자극

또래자극

가족자극

강도

지속성

강함 ↔ 약함

지속적 ↔

일시적

개인내적

변인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수준 높음 ↔ 낮음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은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나 문제, 쟁점 등을 다루는 방

식이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해 취

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을 다루고 대처하며 결과를 초래

하게 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도전하기’와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의 세

가지를 상정하였다. 참여자들은 ‘도전하기’를 통해 목표를 성취하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탈출하기’를 통해 정체성 형성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

한 새로운 작은 시도 자체 앞에서 좌절하고 마는 소극적인 대처도 하나의 대처전

략으로 나타났다. 즉 세 가지 전략은 모두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을 다루는 방식으로 결과에 관여하였다.

도전하기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목표추구’, ‘편견에 맞섬’, ‘삶을 바꿈’, ‘변화시

도’, ‘성찰’, ‘보호자 역할’로 나타났으며, 속성은 ‘수준’과 ‘지속성’이었고, 차원은

‘높음’과 ‘낮음’, ‘지속적’과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출하기는 ‘경제적

어려움 탈출’, ‘정서적 어려움 탈출’, ‘무료함에서의 몸부림’, ‘학력부담 줄이기’ 등

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었고, 속성은 ‘강도’이고 차원은 ‘강함’과 ‘약함’인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시도하지 않기를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대리만족’, ‘목적 없는

삶’, ‘수동적 태도’로 나타났으며, 속성은 ‘지속성’이고 차원은 ‘지속적’과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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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작용/상호작용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도전하기

목표추구

편견에 맞섬

삶을 즐김

변화시도

성찰

보호자 역할

수준

지속성

높음 ↔ 낮음

지속적 ↔ 일시적

탈출하기

경제적 어려움 탈출

정서적 어려움 탈출

무료함에서의 몸부림

학력부담 줄이기

강도 강함 ↔ 약함

시도하지 않기

대리만족

목적 없는 삶

수동적 태도

지속성 지속적 ↔ 일시적

(6) 결과

결과란 어떤 중심현상에 대처하거나 그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취해진 작

용/상호작용 전략의 산물이다.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성장’과

‘미해결’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성장’은 참여자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면하는 삶을 통해 더욱 당당해지고, 자신과 환경을 수용하고 교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미해결’은 참여자가 자신의 모습이나 태도를 인지하고 수용·발

전시키는 것을 피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탓하는 상태이다. 막연하거나 암담

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회피하며, 달라져야 한

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행동화하는 단계에서 여전히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

태인 것이다.

성장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당당해짐’과 ‘시각 교정’이며 속성은 ‘수준’이고, 차

원은 ‘높음’과 ‘낮음’이다. 미해결을 구성하는 하위범주는 ‘부정적 미래상’, ‘정체감

형성 지연’, ‘투사’, ‘변화를 향한 갈등’이고 속성은 ‘정도’이고 차원은 ‘심함’과 ‘덜

함’이었다. 결과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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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결과의 범주와 속성 및 차원

범주 하위범주 속성 차원

성장
당당해짐

시각교정
수준 높음 ↔ 낮음

미해결

부정적 미래상

정체감 형성 지연

투사

변화를 향한 갈등

정도 심함 ↔ 덜함

축코딩 결과로부터 도출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패

러다임 모형을 그림 5와 같이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Causal condition)

-동기화
-트라우마
-비행

중심현상
(Phenomenon)

-예지적 불안
-현상적 두려움

맥락적 조건
(Contextual
condition)

-의지력
-관계경험

작용/상호작용전략
(Action/Interaction)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

중재적 조건
(Intervening
condition)-지원혜택 누림

-자극
-개인내적 변인

결과
(Consequence)

-성장
-미해결

그림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2)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단계

여기서는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의 단계를 분석하기 위해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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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승민, 2005).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의 시점에서

부터의 시간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분석

함으로써 적응단계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결과, ‘방종의 단계’, ‘자각 단계’, ‘변화시도

단계’, ‘재정립의 단계’를 거친 후 ‘도약 단계’와 ‘안주 단계’로 구분되어 진전되는 양

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내용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맥락적 조건

의지력, 관계경험

개인내적

부정적 요인

지원혜택 

누림
자극

개인내적

긍정적 요인

방종단계

해방감 만끽

자각단계

현실과 미래인지

변화시도 단계

문제해결 시도

재정립 단계

학업중단경험
재정립

도약단계

능동적으로
자신재편

성장

안주 단계

회피, 투사

미해결

인과적 조건

동기화, 트라우마, 비행

시도하지
않기

탈출하기

성찰 성찰
변화시도

목표추구
편견에 맞섬
성찰

목표추구
삶을 바꿈
성찰

시도하지
않기

탈출하기

적응
과정

중재적
조건

작용/
상호
작용
전략

예지적 불안    현상적 두려움 중심
현상

그림 6.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단계

첫 번째 단계인 ‘방종단계’는 학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자유로워

진 시간을 만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의식이나 동기화가 유보되고, 두

려움이 외면된다. 두 번째 단계인 자각단계는 지원이나 자극,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에 힘입어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버린 기간이 자신의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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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려움을 키운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막막한 미래에 대한 절박함을 경험하였고, 그 절박함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변화시도 단계는 자각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참여자들이 희

망을 붙잡기 위해 검정고를 준비하거나, 대학입시 또는 사회진출 준비, 대안학교

입학이나 복학, 가족과의 화해시도 또는 치유시도를 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

하게 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개인내적 요인이 발현되고 지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인 재정립단계는 시도단계에서 발전해 재정립단

계로 들어선 일부 참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고 과거와 현재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여 자리매김하는 단계이다. 긍정적인 개인내적 요인의 영향이 가해지면서 자

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드러냈고 ‘도약단계’로 발

전하게 된다. 그러나 변화시도 단계에서 부정적인 개인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참여자들은 ‘안주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참여자들이 환경과의 부정적인 타

협이나 소극적인 타협을 통해 사회속의 이방인으로 남게 되는 단계이다.

(1) 방종단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방종이란 참여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규칙과 질서도 없이

자신이나 주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학업중단 이유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중단 이후 무계획

적이고 비생산적인 생활을 하였다. 학업중단 당시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의

지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학교를 벗어났다는 자유분방함과 완

전히 자기 것이 되어버린 많은 시간 앞에서 쉽게 나태해졌다. 학교에서 많은 시

간을 사용하던 때와는 달리 기상시간부터 수면시간까지 마땅히 할 일이 없게 되

자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방종단계에서의 생활양상이나 방종기간은 참여자들의 학업중단 원인과 동기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이라는 말 대신 ‘자퇴함’과 ‘자퇴

당함’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참여자들이 자퇴했다는 경우를 분석해 보면 도피나

회피의 목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도 포함되었다. 이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

해 전략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와 성격이 다르므로 편의상 소극적 자퇴로 명

명하겠다. 곧,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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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로 명명하여 ‘적극적 자퇴’와 ‘소극적 자퇴’, ‘자퇴당한 경우’로 나누었다. 이것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자퇴한 청소년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으로 첫째, 대학 입시를 우선 목표로 삼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 자신의 적성분야와 불일치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스타일에 맞지 않아서,

학교 분위기나 학교(교사, 아이들) 수준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신 성적이 안 나

와서 등의 이유로 자퇴했다. 이들은 자퇴 당시 목표가 비교적 확실했고, 각오도

남달랐다. 그만큼 답답하기만 했던 학교를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컸고 한 동안 그

에 따른 자유를 즐겼다.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즐거움 위주의 활동에 몰입하기도

했다. 둘째, 적성개발 또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

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해서 학교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교과

목들에 힘들어했고, 학교교육 자체에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특히 성적만을 강요

하는 학교 풍토에 강한 반발을 나타냈고, 학교 안팎의 활동에 열성을 보였다. 따

라서 이들은 자퇴 후 많아진 시간 앞에서 한동안 방향 잃은 삶을 살았다. 드디어

학교를 나왔다는 기쁨을 누렸기에 특별한 각오는 한 동안 없었다. 실컷 자고, 실

컷 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마음 가는대로 편안한 생활을 한 것이다. 위의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비교적 자존감이 높았고 성찰의 습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자퇴 까지는 갈등을 겪었을지라도 자퇴 결정 이후에는 심리적 안전

기지가 되어주는 존재가 있었다. 참여자 1, 10, 18, 22 등은 종교가 있었고, 참여

자 15와 25의 부모는 자퇴자체를 함께 고민한 후 흔쾌히 자퇴에 동의하며 격려하

였고, 참여자 12의 경우엔 갈등을 겪긴 했지만 교사와 교우, 부모의 신뢰 속에서

격려를 받으며 자퇴를 하기도 하였다. 셋째, 가난에 맞서서 돈을 벌겠다고 자퇴한

청소년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가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비행으로 소일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회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기

간을 가져야했다.

두 번째, 소극적으로 자퇴한 청소년으로 첫째, 콤플렉스나 왕따, 따돌림, 가정폭

력 등으로부터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둔 경우이다. 특히 억압이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트라우마를 갖게 된 청소년 중 내향적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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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청소년은 우연한 사건으로 억압이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왕따나

따돌림을 피해 자퇴를 하였다. 자퇴 이후엔 집에서만 지내면서 게임이나 인터넷

에 매달렸고, 밤과 낮이 바뀐 생활을 하였다. 가족의 요구나 지시에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출을 두려워하였다. 한편 가정폭력이나 억압에 노출되어왔지

만 외향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비행을 일삼거나 가출로 이어져 학교를 그만 두

었고, 그만 둔 이후에도 비행이나 가출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나태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자퇴한 경우이다. 자기조절 부족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

들어서 또는 게임에 몰두하여 지각을 하게 되고, 결석을 하게 되었다. 점점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결석으로 퇴학 직전까지 가게 되어 부모님이 자퇴서를 낸 경우

이다. 이들은 자퇴 이후에 더욱 나태한 생활을 하였다. 하루 중 대부분을 자거나

게임에 더욱 집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방치되거나 지나친 간섭이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경향이 있었다. 셋

째,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퇴한 경우이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경우 또는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났거나 믿을만한 친구가 없어져 자

퇴를 한 회피적인 청소년이다. 이들은 자퇴 후 집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매달

려 누군가와의 소통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다.

세 번째, 자퇴를 당한 경우로 비행을 일삼는 청소년이다. 가출이 잦고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강제자퇴 대신 자퇴를 유도하였다. 교사나 또래들

은 이들의 자퇴를 내심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이들과 친했던 교

우들도 부정적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이들 역시 친했던 교우들과 어울리기 힘들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퇴 이후 더욱 더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갖게 되었

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이들의 비행은 더욱 심해졌고 유흥을 즐기고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야하는 범법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유가 달랐듯이 중단 이후 처한 환경도 달랐다. 하지만

방종단계의 참여자들은 의도적으로 가족의 염려를 외면했으며, 가족의 간섭이나

억압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정서적 단절을 통해 스스로를 가족으로부터 유

리시켰다. 불규칙해진 생활에 자신을 맡겼고 놀러 다니거나 집에 있으면서 심심

하면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한 번씩 하거나 컴퓨터에 매달렸다. 이러한 방종전략

은 주변에 힘이 되어줄 자원이 부족하거나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을 획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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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었다. 방종단계를 요약하면, 참여자들은 중재

적 조건의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으로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상

적 두려움’에 대해 ‘탈출하기’와 ‘시도하지 않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

용하며 적응해 갔다.

(2) 자각단계

본 연구에서 자각이란 자신의 경험이나 행위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일정한 상

황에 놓인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욕구나 사명 등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

다. 참여자들은 학교를 벗어났다는 자유분방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았지만, 무의미한 생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퇴 당시엔 마냥 좋

았지만 자퇴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야 했고, 학교 다닐 때의 친구들과

자꾸 멀어지면서 또래들과의 추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여자들은

또래집단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지금까지 무

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절박감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꼈다.

이에 첫 번째의 적극적 자퇴생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퇴 당시의 계

획 및 각오를 떠올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이 가져다 준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

였다.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주요 감정들인 소외감이나 외로움 및 암담함 등

이 어디서 초래되었는지를 성찰하면서 가족, 친구, 넓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에 대해 깊게 생각하였다. 결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목표를 인식하였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 안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주체

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놓쳤던 것이나 소홀히 했던 것을 점검하

고 현실과 직면한 목표를 고민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

하게 되고 자신이 결정한 행동방향에 대해 확신을 가짐으로써 불안이나 두려움을

조절해가고자 했다.

두 번째의 소극적 자퇴생들은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버린 시

간이 자신을 폐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각이 시작되었다. 트라

우마나 어려운 친구관계를 피해서 학교를 나왔고, 부모님이 무서워 무작정 피했

고, 학교 다니는 게 귀찮아서 피했지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속되는 무의미한 생활 속에서 힘들고 귀찮기만 했던 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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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갈망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고려 없이 쉽게 자퇴를 결정한 것을 후회했

다. 게임에 빠져 학교를 외면했던 참여자는 건강이 너무 나빠졌고, 성격도 이상하

게 변했고, 가족마저 멀어져 가는 상황인데도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

을 스스로 폐인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모습이 스

스로를 더 소외시키고 더욱 불투명해진 미래를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에 우울해

했고,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서 더욱 초라해지고 위축

된 자아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에 학교를 그만 두었던 원인인 자신의 트라우마나

잘못된 생활습관 등을 탈피해야만 소생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콤플렉스나 상처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보았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생

활 습관을 바로 잡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찾아 나설 결심을 하였다.

세 번째의 자퇴를 당한 참여자들은 미래에 대해 아무런 준비나 자각 없이 방탕

한 생활을 일삼다 학교와 멀어졌고, 그 이후 더욱 일탈된 삶을 살아왔기에 갈 곳

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무관심이

싫어서 가출을 감행해 왔고, 눈앞의 즐거움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탈을 일

삼아 왔기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

을 깨달은 것이다. 또래나 주변사람들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

는데 중 고등학교 졸업장마저 없는 자신에게서 위기감을 느꼈다. 불만족스러운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는 사회경험

을 통해 학교 졸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학교 다닐 땐 중시하지 않았던 졸업장

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이제라도 달라져보자는 결심을 하였다. 교복 입은 학생들

이 부러워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작정 놀기만 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또한 정

신 차리길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포기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침묵

을 지키는 부모님 눈치를 살피거나 그런 부모님에게 동정심을 느끼기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행동들에서 벗어날 결심을 하였다.

이상의 자각 단계를 요약하면 참여자들은 ‘자극’,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과 같

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

에 대응하기 위해 ‘도전하기’의 하위 범주인 ‘성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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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적응을 꾀했다. ‘지원혜택 누림’이라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참여자

들의 자각은 한 층 더 촉진되고 변화시도 단계를 앞당겼다.

(3) 변화시도 단계

‘변화시도 단계’는 방종단계와 자각의 단계를 거쳐,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조절해 보려는 새로운 대처 방법을 시도해 보는 과정이다. ‘정

보 제공’, 상담이나 중요한 타인과의 만남과 같은 ‘경험적 지원’, 매체, 또래, 가족

으로부터의 ‘자극’은 참여자들의 시도 행위를 촉진시키고 유지시키는데 영향을 미

쳤다.

첫 번째 적극적 자퇴를 한 참여자들은 자신내의 긍정적 요인인 도전성과 성찰

력을 발휘하여 자퇴 당시의 목적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이 수행해야 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해 나갔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 또는 유보하거나 대학입학의 방식을 선택하고, 또는

취업의 방향을 설정 또는 선택하였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토플이나 토익을 준비

하거나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필요한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실적을 올리거나

실질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나 강의 등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

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들은 또한 부모나 의미 있는 주변인과의 화해를 시도하

기도 하고, 성찰을 통하여 그들의 기대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소극적 자퇴를 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도피 방식이 지금까지의 삶이나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찾

아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학업중단 청소년을 찾아 나서거

나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시도하였다. 또한 중독으로 치닫고 있는 게임을 조절하

기 위해 게임시간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게임을 벗어난 놀이나 활동을 시도하기

도 했다. 이들은 또한 사회로 나갈 준비의 일환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용기

를 내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들에게는 자신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경험이 중요한 모티브였다.

세 번째 자퇴를 당한 참여자들도 건설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정신을 차리려고 애

썼다. 이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미래를 준비해 가는 또래들의 성장이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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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흐름에 위화감이나 조바심을 느꼈다. 결국 졸업장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회

적 현실을 인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목표로 하

였다. 복학을 하거나 검정고시에 도전함으로써 사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거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직면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업기술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이

나 주위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의사 결정에 따른 시도였으

므로 같이 놀던 집단과의 분리 차원에서 타지역으로 떠나거나 연락을 끊는 단절

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변화시도 단계를 요약해 보면, 참여자들은 ‘지원혜택 누림’, ‘자극’, ‘긍정

적인 개인내적 변인’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

려움’의 중심현상에 대해 ‘도전하기’의 하위범주인 ‘변화시도’와 ‘성찰’,의 작용/상

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면서 적응해 나갔다.

변화시도가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어서 참여자들은 다소의 시행착오를 겪었

다. 변화시도 단계를 지날 때 일부 참여자들은 과거의 습성이나 테두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실감하면서 환경의 구속을 거부하고 겉도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기초 학업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까닭에 복학이나 검정고

시에 응하더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적인 불화나 가정 폭력과 같은 상처

가 여전히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욕이 꺾이고 충동적이 될 수밖에 없

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현실에 기반한 자퇴결정이 아니었듯이, 목적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졸업장만이 유일한 목적이었기에 검정고시 때만 공부를

하는 등의 충동적인 단기계획만을 되풀이했다. 복학이나 대안학교 입학 후에도

다시 학업중단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아직 구체적이거나 확실

한 목표가 없어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유보되었다. 그리고

변화시도에서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지만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자신에게서 실

존적 불안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이 변화시도 단계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다루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전략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과거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을 경주

했다. 이 때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과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이라는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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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고, 양자 중 어느 것의 영향을 강하게 받느냐와 어떤 개인내적 변인이 존

재하느냐에 따라 재정립단계로 나아가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즉,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을 발현하는 참여자는 ‘재정립’의 단계로 진입하였지만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에 머물러 있는 참여자는 안주단계로 넘어갔다.

(4) 재정립단계

이 단계는 변화를 시도한 참여자가 시도의 결과를 조절하여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표나 인간관계를 재정립해 가는 단계이다.

변화시도 단계를 거친 일부 참여자들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성공경험을 통하여

학업중단을 겪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재조명했다. 결과 학업중단 사실이 자신

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긍

정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학업중단은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의 하나일 뿐이지 창피하거나 숨겨야 할 오점이 아니었다. 학업중단은 비주류의

이색적 경험을 가능하게 했고, 오히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있

게 했고, 학교 일정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 또는 목표에 전념할 수 있게 한

전략이었다. 이에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 속에서 얻은 자기 통제

능력과 자신감을 통해 형성된 자신에 대한 믿음과 경험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

는 보물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율적 시

간관리 과정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동기화해가는 데에 익숙해졌고, 생활이 자유

로워지면서 다양한 선택과 시행착오를 겪는 경험에서 자신의 판단능력과 수행능

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시도에서 오는 실패들은 자퇴를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였고, 그러한 실패를 통해 자신과 현실을 점검

하여 흐트러지지 않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재정립단계

에 들어선 참여자들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을 조절하

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정립된 목표를 추구하고 학업중단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목표 추구에 필요한 자

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내적 에너지를 현재와 미래에 투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

래와 관계 형성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평형을 깨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잔소리를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이는 당당한 가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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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되었고, 사회에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갔다. 재정립단계는 성공으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일 뿐 완전하게 성공 단

계로 진입한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 싼 환경의 구조를 재편하여 자

신의 발달욕구를 성취해가는 내적변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노력과

시도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재정립단계는 도약단

계를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었으며 재정립단계에 도달한 참여

자들은 방종단계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재정립단계를 요약해 보면 참여자들은 ‘지원혜택 누림’과 ‘긍정적인 내적

변인’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의 중심현

상에 대해 ‘도전하기’의 하위범주인 ‘목표 추구’, ‘편견에 맞섬’, ‘성찰’의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사용해 나가며 적응해 갔다.

(5) 도약·안주 단계

도약단계는 재정립의 단계를 거친 참여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하

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전략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재정립단계에 도달한 참여자들

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면, 도약단계에 도달

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나 상처를 극복하

고, 자신의 고유성을 회복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 내에서 능동적으로 삶을 주조하

려고 노력했다. 반면에 안주단계에 도달한 참여자들은 ‘예지적 불안’이나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의 수준을 더욱 높이거나 가속화 시키는 비합리적인 방법

으로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고립된 세계에 유폐시키려고 했다.

① 도약단계

도약단계는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학업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정체성을 확립한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갖고 도전하려는 의욕적 자세를 견지했

다. 주변의 요구와 기대 및 편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자신의 욕구와 절충해

나가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주변인들에게 당돌함이나

고집스러움으로 비춰져 갈등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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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예지적 불안’이나 ‘현상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연하게 조절하고 타협해 나갔다.

목표추구의 결과에서도 가시화된 결과물이 나타났다.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학

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얻었고, 직면하는 삶을 통해서 가치전도를 경계하고 만

족스러운 결과에 다다르고자 하였다. 예컨대, 참여자 36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

스로 대학진학의 필요성이 점검될 때까지는 대학진학을 유보했지만 진학할 수 있

는 조건은 미리 갖추어 놓았다. 참여자 38은 가정채무 탕감의 지원자 역할을 하

면서 자신의 직업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검증된 학과로 대학 진학

을 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10은 대학 입학 후 관련 학과와 미래의 직업을 연결한

사회 참여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참여자 1과 40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편견에 맞서서 성실함과 어른들 말을 귀담아 듣는 노력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참여자는 감추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상흔을 재정립하

여 가족 또는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참여자 7과 20은 과거의 상흔에

서 벗어나기 위해 지원을 받아가며 수정에 나선 결과 과거의 상처와 기능적 트라

우마에서 벗어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도약단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긍정

적 변화들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꾸

준한 자신의 실험과 단련을 통해 극복된 성과이므로 비록 후퇴를 하더라도 새로

운 환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도약단계를 요약하면 참여자들은 ‘지원혜택 누림’과 ‘긍정적 내적 변인’

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의 중심현상에

대해 ‘도전하기’의 하위범주인 ‘목표추구’, ‘삶을 바꿈’, ‘성찰’의 작용/상호작용 전

략을 사용해 나가며 적응해 갔다.

② 안주단계

안주단계는 도약단계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가정 및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

이다. 방종단계와 자각단계, 변화시도 단계를 지났으나 재정립단계로 진입하지 못

한 참여자들이 안주단계로 넘어왔다. 안주단계 참여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자신의 부정적인 내적 변인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거나 그로부터 진정한

탈출을 감행하지 못했다. 적극적인 개선의지나 수행도 없었으며, 환경의 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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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쉽게 타협하고,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을 쉽게 합리화하였다. 이들은 변화

시도 단계에서 오는 시행착오에서의 실패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대신 큰

좌절을 경험했다. 결과 자기 효능감은 더욱 낮아지고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

려움’도 더욱 심화되었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동기화 수준이 낮고, 의지력이 낮을 뿐만 아니

라 자기조절능력과 자기효능감도 낮았다. 따라서 졸업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에

응시했거나 복학을 했지만 부족한 기초학력을 보충하여 시험공부를 해내거나 수

업에 임할 만큼의 의지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며

공부를 해내거나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도 못했다. 설령 직업 기술학교엘 들

어갔다 해도 그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게임시간을 나름대로 줄이려

노력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레벨을 추월할까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금단

현상을 이겨내지는 못했다. 딱히 할 일도 없어지고 실현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이들은 방종의 단계로 복귀한 것이다.

안주단계에 속하는 탈출형 참여자는 유흥이나 쾌락추구, 비행반복, 불합리한 신

념추구 등의 악순환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어려움이나 무료함을 해결하였다. 또한

비행 재가담으로 비행집단 간의 지위 확보와 집단 내의 공존 전략을 사용해 감으

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이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과도하게 드러냈

고,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확장 또는 존속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려고 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현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참여자 4와 9는 가속되는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 비행 동료를 챙기고 이끌어 가는 역할에 몰두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고자 하

였다. 참여자 19와 21은 불합리한 신념으로 무장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성이나 과

도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며 스스로를 위안해가는 모습을 취하였다. 한편, 일부 참

여자는 가족이나 부모보다는 또래에 강한 동질감을 느끼므로 또래와 어울려 유흥

을 좇거나 가출을 일삼게 됨으로써 비행에도 가담하게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마

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기 위해 복학이나 검정고시 응시 등의 시도를 해보았

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던 생활과 현실의 벽을 크게 느꼈고, 자신의 과거 비행력

에 대한 수치심이나 주위의 부정적인 선입견 등을 실감하였다. 이들은 과거의 행

동들을 후회하고 막연한 목표라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지만 낮은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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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제력 부족으로 주체적인 수행을 해나가지는 못했다. 이에 속한 참여자는 생

존형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거나 악순환적인 방법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집단역동에 따르거나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행동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의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예컨대

참여자 5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시간을 때우지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패턴으로

수입의 2/3 가량을 유흥비로 탕진하였으며, 참여자 8은 공허함과 씁쓸함에 시달리

면서도 늘 동료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리고 안주단계에 속하는 무기력형 참여자는 자존감 및 자기 효능감이 낮고

자기 통제력도 낮은 까닭에 자신의 시도실패에 의기소침해 하고 방황하였다. 자

기 내면의 대인욕구나 성취 욕구를 외면한 채 게임에 몰두하거나 가상세계에서의

대리만족에 얽매여 살았다. 막연하게 되고 싶은 것을 말하기는 하나 무절제한 삶

에 빠져있었고 환경을 탓하거나 의존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

안주단계에 속한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유성과 목적성을 상실한 까닭에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였다. 서서히 가정이나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노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로 점철된 과거를 계속 붙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어 그 곳에서만 소통하고자 하였다. 이런 소외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자신이

었지만 환경적으로 지지자원이 빈약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상의 안주단계를 요약해 보면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의 중심현상에 대해 ‘탈

출하기’와 ‘시도하지 않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해 나가며 적응해 갔다.

라. 이론적 통합

이론적 통합은 선택코딩에 의해 이루어진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다

른 모든 범주를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는 과정이다(Srauss & Corbin, 1998). 선택

코딩에서는 이야기 개요(story line)를 적어보고 핵심범주를 밝히게 되며 가설적 정

형화 및 진술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유형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종적

으로 상황모형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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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야기 개요(Story Line)

이야기 개요는 핵심 범주를 패러다임상의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기 위

해 핵심범주와 각 범주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보다 다듬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서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야기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었지만 주된 학업중단 원인과 상관없이 모든 참

여자들은 한동안 해방감을 즐겼다. 실컷 나태해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마냥

좋았다. 하지만 제도권 내의 학교를 떠났다는 것은 또래 집단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다

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버린 시간들 앞에서 나태해지기 쉬웠지만 참여자들의

양상이나 해방감을 즐기는 기간은 학업중단 원인과 동기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첫째, 대학입시, 적성개발 또는 꿈 실현, 돈을 벌기 위해서와 같은 뚜렷한 목표로 인

해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는 비교적 진로 성숙 수준이 높았고 성취경험을 가지고 있었

다. 이들은 나태해지고 불규칙해진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퇴 당시의 각오를 떠올리거나

자신이 겪고 있는 소외감이나 외로움 및 암담함 등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고민함

으로써 해방감을 즐기는 기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는 편이었다.

둘째, 친구관계의 어려움으로, 또는 게임이나 나태한 생활 습관으로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들은 집에서만 지내며 게임이나 인터넷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소극적

회피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에도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모습

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내성에 갇혀 가상공간 이용의 조절능력

을 점점 상실해 갔다. 재미있어서 또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매달린 가상

공간의 지배하에 일상생활 자체를 점령당한 것이다.

셋째, 가출이나 비행으로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들은 더욱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세상

과 소통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낮은 자기 통제력과 결합됨으로써 비행은 더욱

심해졌고 유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피해 학업을 중단하고

중단 이후 가출까지 감행한 참여자들일지라도 오랜 가출은 비행으로 연결되었고, 비행

은 이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이유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중단 이후 무계획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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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생산적인 생활을 하였으나 그 생활양상이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동기화’ 수준

이나 그들이 처한 ‘트라우마’와 ‘비행’의 존재나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들의 동기화 수준과 상황은 학업중단의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

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생활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키고 암담한 미래를 초래한다는 사

실을 자각하였다. 현재의 생활 방식을 청산하지 않으면 학력이나 학벌 위주의 사회에

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점점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자각

은 이들의 ‘예지적 불안’ 수준을 높였다. 그리고 점점 심해져가는 외로움과 소외감은

자신이 초래한 것이고,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은 망가지고 더

욱 더 고립될 것이라는 자각은 결국엔 혼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현상적 두려움’을 강

하게 하였다.

이러한 자각에 따른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은 참여자 자신의 ‘의지력’과 ‘관계

경험’의 질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독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가고자 하는 길을 향해 노력한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는 의지력이 강한 참여자들일수록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불안 수

준을 조절하며 적응해 갈 수 있었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

해준 관계경험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강화시키고, 자신

의 불안수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였다. 반면에 약한 의지력과 ‘부정적

인 관계경험’이나 ‘제한적 인간관계’는 참여자들의 애착불안을 가중시키거나 회피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두려움은 가중되었고 이는

불안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이 의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대인관계 추구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었다.

여러 참여자들은 타협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만났고, 자신의 행동

과 원하지 않았던 결과 사이에서 ‘불일치성’을 느꼈다. 이러한 불일치성은 의지력과 긍

정적인 관계경험에 의해 해결되거나 그 간극이 좁혀졌다. 결과적으로 참여자들의 강한

의지력과 긍정적 관계경험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약한 의지력과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관계경

험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높이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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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해 다양한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적응해 나갔다. 예지적 불안이 높고 현상적 두려움이 강할

수록 참여자들의 불안 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지원혜택 누림’, ‘자극’, ‘개인

내적 변인’등의 중재적 조건에 따라 대처방법에 변화를 주며 자신의 불안을 조절해 나

갔다. 경험적 지원 이용과 정보제공 받음과 같은 ‘지원혜택 누림’이나 매체자극, 또래자

극, 가족자극과 같은 ‘자극’은 성찰과 변화시도, 목표추구와 같은 ‘도전하기’를 촉진시킴

으로써 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불안을 조절하게 하였고, 참여자들의 ‘성장’에 기여하였

다. 또한 도전성, 성찰력, 목표의식, 회복탄력성 자질 등과 같은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

은 목표추구, 편견에 맞섬, 삶을 바꿈, 성찰, 보호자 역할, 변화시도와 같은 ‘도전하기’

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낮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기조절능력, 분노조절이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개인내적 변인’ 수준이 높을수록

‘탈출하기’나 ‘시도하지 않기’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은 참여자들의 불안수준을 낮추고 ‘성장’을 이끌었지만 부정적인 개인내

적 변인은 참여자들의 적응수준을 낮춤으로써 참여자들의 불안 수준을 높이고 ‘미해결’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을 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성장’ 또는 ‘미해결’의 형태를 나타냈다. 성장은

불안을 성공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삶에 당당해지고, 세상

과 자신을 향한 시각을 교정해 가는 상태였다. 미해결은 불안조절에 실패함으로써 암담

하거나 막연한 또는 위축된 미래상을 가지고 있거나 정체감 형성이 지연된 상태이며, 오

히려 주변인을 통제하고자 하면서 합리화나 부정 기제를 사용하는 투사 상태였다. 또한

의지력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주체적 긍정적으로 도전해 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자각했

지만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갈등상태였다. 미해결은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점점 낮

아지게 하고,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참여자들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다.

2) 핵심범주 :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변하는 것으로 ‘연구가 무엇에 관

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핵심범주를 발견하는 것은 연구의 중심문제를 대변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응축하여 표현하는 추상화 작업이다. 핵심범주는 다른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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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합시키고 정교화 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분석적 힘을

가져야 한다. 또한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Strauss & Corbin, 1998).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분석 결과의 핵심

범주는 ‘불안 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학업중단을 선택하였지만 학력이나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제도권 내의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해방임과 동시에 상실이라는 사실을 인

식하였다. 즉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학교의 속박이나 규칙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취하는 것이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되는 소속감과 혜택을 상실하는 것이었

다. 학교 교육과정에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진로가 정해질 것이고, 사회생

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만 지속하면 친

구들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과

의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면 내신을 염려하지 않고 대학입시에

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만 전념하거나 돈을 실컷 벌어들

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무리만 벗어나면 편안해질

것 같았고, 비행으로 이미 궤도를 이탈했기에 정도만을 요구하는 학교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던 학교에서 벗어나면서

쉽게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진 자신 앞에서 의지력의 한계를 실감했다. 또한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관계경험 속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미래에 대한

암울함을 인식하였다. 자퇴 당시의 생각이나 예상과는 달리 전개되는 삶 속에서 오는

결과에 두려움을 느끼고,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삶에 예지적 불안을 느꼈다. 이에 참여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방관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곧, 미래를 향한 예지적 불안과 현재까지의 삶에서 빚어진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다소의 시행

착오가 있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시도에서의 시행착오와 성공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

전을 수행해 가는 등의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해 가고자 하였다. 그러

나 변화시도를 통해 보다 큰 좌절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거나 타

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불안을 조절해 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신의 의지력과 관계경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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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여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정체성 확립이란 자신과 환경을 수용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것과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에 자긍심을 갖고 사회 내에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주조해 가는

것이었다. 학업중단의 경험과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을 하는 참여자는 자신과 환

경을 수용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떤 목

표부터 추구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수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참여자는 자신

과 환경과의 직면을 회피하고, 불안의 근원을 찾기 보다는 눈앞의 상황이나 어려움만

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즉, 성장 수준의 차이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해 가는 방향이나

수준에 따른 대처 방법에 따라 정체성 확립에 차이가 있었다.

시행착오에서 오는 좌절을 주체적으로 재해석하고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으로 또 다

른 도전을 선택·결정하여 수행해 가는 참여자는 자신의 학업중단에 자긍심을 갖고, 사

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주체적으로 주조해 나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참여자는 자

신의 학업중단을 후회하고,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수동적·회피적으로 주조해 나

갔다. 결국 전자에 속하는 참여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 감으로써 능동적

성장을 이루어 갔으나, 후자에 속하는 참여자는 정체성 형성이 지연됨으로써 합리적으

로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의 핵심범주는 ‘불안 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핵심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표 14와 같다.

표14.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핵심범주 속성 차원

불안 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학업중단 경험 성찰

미래 조망

자신과 환경 수용

변화시도

시행착오에 대응

재조명

접근-회피

기대-불안

수용-비수용

성공-실패

성취감-무력감

당당함-두려움

첫 번째 속성인 「학업중단 경험 성찰」은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초래되었는지, 그

불안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상태로 ‘접근’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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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속성인 「미래 조망」은 자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삶을 이루어 가려면 단계적으로 무엇을 수행하고 수정해 가야 하는지를 조

망하는 상태로 ‘기대’와 ‘불안’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속성인 「자신과 환경수

용」은 현재 자신의 상태나 위치를 객관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

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수용’과 ‘비수용’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속성인 「변화시도」는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

을 하는 상태로 ‘성공’과 ‘실패’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속성인 「시행착오에

대응」은 시도의 실패를 통해 자신과 현실을 점검하여 흐트러지지 않은 도전을 취해가

는 상태로 ‘성취감’과 ‘무력감’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재조명」은 학업중

단을 겪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태로 ‘당당함’과 ‘두려움’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3) 유형분석을 위한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

(1) 가설적 정형화

가설적 정형화란 관계유형을 찾아내기 위한 유형분석의 첫 단계로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가설적 관계유형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김연미, 2003). 기존의 연구들에

서는 핵심범주와 맥락적 조건에 따라(김진숙, 2003, 신수진, 2006), 핵심범주와 맥락

적 조건 및 중재적 조건에 따라(윤철수, 2004/ 이진숙, 2011), 핵심범주와 중재적 조

건에 따라(김진숙, 2006/ 유은주, 2005) 가설적 관계 정형화 작업을 시도했다. 본 연

구에서는 맥락적 조건을 생략하고 핵심범주와 중재적 조건을 형성하는 속성과 차

원에 따라 가설적 정형화를 상정하기로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맥락적 조건은 광범위한 구조적 전후관계로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

상호작용을 다루고 조절하고 수행하는 특수한 조건들이다. 이에 비해 중재적 조건

은 중심현상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

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즉, 맥락적 조건은 능동적이고 대처적 조건이다.

반면에 중재적 조건은 작용/상호작용에 연결되는 중간단계이자 중심현상을 다루게

하는 조건으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중심현

상을 탈피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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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적 조건

핵심
범주

번호

지원혜택 누림 자극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

수준
(높음-낮음)

빈도
(잦음-드묾)

강도
(강함-약함)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수준
(높음-낮음)

불안 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1 높음 잦음 강함 지속적 높음

2 높음 잦음 강함 지속적 낮음

3 높음 잦음 강함 일시적 높음

4 높음 잦음 강함 일시적 낮음

5 높음 잦음 약함 지속적 높음

6 높음 잦음 약함 지속적 낮음

7 높음 잦음 약함 일시적 높음

8 높음 잦음 약함 일시적 낮음

9 높음 드묾 강함 지속적 높음

10 높음 드묾 강함 지속적 낮음

11 높음 드묾 강함 일시적 높음

12 높음 드묾 강함 일시적 낮음

13 높음 드묾 약함 지속적 높음

14 높음 드묾 약함 지속적 낮음

15 높음 드묾 약함 일시적 높음

16 높음 드묾 약함 일시적 낮음

17 낮음 잦음 강함 지속적 높음

18 낮음 잦음 강함 지속적 낮음

19 낮음 잦음 강함 일시적 높음

20 낮음 잦음 강함 일시적 낮음

21 낮음 잦음 약함 지속적 높음

22 낮음 잦음 약함 지속적 낮음

23 낮음 잦음 약함 일시적 높음

24 낮음 잦음 약함 일시적 낮음

25 낮음 드묾 강함 지속적 높음

26 낮음 드묾 강함 지속적 낮음

27 낮음 드묾 강함 일시적 높음

28 낮음 드묾 강함 일시적 낮음

29 낮음 드묾 약함 지속적 높음

30 낮음 드묾 약함 지속적 낮음

31 낮음 드묾 약함 일시적 높음

32 낮음 드묾 약함 일시적 낮음

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여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맥락적 조건보다 중재적 조건에

서 실질적 개입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형화 분석에 활용하기

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핵심범주와 중

재적 조건인 ‘지원혜택 누림’, ‘자극’,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과의 가설적 관계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정형화하였다. 가설적 정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핵심범주에 대한 가설적 정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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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의 유형구분을 위해 중재

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의 가설적 정형화는 32 가지로 진술될 수 있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 가설적 관계진술(relational statement)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관계진술은 중재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와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속성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가설적 관계를 근거자료와 지속적으로 대

조 진술한 것이다. 유형분석을 시도하기 위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구성한 것으로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명하였다.

부록 2에서의 가설 정형화를 토대로 32개의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도출하였다. 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하지만 32개의 가설적 관계진술문과

본 연구 참여자들의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한 결과 원 자료에서 지지할 수

없는 가설진술문 19개를 제외하였다. 즉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의 실

제 가설적 관계진술문은 총 13개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1, 17, 23)

(2)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7)

(9)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긍정

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전하기, 탈

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통해성장을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18, 14, 33, 38, 40)

(10)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20)

(11)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3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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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원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며 (긍정적) 개인

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전하기, 탈출

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3, 6, 26, 31)

(16)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16)

(25)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긍정

적) 개인내적 변인의수준이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통한 정체성확립’은도전하기, 탈출

하기, 시도하지않기를통해성장을가져올것이다. (참여자 10, 12, 34, 15, 22, 25, 27)

(26)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며 (긍

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전하

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8, 11, 28, 42)

(27)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13)

(28)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며 (긍정

적) 개인내적 변인의수준이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통한 정체성확립’은도전하기, 탈출

하기, 시도하지않기를통해미해결을가져올것이다. (참여자 2, 24, 29, 30, 37)

(31)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

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참여자 39)

(32)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며 (긍정

적) 개인내적 변인의수준이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통한 정체성확립’은도전하기, 탈출

하기, 시도하지않기를통해미해결을가져올것이다. (참여자 4, 5, 9, 19, 21, 35, 41)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 분석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을 나타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형 분

석을 실시하였다. 유형 분석은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의 가설적 정형화와 관

계진술문을 원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 범주 간에 나타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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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정형화하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b ; 김수지, 신경림 역, 2000).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 단계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서의 실제유형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적응유형을 도출했다.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 도출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과 일치되는 13개의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토대로 근거자료

에 근거한 개방코딩 자료와 지속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목표추구형,

자아실현형, 과도기형, 탈출형, 무기력형 등 5개의 적응유형에 대한 가설적 관계진

술문을 설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진술을 토대로 13개의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적응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5개의 실

제 적응유형에 대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자아실현형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전하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참여자 1, 14, 15, 17, 18, 22, 23, 25, 27,

33, 38)

② 목표추구형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전하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참여자 7, 10, 12, 32, 34, 36, 40)

③ 과도기형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도전하기의 하위범주인 변화시도와 시도하지 않기의 하위범주인 수동적 태도를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다.(참여자 3, 6, 8, 11, 13, 16, 20, 26, 28, 31, 39, 42)

④ 무기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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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패러다임
자아실현형 목표추구형 과도기형 무기력형 탈출형

인과적

조건

동기화
(높음)(많음)

동기화
(높음)(많음)

동기화
(낮음)(적음)

트라우마
(약화됨)(유)

비행(무)

동기화
(낮음)(적음)

트라우마
(강)(유)

비행(무)

동기화
(낮음)(적음)

트라우마
(강)(유)

비행(유)

맥락적

조건

의지력(강함)

긍정적 경험
(유)

의지력(강함)

긍정적 경험
(유)

의지력(약함)

부정적 경험
(유)

의지력(약함)

부정적 경험
(유)

의지력(약함)

부정적 경험(유)

제한적 인간관계
(유)

중심현상 예지적 불안
(약간 높음)

예지적 불안
(아주 높음)

예지적 불안
(높음)

예지적 불안
(낮음)

예지적 불안
(높음)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참여자 2, 24, 29, 30, 35, 37, 41)

⑤ 탈출형

지원혜택을 누리는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탈출하

기의 ‘학력부담 줄이기’ 외의 하위범주들을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참여자

4, 5, 9 ,19, 21)

(2) 핵심범주에 따른 적응유형 분석

5개의 실제 적응유형을 핵심범주인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과정인 각 조

건과 전략, 이에 따른 결과들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5가지 유형인 ‘자아실현형’,

‘목표추구형’, ‘과도기형’, ‘무기력형’, ‘탈출형’은 표 16과 같이 분석되었다. 핵심범주

에 따른 적응유형을 분석한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실천지향적 관점에서 실시한 것이다. 범주적이긴 하

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지적 서비스 전략 수립을 세울 수 있기 때

문이다.

표 16. 핵심범주에 따른 적응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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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적 두려움
(약함)

현상적 두려움
(약함)

현상적 두려움
(강함)

현상적 두려움
(강함)

현상적 두려움
(강함)

중재적

조건

지원
(높음)(잦음)

자극
(강함)(지속적)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
(높음)

지원
(높음)(드묾)

자극
(강함)(지속적)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
(높음)

지원
(낮음)(드묾)

자극
(강함)(지속적)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
(낮음)

부정적
개인내적 변인
(다소 높음)

지원
(낮음)(드묾)

자극
(강함)(일시적)

부정적
개인내적 변인
(높음)

지원
(낮음)(드묾)

자극
(약함)(일시적)

부정적
개인내적 변인
(높음)

작용/

상호작용

전략

도전하기
(높음)(지속적)

도전하기
(높음)(지속적)

도전하기의
변화시도
(높음)(일시적)

시도하지 않기
의 수동적 태도
(지속적)

학력부담
줄이기(강함)

시도하지 않기
(지속적)

학력부담 줄이기
외의 탈출하기
하위범주
(강함)(지속적)

결과 성장
(높음)

성장
(높음)

미해결
(덜함)

미해결
(심함)

미해결
(심함)

① 자아실현형

이 유형은 자기탐구형과 의미추구형을 합해 놓은 개념이다. 이 유형의 참여자

들은 다양하고 빠른 직업적 체험(참여자 1, 33, 38)을 했거나 다양한 경험으로 자

신의 적성이나 하고 싶은 일을 비교적 빨리 찾아낸 이들이었다. 세상으로부터 환

영받지는 못하더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좀 더 확장하고 깊

이 있게 개척하기 위해 학교생활을 무의미하다고 종지부를 찍은 이들이었다. 학

교 성적은 중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학교 제도 안에

서는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도움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인식함으로써 학교를 떠

났다.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준비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했기에 결국

은 가족의 지지나 교사, 교우들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학교를 떠났으며, 다양한 시

도를 통해 성장해 나갔다.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이나 재능을

발견해 냈고, 그 재능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장시키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면서 세

상과 융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감으로써 성취경험을 높여 나갔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의미를 인지하였다. 따라서 높은

진로 성숙도와 성취경험을 쌓아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목적과 목표를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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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분하였고 동기화되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꾸준히 자신을 실험하고,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었기

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을 갖고 도전하는 의지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확장해 가는 데에 초점을 두었기에 심리적으로 안정되

어 있었다. 때로는 자신의 재능이나 적성에 대해 흔들리고, 불안해하였으나 조망

의 습성과 성찰력을 가동하여 예지적 불안이나 현상적 두려움을 조절해 나갔기에

불안수준이 크게 높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탐색하고 개발해 가는 데에 필요한

활동이나 경험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으므로 경험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을 주체

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자극도 주체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다.

즉, 주체적 정보탐색과 수집을 통해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관을 최대한 활

용하였고, 적극적으로 활동경험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주변인들의 믿음이나 지지

에 화답하고, 조언 등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림으로써 자신을 성

장시켜 나갔다. 참여자 14와 25, 23, 33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모 입장을 헤

아려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자신의 꿈과 수단이 주객전도 되는 것을 경계하였

고, 여행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었다. 참여자 1과 38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 자립과 대학 입학을 조화시켰고 참여자 15와 18, 22는 이론

과 실제를 겸비해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수

학능력시험 준비를 하였다. 특히 참여자 17과 22는 몰입경험을 통해 인내력을 상

승시키고 행복을 맛보았으며 참여자 27은 봉사활동과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행복을 맛보았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목표를 추구해

갔으며, 그 과정에서 삶을 즐겼다. 그리고 가족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두었으며 그

지원군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참여자 38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트라우

마를 가지게 되었고 학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따듯한 보살핌을 받았던 과거의

기억과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감으로써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었고,

자신을 지켜주고자 노력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힘을 얻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

들이 주로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성찰과 변화시도, 목표추구, 편견에 맞섬,

삶을 바꿈 등이었는데 이러한 도전은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학업중단을 통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당당해졌으며, 언제

든지 자신의 삶을 교정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과 학업성적만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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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풍토나 입시 위주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학교 제도에 대해 자신만의 목소리

를 가지고 있었고 학업중단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 살아가는 역

량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 유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자아실현형

② 목표추구형

이 유형은 대학 진학이나 경제적 자립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을 중단했으

며, 적응해가는 방향도 뚜렷하게 이를 향해 있었다. 대학 합격이나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가는 데 있어 성취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감이 있

었으며 목표의식이 확실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동기화 수준

이 높았다. 또한 목표를 추구해가는 데에 있어서도 끈기와 확신을 발휘하며 자신

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규칙적 생활을 하거나 정량의 공부를 해내는 등의

의지력을 발휘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가정적으로나 동료애적으로 수용되거

나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는 등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많은 편이었다. 특히 이

유형에 속하는 대부분의 참여자들과는 달리 참여자 7은 아버지의 사망으로 허용

적이고, 헌신적인 엄마와 살게 되면서 무기력형에서 과도기를 거쳐 변화를 시도

할 수 있었고, 참여자 32는 카페활동에서 동료들에게 수용됨으로써 의지력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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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다질 수 있었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들은 비교적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높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예지적 불안이 높았다. 참여자 12와 34는 일류대를 가야만 했고 참여자

36과 40은 힘들게 번 돈을 의미 없이 대학에 쏟아 붓는 대신 경제적인 자립을 꿈

꿨다. 또한 참여자 32는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를 선택했기에 집을 나와 일과 공

부를 병행하면서 불안해하곤 하였다. 참여자 7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

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후 진학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이들은 입

시정보에 목말라 했으며 사회적 학습지원보다는 사설학원에 다니는 것을 선호하

였다. 또한 경쟁심이 강하여 또래보다 앞서가려는 욕구가 강하였으며 가족의 격

려와 응원 또는 조언을 꾸준히 들으며, 목표의식에 입각한 도전성을 발휘했다. 따

라서 이들은 목적을 향한 단계적 목표를 수행해가며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기도 했다. 정보를 수집 탐색하기도 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 자신의 삶을 꾸

려갈 준비를 하기도 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부모를 떠나기도 했다. 때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편견에 맞서기도 하면서,

대학이 자신에게 무엇을 갖다 줄 것인지를 저울질(참여자 36)하기도 하였다. 학과

보다는 학교를 선택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목표가 수정되기도 하였다. 즉,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사용한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학력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도 하였지만 학업중단 당시의 학업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하기였다. 이 전략은 강하고 긍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 전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 의지력을 발휘해 갔다. 부모와의 목표

합의로 부모의 지지를 받거나 적극적인 격려를 받는 참여자도 있었지만(참여자

12, 34)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갈등을 풀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참

여자도 있었다(참여자 12, 36, 40). 때로는 좌절하더라도 목표를 향한 성찰을 통해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잡다한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아르바이트나 공부에

충실하고자 애썼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여감으로써 성장해

갔다. 문제와 직면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게 없다는 사실을 수용

함으로써 주체적 성장을 해 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한계는 다양한 경험이나 자기탐색을 통해 설정된 목표를 추구하

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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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만능주의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에 부합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고 싶어 했으며, 이에 따른 예지적 불안이 높았다.

이 유형에는 참여자 7, 10, 12, 32, 34, 36, 40이 해당하였으며 참여자 36과 40은

대학입시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선 목표를 수행해가는 중이었다. 이

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8로 나타냈다.

그림 8. 목표추구형

③ 과도기형

이 유형은 트라우마나, 막연한 목표의식으로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업성취 수준이 낮았으나 높은 학업성취경험이 있었던 참여자(26,

31)도 있었다. 전자는 가정폭력을 피하여 가출한 결과가 학업중단으로 이어진 경우와

말더듬이나 대인 긴장감 등의 기능적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해 위축된 결과 학교를

그만 둔 경우였다. 이들은 기초학습부터 누적 지체되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낮

았고, 억압적인 가정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엔 학교성적이 점점 저조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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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막연하게 내신 성적만 벗어나면, 즉 검정고시로 고득점을 성취한 후 학원의 도

움을 집중적으로 받거나 유학을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떠났다.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각오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동기화

수준이 낮았고 의지력 또한 약했으며 부정적 관계경험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가족이

나 주변인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단 이후에도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조해진 학업성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지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다.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거나 학교를 대체할

새로운 소속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서 이루어지

는 행동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들은 부정적 경험으로 이어졌고 예지적 불안

수준을 높이거나 현상적 두려움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또래나 형제, 자매들의

성장이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였고(참여자 6, 13, 26, 28, 42), 스스로의 숙고 끝에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치료를 시도함으로써 동기화되기도 하였다(참여자 11, 16,

20, 31, 39). 경우에 따라서는 생업에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면서 각성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8).

이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이 주로 겪는 중심현상은 불일치성이었다. 이 유형의 참여

자들은 수동적인 대인관계나 시도의 실패, 되풀이되는 자기조절의 실패 등에서 양가감

정을 경험하였다. 때로는 꿈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

고, 생각과 행동의 차이를 좁히려면 더 강한 의지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

면서도 어려운 공부나 일은 피하고 싶어 했다. 한편 이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이후 가족들과 더욱 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애착불안을 나타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위안거리를 찾아 나서거나 현실과의 타협을 시도하였다.

일부는 실질적인 공부는 안하면서 S대만을 고집하거나, 원대한 꿈으로 무장하였고(참여

자 3, 26), 다른 일부는 가고자 하는 학교 수준을 낮추거나, 어려운 수학능력시험은 피

해가려는 시도를 하였다(참여자 6, 8, 11, 31).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아르바이트에 매

달리는 경향은 있었으나 혼자 상처받고 고민하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하게 지금

까지의 친구 관계를 끊거나(참여자 42),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였다(참여자

13, 16, 20, 28, 39). 즉,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시도하지 않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서

변화시도의 전략으로 이동 중에 있었다. 이러한 변화시도는 검정고시에 통과했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성공 경험을 했다. 하지만 복학했던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 재 탈락하거나 과감하게 도전했던 수학능력시험 앞에서 큰 벽을 느끼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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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경험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에 크게 상심하면서 답답해하거

나 슬픔과 짜증을 느꼈으며 소외감을 경험하는 등의 갈등을 겪었다. 시도하지 않기 상

태에서 변화시도로 이끄는 중재적 조건으로는 또래 자극이나 가족자극, 학업중단 선배

들의 자극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성향

이 커서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여 지원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

인은 낮은 편이었고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는 3, 6, 8, 11, 13, 20, 26, 28, 31, 39, 42 등이었고, 이 유형에 관한 내용을 요약

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과도기형

④ 무기력형

이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의 참여자들이 있었다. 첫째, 만성적인 트라우마의 작용이

나 그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면서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들이 이 유형에 속했다. 만성적인

트라우마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는 왕따나 심한 외모 콤플렉스, 만성적인 빈곤이 그 원

인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세상과의 소통을 원치 않는 가족의 횡포로 강제적으로 학업을

중단 당한 후 감시체제와 빈곤에 시달리는 이도 있었다. 트라우마에서 해방되면서 학업

을 중단한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방적인 횡포를 일삼던 가족의 사망이나 분리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 해제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두 번째 유형은 나태한 생활태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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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으로 결석이 쌓여 학교에서 방출된 경우였다. 무기력형의 참여자들은 비행

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만성적인 불안에 노출되어 왔거나 학습지체 또는 부진에 노출

되어 왔으므로 여전히 무기력했고,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은 주

로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게임이나 채팅에 매달려 살았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참여자들은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인 대처로 왕따에도 노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으므

로 폭력에서의 해방은 안도감과 무력감을 함께 선사했다. 이 유형은 누적되어 온 나태

함이나 위축으로 인한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 결여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동기화 수준이 아주 낮았다. 그리고 장시간의 외압에 심하게 위축되어 왔으므로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직면 대신 가

상세계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활은 몹시 불규칙하고 나태해져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지만 그 갈등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대신 무반응이나 과도한 흥분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무감각하게 회피적인 생활로 일관했으므로 의지력이 아주 낮았으며, 부정적인

가족역동의 중심에 서 있기 일쑤였다. 만성적 빈곤으로 학업을 중단한 참여자는 막연히

대학은 가야할 곳이라 여기고 미련을 못 버리면서도 아르바이트에만 매달렸고,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이들은 학업중단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없이 무작정 학교와 멀어진 경우였기에 미래

에 대한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다. 학력취득이나 자신의 경쟁력을 생각하

는 대신 막연히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상태나

근본적인 욕구와 직면하는 대신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므로 구체적인

대안이나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지 못했다. 이 유형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과

의 소통이었지만 직접적인 소통 대신에 폰과 컴퓨터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더욱 외로워

졌다. 외로울수록 가상세계에 집착을 보이는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혼자가 되어간다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예지적 불안 보다는 애착불안으로 인한 두

려움이 더 컸다. 그러나 참여자 7과 같이 폭력에서 해방되어 2년 이상의 은둔 생활을

하였으나 어머니의 정성과 적극성으로 가족의 인내와 따뜻함을 경험하고, 장기간의 상

담과 학습 지원을 받게 된 이후 적응양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례는 장기간

의 변화시도를 독려 받고, 있는 그대로 자신이 수용될 수 있음을 경험한 결과이므로 무

기력형은 중재적 조건인 지원이나 자극을 통해 수용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뜻

할 수 있다. 그런데 무기력형에 속한 이들은 지원이나 자극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었

고, 낮은 자기 효능감과 낮은 조절능력, 그리고 내재된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았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주로 시도하지 않기였으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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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무절제한 삶을 살면서 게임에 몰두하거나 사이버 상의 대인관계를 추구하였다. 하

지만 장기간의 무력한 삶이 자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외롭게 한다는 자각과 함께 매체

나 또래로부터 강한 자극을 받아 잉여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시점이 있었다. 스스로 게임에 소비하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 보고,

검정고시 준비도 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나 되풀이 되는 자기조절 실패와 아는 것이

없다는 막막함으로 다시 무절제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이 유

형의 적응 결과는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희망 없는 암담한 미래상이나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대적 빈곤감이나 소외감에 박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유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무기력형

⑤ 탈출형

이 유형은 가정우환이나 가정폭력 또는 가족의 냉대 등의 가정적 상처가 아직까지

현존하는 경우의 참여자들이 속하는 유형이었다. 가정에서 비롯된 상처와 따돌림이나

학교환경에서 비롯되는 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출이나 비행을 일삼아 온 결

과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축출된 참여자들이었다. 반복적인 비행이 지속되고 있는 유형

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참여자들이 속한 유형이었다. 학

업중단 이전의 상황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환경에 처한 이들은 정서적 지지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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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조차 끊긴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기도

했다. 이들은 본의 아니게 학교를 탈출하기는 했지만 사회에서 부딪치는 냉대나 편견에

자극 받아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이에 복학을 시도하기도 하고 유흥업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지

속적인 시행착오로 인해 불안이 커지고, 그러한 경로 속에서 혼자 남게 될까봐 더욱 커

진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생존자체를 정서적으로 위협받아 왔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이

나 위기감에서의 탈출을 시도해왔고, 전과기록이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자신

의 진로를 탐색할 기회나 건강한 성취경험을 맛볼 기회도 없었다. 일찌감치 지위비행이

나 가출을 일삼았고, 가출은 범법비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미래

에 대한 불안이 컸고, 애착불안으로 인한 두려움도 컸다. 또한 자신의 처지나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하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강해 자기변명을 일삼거나 위장적인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자신의 과거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움을 실감한 결과였다. 이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 통제능력이 낮았기에 의지력이 약했고,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애착불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비행동료나 유흥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외부인을 경계함으로

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괴롭기만 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황된 꿈을 꾸거나 비개방적인 종교적 모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참여

자도 발생했다. 이 유형은 가정적으로는 양육자의 무관심이나 폭력, 가족 간의 불신, 사

회적으로는 멸시나 냉대를 당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은 더

욱 더 사회와 유리된 생활을 하고 외부인을 경계하게 되는 까닭에 자신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이용 수준이 낮고 드물었으며 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다. 간혹 자신의 나이가 의식되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부럽기도 하

고, 자신의 과거 행동이 후회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은 회피적인 성향 때문에 일

시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뿐이었다. 낮은 효능감과 통제능력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외

면하고자 하는 회피적인 성향을 부추겼고, 내재된 분노는 일탈적인 행동에 일조하는 경

향이 있었다.

이 유형의 참여자들이 사용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주로 탈출하기의 하위 범주인 경

제적 어려움 탈출, 정서적 어려움 탈출, 무료함에서의 몸부림 등이었다. 경제적 어려움

을 탈출하기 위해 주기적 비행을 저지르거나 공존전략을 사용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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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해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하거나 잦은 외박이나 음주, 강박적 행동 등의 악순

환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허상을 좇거나 답습된 방

식으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소속감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상

호작용 전략은 이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결과 미해결의 하위 범주

인 부정적인 미래상, 정체감 형성 지연을 초래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한 투

사적인 행동을 초래하였다. 이 유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탈출형

5)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상황모형

상황모형(condition matrix)은 중심현상과 인과적, 맥락적, 중재적 조건들이 미시

적, 거시적 조건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관련되면서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해준다. 상황모형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주는 인과적, 맥

락적, 중재적 상황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분석하도록 돕는다. 이 단계

는 모든 다양한 부분을 통합하고 틀을 만드는 근거이론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며,

핵심범주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과정에 대한 상황모형을 학업중

단 경험 청소년 개인수준에서부터 가정수준, 또래수준, 국가 사회수준으로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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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

수준에 따른 상황적 조건과 전략, 과정 및 결과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수준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경험 속에 개인수준

에서 작용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적 조건인 ‘동기화’와 ‘트

라우마’, ‘비행’ 범주 모두에서 개인수준이 작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서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성취경험을 쌓아갈수록 동기화 수준을 높였다.

동기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높은 강도의 트라우마나 비행

에 빠져있을 때에는 ‘예지적 불안’이나 ‘현상적 두려움’을 조절하는 데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적응수준을 낮췄다.

둘째, 중심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인 ‘의지력’과 ‘관계경험’이

개인적 수준에서 작용했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 한

다는 부담감으로 불안해하고 시행착오로 좌절하기도 하며, 자유로워진 시간 앞에서

나태해지기 쉬웠다. 참여자들의 의지력과 긍정적 관계경험은 이러한 불안과 좌절

또는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

회적 적응과정의 중심 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의지력’과 ‘긍정적 관계경험’이 중요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심리

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소속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확

장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정적 관계경험과 제한적 인간관계는 ‘예지

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조절하는 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두 요인은

비행으로 맞닿는 길이 될 수 있었고, 직면적인 삶을 지연시키거나 불일치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지원혜택을 누리고 자극을 추구하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으로 무장한 참

여자들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적응수준을

높여갈 수 있었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은 자신의 불안에 대처하는 ‘도전하기’의 작

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적응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 184 -

사회적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활용하고 주변의 자극요인을 찾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대처전략을 개선해 갔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 능력, 긍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위기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목표의식과 성찰력을 발휘

하여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해갈 때 성장에 이를 수 있었다.

넷째, 직면한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자

신의 성장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었다. 즉,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하기’를 계속할수록 시각이 교정

되고 당당해졌으며, 이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해갈 수 있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상당부분 개인수준에서 설명되

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취경험과 또래관계나 소속감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마련되어야 했다.

성취경험은 도전수준을 높이고 진로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속감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고, 또래간의 자유로운 만남은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꼭 필요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용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사회구조는 지나치게 학교 중심적이고, 성적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이

어서 상위권의 학업성적을 올려야만 성취경험이 가능했다. 또한 어린이와 성인의 중

간에 끼여 있는 청소년은 학교를 떠나면 소속감이나 또래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채

널이 거의 없었다. 이에 학업중단 청소년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경험과 또래관계나

소속감을 추구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

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에 위축되기 쉬웠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상처로 자괴감

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접촉점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학

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취경험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입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소속감 회복을 위한 중재역할 및 촉진역

할 프로그램이나 채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경험과 또래관계나 소속감 회

복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희망을 제공하고, 이는 학업중

단 청소년의 불안을 낮추는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2) 가정수준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경험 속에 가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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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용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적 조건에서는 ‘동기화’와

‘트라우마’, ‘비행’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둘째, 중심현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맥

락적 조건에서는 ‘관계경험’이 발견되었고, 셋째,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는 중

재적 조건 가운데서는 ‘자극’과 ‘개인내적 변인’이 가족수준으로 발견되었다. 넷째,

작용/상호작용 전략에서는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에서 가족수준이

발견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온 가정환경은 학업중단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이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가족의 구조적 결함보다는 기능적 결함의 영향이 학업중단 청소년

의 적응과정에 더 부정적이고,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불화, 주양육자의 구

타나 학대, 주 양육자 중심의 가치관 강요나 억압, 무관심이나 지나친 간섭 또는

과잉보호 등은 참여자들의 동기화나 트라우마, 비행 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가정의 기능적 결함은 참여자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

접한 관련이 있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정한 틀을 강요하는 주 양육자의 태도

는 참여자들의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중시킴으로써 자존감을 낮췄으며, 원만한 대

인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했다. 또한 부모의 무관심

이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참여자들의 소외감을 형성하여 애착 불안을 가중시켰

다. 결과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시켜주기 보다는 피해의식을 형성하고 열등의식을

심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자아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비민주

적인 가정환경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불행감이나 우울성향이 높았다. 이에 어떤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대신 일탈적이거나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인관계 능력도

낮아서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왕따나 따돌림을 당하게 되

어 결국은 또래들로부터 고립되어 제한적인 인간관계에 머물게 되는 경향이 있었

다. 특히 주 양육자의 폭력이나 지나친 간섭은 어려서부터 가출을 일삼게 함으로

써 비행에 쉽게 노출되게 했다. 반대로 참여자를 지나치게 위축되게 하여 수동적

이고 회피적인 방법으로 게임이나 인터넷에 몰두하게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기

능적 결함에 노출된 참여자들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 능력이 낮았으며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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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되어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수용적이고 애정 어린 양육태도를 지닌 주 양육

자와 생활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기존중감과 수용능력이 높아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들은 유연한 사고로 적응능력을 높였으며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긍정

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중단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비

교해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가정불화는 겪었을지라도 비교적 민주적 양

육태도를 보여 온 부모 밑에서 성장한 참여자는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 나갔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사회에 진출했지만 인내하고, 성찰하며 꾸준

히 단계적 성장을 밟아 나갔다.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감에 빠졌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셋째,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낮은 성취기대가 오히려 자녀의 학업중단을 지

연시키기도 하고,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을 돕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학업성적을

강조하는 대신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참여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경험을 다양화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예

컨대 한 참여자의 경우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학업중단을 고려했으나 또래와의

경험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학업중단을 유보했다. 고등학교 진학

후 학교 교사의 질과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실망으로 학업은 중단했지만 유연하

게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데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환경적 결함보다는 기능적이고 질적인

결함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가정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

되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성취경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속감이나 또

래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가능한 한 학업중

단 청소년이 경험적 지원이나 정보제공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

야 했다. 즉 주 양육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노력

해야 하고, 사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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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야 했다. 그럴 수 있으려면 학업중단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주 양육자를

향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사회 국가

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자조집단 운영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주 양육자와 학업중

단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또는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했다.

(3) 또래수준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라는 경험과정에서의 또

래수준은 대부분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간의 교류나 공간에서 분석되었다. 또

래수준에서 작용하는 인과적 조건에는 ‘트라우마’와 ‘비행’에서 발견되었고, 맥락적

조건에서는 ‘관계경험’, 중재적 조건에는 ‘정보제공’과 ‘또래자극’, 작용/상호작용 전

략에서는 ‘변화시도’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성취경험을 통한 요

인들이었다.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 또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 학업중단 청

소년이 중단 이후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 중의 하나가 또래관계였다. 학업중단 이후

서로 달라진 생활패턴으로 학교 다닐 때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점점 관

계가 소원해졌다. 이에 학업중단 청소년은 외로움이나 소속감 붕괴를 느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학업중단 또래를 찾아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덜고 소속감을 높여 갔다. 또 다른

일부 참여자는 사회활동이나 사회참여를 통하여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확장해 나갔다. 이 두 부류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서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줌으로써 서로를 자극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자

칫 모임의 근본취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경험마저도 공유함으로써

상생해 갈 수 있는 제어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가상공간 상에서의

관계에만 매달리거나 비행동료나 유흥동료, 또는 특수 목적을 가진 집단 등과만

한정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엔 자신의 실존적

불안을 달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관계에 매달림으로써 스

스로를 위안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스스로를 가정과 사회에서 유

폐시켜감으로써 더욱 더 외로워지고,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또한 여러 참여자들은 인터넷상에 마련된 학업중단 청소년의 모임 공간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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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자극제가 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반성해가는 계

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은 적응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의논하고

공부방법이나 정보, 목표성취결과 등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행동방향을 설정해

나갔다. 한편 학업중단 이전에 왕따나 따돌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대인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에게 남아있는 트라우마의 강도만큼 또래관계를 갈

망했지만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관계를 지향함으로써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또래 관계는 이들의 심리사회

적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이 확인되었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또래관계는 이들의 적응과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4) 국가 사회수준

국가 사회수준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체계 간에 익명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수

준으로 일대일 대면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제도, 관습, 법률, 사회 일반인들의

통념까지도 포함한 상호작용의 수준을 말한다. 국가 사회수준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으

로 행위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양식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 그 중의 하나가

익명의 존재들이 부여하는 낙인효과이며, 특히 대중매체들은 행위자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의미화 시키고 주체를 구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대변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다루는 신문이나 TV 매체들은 단순하게 현실을 규명하기보

다 때로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또 다른 상상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예

컨대 몇몇의 참여자들은 매체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이 사회의 부적응아들이

고 비행청소년이라는 극단적인 이미지를 부여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부정적

인 편견을 조장했다고 불평했다. 이러한 낙인효과가 무의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을 향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정책, 예컨대 대학입시제도나 학업중단 청소

년을 향한 각종 지원정책 등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행위지향을 주도하거나 제한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국가나 사회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에 대

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겐 수시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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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많았고, 입시위주의 교육체제하에서는 개성이나 자아실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청소년을 둘러싼 국가 사회와의 상호작용 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

소년의 적응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매체자극, 그

리고 유해 환경이 파악되었다. 먼저 사회적 지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 과정

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개인이 타인

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

험적 지원과 정보제공으로 규정되었다. 경험적 지원에서는 진로 탐색, 상담, 학습

지원, 활동경험 기회제공 등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적 지원을 통해

학업성취 목표 및 동기화 수준을 높여 갔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갈등

을 해결해 감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을 높여갔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첫째,

진로탐색을 통해 참여자들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자신이 나아갈 보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장기적

단기적 상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수용되고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정서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가 존중될 가치가 있음을 믿게 되었다. 셋째, 학

습지원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초학업 능력을 보충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게 됨으

로써 원하는 졸업장 취득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학능력 시험 준비에 맞춘 학

습지원을 바라는 참여자도 있었다. 넷째, 활동경험 기회를 제공 받은 참여자들은

경험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여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정보제공에서는 입시정보와 기관정보, 진로정보 등이 나타났다. 참여자들

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였으나 입시정보를 획득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써 대학 입시나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해 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하거나 경험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정보

제공은 참여자들의 노력이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었으며,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책, 신문 등을 통한 매체자극도 참여

자들에게 자신 및 자신이 처한 환경을 성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트라

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인터넷 검색에 자유로웠고, 검색된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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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통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처능력을 키우기도 했다. 특히 고전 완독

과 같은 독서는 참여자들에게 어려운 책 한 권을 끝냈다는 성취감을 제공하고,

인내하고 단련하는 방법과 삶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을 둘러싼 향락산업은 이들의 비행을 부추기거나 유인했

고, 폭주동호회, 가출 집단이나 종교적 색채를 띤 단체들은 편협적인 생활 방식과

사고를 요구함으로써 현실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했다. 시간이 자유로워지고 많아

진 참여자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인터넷 매체

를 통해 손쉽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 받았고, 일정한 목적을 띈 성인 집단에 유인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만남은 은밀하고,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편협하고 일방적인 생활방식이나 사고를 강요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바라

보는 사회 전체적인 편견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축시키고 낙인효과를 가져오기

쉬웠다. 학업중단 자체를 비행인 것처럼 대하는 사회적 태도는 학업중단 청소년

의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하위문화를 형성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국가·사회적 수준이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다음과 같이 작용함을 말한다. 인과적 조건에서는 ‘동기화’와 ‘트라우마’, ‘비행’에

작용하였고, 맥락적 조건 중엔 ‘관계경험’에, 중재적 조건 중에는 ‘지원혜택 누림’

과 ‘자극’에, 작용/상호작용 전략에서는 ‘도전하기’와 ‘탈출하기’의 범주에 작용하였

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존중 받을 때

적극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여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드러

내 주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성장과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했다. 학업중단 청

소년도 보호와 육성의 대상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상황모형을 살펴보았다. 이는 생태학

적 관점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수준을 높

일 수 있으려면 미시적·거시적 수준에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해 상황모형 분석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은 개인과 환

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과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

하여 정리하면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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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상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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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장에서는 먼저 연구문제를 향한 논의를 진행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는

절을 마련하고, 두 번째,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고, 결론 해석

시 고려되어야 할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혔으며, 세 번째 본 연구에 의해서 도출

되는 제언의 절을 마련한 다음 네 번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연구자의 인식

변화의 절을 마련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했다.

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고유한 적응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

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

이론 접근방법을 채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1.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에 개입되는

적응요인들은 무엇인가?

2.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은 어떤 단계를 거쳐 적응해 가는가?

3.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정규 중 고등학교를 그만 둔 이후 1년 이상의 시간

이 경과된 청소년 36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개별 면담이 어려운 은

둔형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생활수기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련된 근거자

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분석결과들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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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불안조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범주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핵심범주는 본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학업중단 이후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대변해주기 때문이다.

핵심범주에서의 불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

과 ‘현상적 두려움’이었다.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해방을 맞이함과 동시에 혼자

의 힘으로 개척해가야 하는 미래를 향한 불안과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대한 당혹

감 및 소속감 상실에 따른 외로움이나 소외감에서 오는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었

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대처양상이나 태도는 달

랐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아갈 수 있기를 원했다.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과 현재 자신의 모습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은 컸

다.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은 동기화나 트라우마, 비행 정도에 따라 달랐

는데 의지력과 관계경험의 질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예지적 불

안’과 ‘현상적 두려움’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가면서 다루어가야 하는 일련의 중심과제였다.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은 학업중단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상당한 장

애로 작용할 수 있어 학업중단 청소년은 실직과 불완전 고용에 노출될 것이 예상

된다는 보고(이경상, 조혜영, 2005)와, 초 중 고등학교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

해 가는 시기이며, 사회성이나 대인관계 기술의 습득이나 집단생활과 같은 다양

한 사회기술을 배워 나가는 시기이므로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필요한 무망감과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보고(손승영,

2003)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보다 나은 노동

시장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아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적 기술을 습득해 가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학업중단 사실만을 중심으로 본 외부자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었기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못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의 근원은 학업중단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

의 원인이나 현재 자신의 상태, 생활태도 또는 의지력 및 관계 경험에서 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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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즉, 진로 성숙도가 높고 성취경험이 많을수록, 트라우마 강도가 약하고

비행 경험이 없을수록, 의지력이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경험이 많을수록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의 수준이 낮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불안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다. 학업중단 이후 청소

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위축감이

었고(윤철경, 류방란, 2010),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다(오혜영 등, 2011). 따라서 연구자들이 말하는 불안은

본 연구에서의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으로 대변될 수 있다. 예지적 불안이

라는 범주는 참여자들 자신의 미래상이나 꿈과 관련된 불안이고, 현상적 두려움이

라는 범주는 참여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행동결과에서 도래되는 불안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불안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을 뿐 본 연구에서처럼 불안을 조절해가는 개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는 연

구방법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적응을 부적응과 중첩되는 개념

(Garmezy, 1994)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불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 정도와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대처 수준에 따

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었다. 또한 그 불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조

절해 가느냐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적응수준이 달라질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불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복합적인

경험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의 개방코딩으로부터 나온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은 핵심범주에서의 불안으로 통합되었고, 선행연구

에서의 불안개념과 비슷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불안감이 학벌사

회에서의 불안과 경쟁력에 대한 불안, 경제적 불안 등에서 도래되고,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유래된 현재적 불안이 애착불안과 직면의 두려움, 불일치성 등의 개념

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개념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독특한 결과였다. 이러한 하위범주를 지닌 불안을 조절하면

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이었다.

정체성 확립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며 객관적인 자아정체성과 주관적인

자아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된다(Erikson, 1968). 정체성의 객관적인 측면은 개인

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이나 일체감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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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면서부터 자아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이

다. 이에 객관적 측면의 정체성은 부모와 교사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동년배 집단과 어울리며, 사회적 승인의 욕구와 집단소속의 강한 욕구로 나타나

고,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욕구로 연결된다(김정수,

1993; Erikson, 1968). 주관적 측면의 정체성은 개별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

으로 집단 내에서도 타인과는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 갖게 되는 정체의식이다.

Erikson은 개별적 정체성을 개인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란 시간이 흘렀거나 상황이 변화했을지라도 근

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자기 자신의 동질성과 연속성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이란 개인적 정체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기 존재의 동

일성과 독특성을 지속시키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이다(서봉연, 1988). 이

러한 자아정체성은 자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인생의 목표, 가치신념에 대한 결

정, 결정한 것을 실행해 가는 실제적 활동, 정체성을 갖기 위한 대안 탐색, 자기

수용의 정도, 개개인의 독특성에 대한 감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등으로 구

성된다(Waterman, 1982).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한 정체성을 불안조절을 통해 확립해가는 과정이 학업중

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임은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살펴보면 속성 ‘학업중단 경험 성찰’은 자신의 불

안이 어디서 도래했는지, 그 불안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성찰하는 상태로 접근과 회피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미래조망’은 자신이 원

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삶을 이루어 가려면 단계적으로 무엇을 수행하고 수정

해가야 하는지를 조망하는 상태로 기대와 불안의 차원이었다. ‘자신과 환경수용’은

현재 자신의 상태나 위치를 객관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였으며, 수용과 비수용의 차원이

었다. ‘변화시도’는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을 하는 상태로 성공

과 실패의 차원으로 나타났다. ‘시행착오에 대응’은 시도의 실패를 통해 자신과 현

실을 점검하여 흐트러지지 않은 도전을 취해가는 상태로 성취감과 무력감의 차원

이었고, ‘재조명’은 학업중단을 겪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의미를 부여

함으로써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상태로 당당함과 두려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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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앞에서 설

명한 개념을 가진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일련의 과정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의 과정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대

한 범주화 및 상황모형, 적응과정 단계 및 적응유형에 대한 설명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핵심범주는 모든 범주를 통합하고 정교화 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석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범주들 내에 나타나는 상당한 변화

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Strauss & Corbin, 1998). 곧 범주화 및 상황모형에

서 드러나는 미시적 거시적 적응요소를 밝히고,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적응과정 단

계를 밝힘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유형은 각 범주 간에 나타나는 관계들을 정형화 한 결과

이므로 각 적응조건과 전략, 이에 따른 결과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 질문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이들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 개입되는 요인들

은 범주화 분석 및 생태체계적인 상황모형에서 도출될 수 있다(문성미, 2003). 기

존의 연구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 있다고 보고된 것들은 대부분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이나 맥락, 혹은 중재적 조건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생태

체계적인 상황모형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범주화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개입하는 적응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 이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하지

만 본 연구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들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므로 이들의 적응에 기여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해서만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개인적 요인에는 진로성숙, 성취경험, 의지력, 도전성,

성찰력, 목표의식, 자기조절 능력, 자아존중감 등이 있었다. 진로성숙과 성취경험

은 선행연구들(김범구, 2012; 박창남 등, 2001; 윤철경, 류방란, 2010; 이경상, 조혜

영, 2005; 이숙영 등, 1997; 주영신, 2007)이 분류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유형

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학업중단 청소년이 현재 하는 일이나

향후 계획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유형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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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는 연구 당시의 횡단적 시점에서 파악된 적응요소에 초점을 둠으로써 본

연구에서처럼 차원적 적응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성취경험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 수준이 높을수록, 성취경험이 많을수록 참여자들의 적응수

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끈기, 확신, 마음다짐의 개념으로 구성된 의지력은 선행연구에서 직접 언급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력은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의 자아통제나 자기조절능력

(강석영 등, 2009)과 관계될 것이므로 상당부분 학업중단 요인들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요인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

범구, 2012; 김영희 등, 2013)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의 개념인 도전성과 성찰력, 목표의식, 자기존중감, 긍정성

등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은 선행연구에서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연

구는 긍정적 가치관과 자기 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구본용, 유제민, 2003;

유성경, 2000; 이애령, 2004) 등을 학업중단 예방의 보호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성과 성찰력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긍정적인 적응요인이었다.

이들은 시행착오에 대응하는 전략과 관계되는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불안을 조

절하여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환경적 요인에는 긍정적 관계경험 제공, 경험적 지원제공, 정보제공, 매체자극, 또

래자극, 가족자극 등이 있었다. 긍정적 관계경험 제공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소

속욕구나 심리적 안정감을 충족시키고,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상당부분 선행연구에서의 가족관계와 가

족환경적인 요인과 관계된다(서우석 외, 2007; 이자영 등, 2010; Dupper, 1993).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와, 또래, 사회단체나 기관 등도 긍정적 관계경험을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적 지원제공은 진로탐색, 상담, 학습지원, 활동경험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경

험적 지원제공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필요함을 선행연구들

도 언급하고 있었다(박현선, 2004; 오혜영 등, 2011; 이병환, 2002; 이숙영 등,

1997; 조규필 외, 2011). 그러나 활동경험 기회제공에 관한 인식은 선행연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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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다양한 영역의 활동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기회를 포착하였다.

정보제공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전략에 유용하게 작용했다. 정보제공은

입시정보와 기관정보, 진로정보 제공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는 있었지만(김범구, 2012; 이경상, 조혜영,

2005), 입시정보와 기관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입시정보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이는 인과적 요건의 동기화와

관련된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측면이 강함을 뜻한다

고 볼 수 있다.

유용한 매체자극은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성찰의 힘을 높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된 매체자극은 학업중단 청소년

이 자유로워진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이들의 적응과정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서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 교훈을 얻거나 성장하

는 기회를 가진 참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래자극은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학교를 같이 다녔던 또래나 선배들에게는 뒤

처지고 싶지 않다는 경쟁심이 작용할 때 참여자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이었다. 자신과는 달리 발전해가는 또래 및 선배의 변화와 충고는 참여자

들의 가능성과 경쟁심을 함께 자극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해영

등(2011)은 또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교를 자극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가족자극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에 유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형제의 변화와 충고에 각성(覺醒)하였고, 가족의 지지나 지각

되는 부모의 긍정적인 노력에 힘을 얻거나 변화를 꾀하였다. 특히 같은 가정환경

내에서 비슷한 성장과정을 겪어오던 형제 자매의 변화와 충고는 참여자들에게 긍

정적인 시도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밝혀졌다. 가족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할수록 동기화 수준이 높아졌고, 부모의 슬픔이나 걱정을 헤아리게

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뒷받침되었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진로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

생들의 자기효능감 수준도 높았으며(최보영 등, 2011), 가족의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전해질 때 청소년은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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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조규필 외, 2011).

이상에서 살펴본 경험적 지원제공과 정보제공, 매체자극, 또래자극, 가족자극은 중

재적 조건에 속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보호요인들을 포함

하고,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는 가정요인으로 가족의 지지와 양육적

인 가족관계 방식(권지은, 1998), 높은 교육적 기대수준과 원만한 부모-자녀관계(구

본용, 유제민, 2003)등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업중단 예방의 보호요

인이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을 돕는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은 학업중단 원인

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방향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향한 높은 교육적 기대 수준보다는 자녀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

는 다양한 경험제공이 참여자들의 적응에 기여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본 연구에서 드러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중심으로 그 방

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모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인식하면서 변화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도전하기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시행착오

를 겪으면서 동기화 수준 및 경험을 높여갈 때 성장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이들

의 성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전전략은 의지력과 긍정적 관계경험(맥락

적 조건) 및 지원혜택 누림, 자극,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중재적 조건)으로부터

촉진되었다.

의지력과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은 개인수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지적불

안과 두려움을 낮춤으로써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참여자의 긍정적 관계경험과 지원혜택 누림, 자극의 범주는 가정, 또래 또는 사회

국가적 수준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였다. 곧 참여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관계경험, 지원혜택 누림, 자극 등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낮추고, 도전수준을 높이고 지속시킴으로써 이들의 적응수준을 높여 가는데 일조

하였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개인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상당부분은 그들이 속한 가정적, 또래적, 사회 국가적 차원과 관련되어 설

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전하기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적

응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지적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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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탈출하기와 시도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하는 참여자들은 부정적 관계경

험과 제한적 인간관계(맥락적 조건),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중재적 조건)의 영

향을 많이 받았다. 이들은 의지력이 약했는데 탈출하기를 강하게 사용하는 참여

자일수록 비행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고, 시도하지 않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참여자일수록 트라우마가 강한 경우였다. 이들은 또한 실패경험이 잦았다. 이들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효과적, 회피적 전략으로 탈출

하기와 시도하지 않기 전략을 사용했지만 불안수준을 오히려 높이고, 미해결이라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정적인 개인내적 요인은 개인수준에서 설명될 수 있었

지만 부정적 경험과 제한적 인간관계는 상당부분 가족, 또래 또는 사회 국가적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냉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관계가 깊었는데 참여자들은 윤철경과 류방란(2010)의 연구에서처럼 편견

으로 인한 위축감을 느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적인 편견은

낙인효과를 가져오기 쉬웠다.

상황모형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수준

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

회적 적응과정을 직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개입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

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이나 적응의지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임이 밝혀졌다.

이상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개입되는 적응요인들에 대

해 논의하였다. 적응요인들은 범주화에 따른 전반적 과정과 생태체계적 상황모형

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결정하

는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인과적 조건 및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

용 전략의 범주내용이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겪는 중심현상

에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인적 가정적 또는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이나 적응의지를

더 높일 수 있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성장해 가는 과정, 즉 긍정적으로 적응해가는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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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적응과정은 단계적으로 방종단계, 자각단계, 변화시도 단계를 거쳐 재정립

단계, 도약 단계로 발전하거나 안주단계에 그치는 것으로 갈라졌다. 학업중단 청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학업중단 이후 상황의 변화에 따른 중심현상에 대

한 반응과 대처 또는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한

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은 ‘방종의 단계’, ‘자각단

계’, ‘변화시도 단계’를 거친 후 시행착오를 다루는 태도나 대처방법에 따라서 더

욱 더 성장하기도 하고 사회속의 이방인으로 남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단계에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청소

년의 적응을 돕는 지원이나 개입은 적응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가기 위한 출발점은 방종의 단계였

다. 방종단계에서의 생활양상이나 방종기간은 학업중단의 원인과 동기화 정도에

따라 달랐다. 이들은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으로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에 대해 탈출하기와 시도하지 않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

다.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은 낮은 자기 효능감과 조절능력,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 속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개입은 해방감과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허용하되 학업중단 원

인에 따른 경계조치가 기본적으로 취해져야 한다. 또한 양육자의 심정을 수용하

는 작업을 통해서 양육자가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협조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해방

감을 만끽하는 단계이므로 지원자와 양육자가 함께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과 주요

욕구를 파악하고 유용한 대처방법을 고민하며 대처해 갈 때 청소년이 방종과 자

유의 의미를 구분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각단계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의 의미가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영향

력을 평가하고 현재의 불안을 줄이고 미래를 향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다. 이들은 지원혜택 누림이나 자극,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에 힘입어

방종단계에 해당하는 생활방식이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키운다는 사실을 깨

닫고 반성하였다. 이들이 사용하는 주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도전하기의 하위범

주인 성찰이었다. 별다른 목표의식 없이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은 이 단계에서

학업중단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 속한 청소년을 지원할 때는 이



- 202 -

들이 ‘변화시도’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주체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변화시도의 단계로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지체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인

위치에 서도록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지체계의 개입이 일방적이고 청소년의

내적자원의 활용기회를 박탈하는 형태일 때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적응을 방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시도 단계는 자각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개

선하여 보다 적응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참여자는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조절해 보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곧 자신의 주 욕구에 따라 검정고시나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대안학교

입학이나 복학 또는 사회진출 준비, 가족과의 화해시도, 치유시도 등을 하였다.

이들은 지원혜택 누림, 자극,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과 같은 중재적 조건에 힘입

어 시도와 성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면서 불안을 조절해 갔다. 이 단계

는 환경적 자원의 영향에 힘을 얻고 개인내적 자원이 꾸준히 발현됨에 따라 ‘재

정립단계’로 진입되었다. 그러나 환경적 자원도 불충분하고 개인내적 자원의 발현

이 단회성에 그치거나 충분히 발현되지 못할 때에는 ‘안주단계’에 머물게 되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

처방법을 청소년과 개입자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시도한 결과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새로운 시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적응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변화시도’ 단계에서는 청소년이 성공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립 단계’로 접어든 학업중단 청소년은 변화시도의 결과를 조절하여 자신이

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목표나 인간관계를 재정립해 갔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을 활용하여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능동적

으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간의 다양한 시행착오나 성공경험을 성찰함

으로써 학업중단이 자신에게 안겨준 경험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 단계에

들어선 참여자는 구체적으로 정립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학업중단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목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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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내적 에너지를 현재와 미래에 투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신의 미래나 긍정적 관계형성을 향해 집중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방종단계로 회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정립 단계의 참여자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구조를 재편하여 자신의 발달 욕구만을 성취해가는 변화 단계에 머무는

데에 그쳤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향한 지원은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안주 단계’에 속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을 결정하는

것 자체를 유보하고, 열악한 환경적 요구나 압력에 타협하고 자신의 무분별한 행동

을 쉽게 합리화했다. 안주 단계의 청소년은 자신의 고유성과 목적성을 상실한 까닭

에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였고, 더욱 더 커진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부정적인

개인내적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에 대해 탈출하

기와 시도하지 않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며 적응해 갔다. 따라서 지원자나

개입자는 이들과의 새롭고 긍정적인 관계경험 제공에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도약단계는 가정이나 사회 내에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는

단계이다. 정체성을 확립한 참여자는 주변의 요구와 기대 및 편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욕구와 절충하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 단계에 있는 참여

자는 목표로 했던 대학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얻었고, 직면하는 삶을 통해서 가

치전도를 경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도약단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들은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전진과 후퇴를 유연하게 반복할 수 있었

다. 곧 이 단계의 참여자들은 지원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개인내적 변인과 같은

중재적 도움을 받아 목표추구와 삶을 바꿈, 성찰이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불안에 대처해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적응과정의 단계에 따라 중심현상인 ‘예지적 불안’과 ‘현

상적 두려움’을 다루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달랐다. 각 단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일부 겹쳐지는 나선형의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이 단계별로 명확히 구분된 계단식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 단계별 중복이 가능하며, ‘과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를 모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

겠지만 ‘과정적 단계’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서 청소년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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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있는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다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자는 양육자의 협조를 얻으며

청소년의 특성과 주요 욕구에 따라 단계별로 차별화된 개입방법을 찾아야 하며, 발

전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은 자

아실현형, 목표추구형, 과도기형, 무기력형, 탈출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갔다. 각 유형은 참여자들의 주 욕구가 무엇이고, 그 욕구를 어떻게 추구해 가는

지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획일적인 지지서비스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당면한 욕

구를 긍정적으로 해결해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유형별 접근에 대

해 구체적으로 부언하면 다음과 같다.

적응수준이 가장 높은 자아실현형은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도래했는지, 그 불

안을 줄이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 가려면 단계적으로 무엇을 수행하고 수정해 가야 하는지를 고찰했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상태나 위치를 객관적 현실적으로 받아들

이고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후 자신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변화시도 후의 결과에 대해서

는 자신과 현실을 재점검하여 또 다른 도전을 취하였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

신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이 유형은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교정해갈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는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활동경험 제공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내의 자원을 최대

한 연계하고, 다른 유형에 속한 학업중단자의 멘토가 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역

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목표추구형은 상위권 대학진학이나 경제적 성취라는 주된 욕구를 가지고 있었

다. 또한 이들은 경쟁심이 강하여 또래보다 앞서가야 했다. 따라서 이들의 주 관

심사는 성공에 있었으며 적성이나 가치실현과는 무관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정확한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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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있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여 합격을 보장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으므

로 학원이나 학습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경제적 성취 또는 경제적 자

립이 목표인 참여자들은 대학진학이 힘겹게 번 돈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지를 알고 싶어 했다. 따라서 목표추구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에겐 심층적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떤 동기에서 설정되

었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 가치관을 추구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체성과 자아관을 재정립할 기회를 부

여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선 학습상담 프로그램이나 정보지원 및 탐색 프로

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과도기형은 또래나 형제 자매의 성장에 자극받거나 스스로의 성찰로 다양한 변

화시도를 해보려는 노력을 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수동적인 대인관계나 시도의

실패, 되풀이 되는 자기조절의 실패로 양가감정을 경험하였다. 생각과 행동의 차

이를 좁히려면 더욱 굳센 의지력과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어려움

이나 힘든 일은 피하고 싶어 했다. 이 유형은 학업중단 당시의 가족과의 갈등이

유지되고 있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성공경험은 거뒀으나

장기적이거나 의지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도전에서는 좌절을 겪었다. 개인적 자원

도 불충분하고 환경적 지지자원도 미약하여 실패에 크게 상심하는 경향이 있었

다. 따라서 과도기형 청소년에게는 문제해결 지향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꾸

준히 노력하고 이 악물고 해내야 한다는 설득식의 강요보다는 실질적으로 크게

상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요인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상담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그 실패를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여 단계적 실천

을 통한 성취경험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상담이나 가족상담 프로그램

을 통해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가족의 지지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전기지이며, 이

들의 소외감을 약화시키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보고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또래나 형제 자매의 성장에 자극되어 동기화가 시작되었으므로 또래와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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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무기력형은 트라우마나 나태한 생활태도 또는 게임 과몰입으로 학업을 중단했

고, 이러한 요인들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만성적인 불안에 노출

되어 왔거나 학습지체 또는 학습부진이 쌓여 왔으므로 무기력했고 우울했다. 주

로 은둔생활을 하면서 게임이나 채팅에 매달려 살았다. 만성적 빈곤으로 인한 트

라우마를 가진 청소년은 상대적 박탈감에 무력감을 느꼈다. 검정고시를 준비해본

다든지 게임이나 채팅을 조절하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아는 것이 없다는 막

막함과 자기조절 실패경험으로 더욱 무기력해졌다. 이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인관계였지만 직면적인 대인관계 대신 가상세계에서의 대인관계에 매달림으로

써 더욱 외로워졌다. 그런데 이들은 지원헤택을 누리거나 자극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는 유형이었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겐 찾아가는

지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본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수용경험

을 통해 트라우마나 자신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어려움이 이해받을 때

미래를 향한 대안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후 변화 상

태나 욕구에 따라 단계적 개입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초학습지원, 집단상담 프로

그램, 진로상담 등이 단계적이고 변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탈출형은 학업중단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형이었다. 분석결과 비

행과 만성적인 가정문제와 개인내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보다 복합적이고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해 보였다. 이들은 개인적 자원도 열악하고, 환경적인 자원도 열악

하여 생존을 위한 투쟁의 한 방법으로 외부인을 경계하며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차적인 개입방법은 이들과 신뢰관계를 쌓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개입자나 지원자는 스스로 지치거나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절하며 인내력 있게 이들을 수용하고 지지해내야 할 것이다. 탈출형

에 속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개입은 이들이 범죄자와 같이 더욱 심각한 지위로 추

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정서적, 과업적

차원에서 머무는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함께 폭력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지위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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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탄력성이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므로 이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긍정적인 역할모델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나 성취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인지적 재구조화 프로그램, 자신의 가치에

자긍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의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에 대한 유

형화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조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

여 ‘성장’과 ‘미해결’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

회적 적응을 위한 개입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을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그들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적응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개입은 보다

성장해가는 적응과정 단계로 이끄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과 지지체계의 특성이 생태 체계적으로 함께

고려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본연구의 의의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누적 증가 수에 비해 그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과 적응

을 그들의 입장에서 도모하기 위한 연구와 관심은 미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과 심층면담 및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 관련된 생

활수기를 수집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통한 경험적 실체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입장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을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경험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법이나 개입방향을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다루는 데 있어 생태학적 관

점을 반영하는 데 미흡했고, 생태학적 관점을 반영했더라도 개인적 요인과 환경

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적응과정임을 간과했다.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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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적응을 ‘문제있음’과 ‘문제없음’이라는 이분화 된 구조로 바라봄으로써 적

응과 부적응을 과정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학업중단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적응해 가는지, 환경과

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상태를 적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지

에 대한 실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응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했다

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관련 연구가 학업중단 이전의 적응에 무

게를 두거나 단편적 시점에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냈다면 본 연구

는 학업중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청소년의 경험적 진술을 통해 총체적인 적응

과정과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함께 밝혀냈다.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반응 및 지각의 변화와 대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과

과정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

서 겪는 경험현상의 밀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연구대상, 사건을 찾아 참

여자를 선정하였다. 즉 다양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최대한 포섭하기 위해 노력

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한 현상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

주의 밀도를 최대화했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 패러다임 모형에서 나타난 각 조건들 간의 관계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시

된 가설적 관계진술문들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은 이론체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중단 이후 경험한 실체적인 목소리를 담은 본 연구

결과는 학업중단을 고민 중인 학생 본인이나 그 학생을 지도하는 부모 또는 교사

들에게 관심방향을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실무자들에게 개입 방향이나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

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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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불안조절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적응해 갔다.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경험

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주체적으로 자신과 환경을 수용하고, 미래를 향한 변화를

시도해 가면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해 갈 때 가능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나 자

신이 처한 상황을 주체적 객관적으로 수용하고, 현실을 재점검한 결과를 바탕으

로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향한 변화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재정

립해가는 과정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인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현재 모습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시도가 중요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시도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그 시행

착오를 재조명해 나가는 것이 적응과정이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도하는 데에

는 이들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적응유형과 앞으로 나아갈 적응방향을 고려한 접

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의 중심현상은 ‘예지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이었다. 이는 ‘동기화’ 수준이나 ‘트라우마’의 강도 및 존재 유무, ‘비행’의

유무에 의해 초래되었다. 중심현상을 초래하는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학업중단

원인과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도 관련

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도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려면 개인적 차원과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과오를 수

용 수정하거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더 이상 상처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 기여하는 적응요인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



- 210 -

적 요인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신의 의지력과 도전성,

성찰력, 목표의식, 자기조절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을 들 수 있었다. 환

경적 요인으로는 긍정적 관계경험과 경험적 지원, 정보제공, 매체자극, 또래자극,

가족자극 등을 들 수 있었다. 긍정적 관계경험은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소속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자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경험적 지원에는 진로탐색의 기회, 상담, 학습지원, 활

동경험기회 제공이 포함되었고, 정보제공에는 입시정보와 기관정보, 진로정보 등

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은 개

인의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함께 설명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은 개인적 가정적 차원의 측면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위에 소

개한 내용을 포함하는 청소년 개인의 자질이나 태도 및 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적 개입은 물론 양육적인 가족환경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도 성장과 발달을 실

질적으로 보장받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과되기 쉽지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또래관련 프

로그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내용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돕는

개입전략은 개인적 특성과 지지체계의 특성이 생태 체계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넷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성장해가는 과정 즉 긍정적으로 적응해가는 과

정은 방종단계, 지각단계, 변화시도단계, 재정립단계, 도약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

이었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과정이다. 이 과정

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상황(중심현상)을 해결해 가는 방법

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련시키고 향상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곧 학업

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은 변화를 향한 성찰과 시행착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결정 수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시행착오에 대한 대

안을 찾지 못하거나 대안 결정 자체를 유보한 참여자는 변화시도단계에서 안주단

계로 후퇴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의 대처(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달랐으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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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은 청소년이 처해있는 위치부터 파악하여 단계별로 차별화된 개입방법을

찾아야 하며, 발전할 수 있는 다음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유형은 자아실현형, 목표추구형, 과

도기형, 무기력형, 탈출형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 욕구내

용과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방법 또는 방향에 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주 욕구와 각각의 조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

용하여 적응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개개인이 현재 나타내고 있는

적응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지원은 청소년의 개

인적 특성이나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업중단 청

소년의 적응유형은 적응과정상의 현재 위치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었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은 적응단계나 유형에 따라 달랐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수준을 높여가려면 적응유형과 적응단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지원은 학업중단 청소년 각 개인

의 현재 위치에 입각하되 다음 위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이 순환적으로 수립

되어가야 함을 시사한다.

나. 본연구의 제한점

이와 같은 결론과 관련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에서의 참여자 선정 과정은 분석과 동시에 이전 참여자와의 ‘비

교하기’를 통해 속성과 차원에 따라 범주의 밀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장소, 사람,

사건을 찾아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

업을 중단한 청소년과 심신의 건강문제로 입원 중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수

감 중에 있는 청소년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론적 표본추출에

근거한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룰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이론을 정교

화 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후속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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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어 본 연구에서 발견된 범주들을 확인하여 수정·발전시킴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 모델을 보다 정교화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7년 이상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과 꾸준히 접촉할 수 있었고, 1년 이상의 카페활동을 하면서 학업중단 청

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쉽게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했다. 하지만 자료의 분석과 해석, 결론제

시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작용하는 한계도 제공했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 패러다임 모형에서 나타난 각 조건들 간의 관계연구와 가설적

관계 진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양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는 15세에서 23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광범위한 연령대

를 포착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발달단계에 따른 적응과정의 변화추이를

포섭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

하기 위해서는 장기 종단연구를 통하여 적응을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발

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

과 실천적 제언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적 제언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자신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으로 예지

적 불안과 현상적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다루는 신문

기사나 TV 등의 매체들이 자신들에게 부적응아들이고 비행청소년이라는 극단적인 이

미지만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에 편승하여 재학생에게는 부여되는 수시의 응시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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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매체들은 학업중단 후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제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업중단도 자

신의 삶에 대한 하나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부각시킴으로써 일반인들의 편

견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자아관과 희망적인 삶

의 태도를 심어주는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일지라도 지원할 학과에 관

심이 많고 그 분야와 관련된 업적을 쌓아왔다면 응시 기회는 균등하게 주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성공적인 아르바이트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성취경험과 자기탐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기성장을 향한 동기

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학업중단 청소년

은 일을 하고자 하여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사회적인 냉대도 한 몫 했지만 일

정 연령대 이하는 채용할 수 없다는 상황에 처하곤 했다. 이에 암묵적으로 비밀스럽

게 얻어진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가 곧 비

행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만 15세부터 24세까

지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지원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많은 참여자들이 취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었

다. 특히 중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엔 취업과 거리가 먼 처지였고, 이들 대부분

이 아르바이트를 원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고 비행을 예방하

기 위해서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소를 양성 관리하여 아르바이트 기회를 부여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복지기관들과 업소들의 연계

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지원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많은 참여

자들은 저조한 학업성취 상태에서 학업을 중단하였다. 기초학습부터 누적 지체된 경우

가 많았기에 대입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대학 진학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 진학을 꿈꾸기엔 자신의 실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현

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학업중단 청소

년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는 「해밀」 사업은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지원에 그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합격한 이후의 학업 지원정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수

급자로 선정된 가정의 경우엔 입시학원에 다닐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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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급자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시학원비를 충당하기엔 환경적으로 여

의치 않은 참여자들이 꽤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취득한 검정고시 합격증으론 아무대

학이나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더 이상의 변화시도를 꿈꾸지 않는 안주단계에 머

물러 있었다. 따라서 보다 적응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제공 차원에

서 검정고시 준비반을 넘어선 입시준비에 맞춘 학습지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의무화 하는 제도

마련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업중단 이후 양육자의 양육 방식이나 태도는 학

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양육자들이 학교

를 그만 둔 것 자체만을 문제로 인식하면서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건설적으

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의 내용에 따라

학업중단 선택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수

준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인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하

고, 양육기술이나 대화 방법들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돕도

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제도나 정책실행 기관들

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실질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 처해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변화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양육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받기 어려운 학업중단 청소년은 생존이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

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했다. 생존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기

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거나 같은 비행집단과 공존전략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은 현실적으로 이에 속한 청소년을 자포자기 상태로 내몰기 쉬웠다. 이들 중 일부는

의식주 자체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일부는 학원비나 교통비 등을 마련해야 했다. 이

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분노를 자아냈다. 결

과 비행에 몰두하거나 아르바이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진로목표를 포기하는 참여

자들이 있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만을 대상으

로 해서라도 이들이 직접적으로 교육비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 가정에서 양육자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참여자는

그 가정이 복지혜택을 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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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 각자에 대한 실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다음 양육자나 가족과는 개별화된 경제적 지원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를 현실화하여 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제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

하면 정보제공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의 기회를 넓히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노력이나 성장을 촉

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무기력형과 탈

출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정보제공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학업과 관련된 정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또는 진로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근접성으로 볼 때 학업중단 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학교를 통해서

또는 일원화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안내책자를 배부하거나 연결통로를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양육자를 통한 정보제공 방식도 함께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나. 실천적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을 원조할 수 있

는 방법 및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한 지지적 서비스는 적응단계와 적응유형이 함께 고려

되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접근이어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적응과정과 적응유

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심리사회적으로 적응해 갔다. 적응단계는 서비

스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각 유형은 학업중단 청소년 각 개인을 향한 서비스가 무

엇을 내용으로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

원하는 실무자는 개입대상자 각자의 현재 적응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 세분화된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입대상자가 다음의 적

응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공할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제공된 매뉴얼이나 지

침에 따른 획일적인 지지서비스만을 고집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당면한 욕구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나가도록 이끄는 데에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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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상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

소하고자 하였다.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또는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타

인에게 자신을 노출하기 꺼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상담을 활

용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상담이

오프라인 상담이나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케어하고 있는 기관인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활

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홈페이지 내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상담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연계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자조적인 모임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

은 인터넷 카페 모임이나 자생적인 만남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추구

함으로써 심리사회적인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자신들만의 매체나 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였으며, 서로 자극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같

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이들의 적응을 촉

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성인을 동

료상담자나 리더로 훈련시켜 활용하면 생생한 경험을 통한 정서적 교류 및 멘토와 같

은 안내자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학업중단 경험자들과의 교류를 유지·확

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긍정적인 가족역동을 촉진할 수 있는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한

다. 연구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과정은 가족 내 의사소통이나 지원 및 지지와 같

은 가족역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역기능적인 적응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반드시 가족상담 서비스를 수행하여 기능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개방적 의사소통 방법을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지도 및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

과에 의하면 다양한 활동경험 및 독서나 매스컴을 통한 자극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

응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종교생활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기조절이나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활동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교환함으로써 적응수준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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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실무자들 간의 유용한 연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들이 보이는

안타까운 태도나 행동들과는 달리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변화 욕구를 발견

한 데서 비롯되었다. 찾아가는 상담의 특성상 본 연구자가 만난 학업중단 청소년은 은

둔형이거나 비행을 일삼는 아이들이었다. 양육자나 주변인들이 보다 못해 의뢰한 경우

들이었기에 이들을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고, 그들을 향한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약속조차도 안 지키고, 세상과의 어울림을 거부하는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나 감정을 스스로 다독여야만 하는 힘든 싸움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만남 자체를 거부하던 아이가 상담 장면에 규칙적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은

자신 안에 감춰두었던 두려움과 변화 욕구를 드러내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낸

희열에 찬 순간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입 대상자로부터 자기 친구도 상담 받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 때까지만 해도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나 교우들로부터

거부를 당했거나, 한없이 수동적·소극적이어서 적응을 못한 ‘문제아’라는 인식에 사로잡

혀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나 타인을 전혀 돌보지 않아서 스스로 상담 따위는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흔들림은 우연히 알게 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한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욕구로 자리

잡았다. 문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문헌들은 꽤 있었으나 본 연구자가 그동안 직·간

접적으로 경험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고민을 직접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는 미흡함을

느꼈다. 특히 그들이 학업중단 이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본 연구가 참여자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 느낀 것은 안도감이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학교를 그만 둔 것을 선택한 아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의향 속에서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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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고 있었다. 경중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를 게 없

는 아이들. 연구자가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적응과정

을 다루고자 한 것은 학교중퇴자가 아닌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을 향한 궁금증 때문이

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업중단의 원인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시작된 균열을

정립하여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까지 많은 연구 대상자가 필요했고, 그만큼의 에

너지를 쏟아야 했다. 쏟은 에너지만큼 학업중단 청소년을 향했던 선입견은 정정되고,

믿음과 안타까움으로 대체되었다.

학업중단 현상은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들 간의 갈등과 욕구가 구체화

되어 표출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느냐에

따라서 갈등과 욕구가 달리 나타났다. 학업중단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결과

물이었고,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태도나 적응양상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이자 선택이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은 학교를 나오기 전부터 어떤 형태로든 그로 인한 대가(代

價)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학벌을 중시하는 학력사회라서 자신들을 수용할

여유가 없다는 것. 따라서 자신들이 설 곳이 마땅치 않으며,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쉽

다는 것. 그 대가(代價)를 지불하려면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

충을 감내해 내고, 노력해가야 한다는 것을. 그랬기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 누

구에게나 실행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계획이나 의향

은 내재되어 있었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지금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을 향한 본 연구자의 인식은 바뀌어

있다. 그들은 이 사회의 문제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를 벗어났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었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들의 계획이나 의향이 포착되어 건설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 사회가 발달과정에 있는 그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책임을 다하

고,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귀 기울여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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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 Dropouts

Young-Hee Kim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o-Young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 dropouts, specifically, investigating the factors, the

stages, and the types of adjustment.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logical

evidence to effectively support and elevate the adjustment condition for the

adolescent dropouts. In order to reach these goal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s after dropping out of schools?

1. What are the factors that the psycho-socia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 dropouts?

2. What stages do adolescent dropouts go through to adjust to their

new lives?

3. What types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 are observed among

adolescent dropout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esearch questions stated above,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42 youths who have been spending more than one year

after dropping out of a regular middle or high school. Interview data of 38

participants and diaries of six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Strauss and Corbin, 1998).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235 -

First, open coding identified 151 concepts and 46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relations among categories emerged

from open-coding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ed theory paradigm, indicated

that adolescent dropouts experienced 'precognitive anxiety' and 'fear for

current situation' due to the causal conditions of 'motivation', 'trauma' and

'delinquency'. Also, ‘willpower’ and ‘relationship’ played as the contextual

factors for affecting the main phenomena of 'precognitive anxiety' and 'fear

for current situation' that adolescent dropouts experienced. The intervening

conditions that exacerbated or relieved the main phenomena were ‘receiving

support’, ‘stimuli’ and ‘interindividual factors’. In addition, as an effect of the

intervening conditions, participants used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of

‘giving a challenge’, ‘escaping’, or ‘not trying’. The consequence of using such

strategies was either ‘growth’ or ‘being unsettled’.

Third, process analysis, which connects th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revealed that participants were growing by going through the

stages of ‘self-indulgence’, ‘awakening’, ‘attempt to change’, ‘reestablishment’,

and ‘take-off’. However, during the stage of 'attempt to change', if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after trials and errors was not found, adolescent

dropouts could not proceed to the next stage of reestablishment, and remained

in the ‘complacency stage’ with unsolved problems.

Fourth, the main category during the adjustment process was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through anxiety control’.

Fifth, the hypotheses on the main categories were developed by thoroughly

examining the results, which include the main phenomena, causal, contextual,

and intervening conditions, and the relations among the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based on qualitative data.

Sixth, the types of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dropouts

included ‘self-realization’, ‘goal-orientation’, ‘transition’, ‘lethargy’, and ‘escape’.

Each type shows the major needs and the methods of satisfying those needs

of the adolescents who belong to it. Each type also demonstrates the

participants’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in the adjus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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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th, the results of categoriz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both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contributed to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 dropouts. Individual factors included career maturity,

accomplishment experiences, willpower and sense of challenge, reflection, a

sense of purpose, self-regulation, self-esteem, and a positive mindset.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d new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the

opportunities to search careers and experience related-activities, experiential

support for counseling and learning, information on college entrance exams,

institutions, and careers, and stimuli from media, peers, and family.

Eighth, the findings from the situational model analysis suggest that various

types of support be provided to facilitate adjustment of adolescent dropouts at

individual, familial, societal, and national levels.

This study illuminated the essence of experience of adolescent dropouts by

capturing their voices and their post-dropout adjustment process. The findings

could serve as a basis for develop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help adolescent

dropouts successfully adjust to their new lives.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statements constructed in this study could be tested in future research, thu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the knowledge base on dropout

among adolescents.

Key words: dropout, adolescents, psycho-social adjustment,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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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이겨내고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적응 경험

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무

엇인지 알아보자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2회 이상을 면담할 예정이고, 서면으로 내용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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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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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중재적 조건에 따른 핵심범주의 가설적 정형화

①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②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③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④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⑤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⑥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⑦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⑧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⑨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⑩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⑪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⑫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⑬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⑭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⑮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⑯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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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⑰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⑱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⑲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⑳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㉑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㉒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㉓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㉔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㉕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㉖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㉗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㉘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㉙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㉚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㉛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㉜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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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유형분석을 위한 가설적 관계 진술

(1)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2)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3)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4)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5)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6)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7)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8)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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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이

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0)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1)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2)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3)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4)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15)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6)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높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17)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8)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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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9)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20)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21)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22)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23)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24)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잦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25)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26)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27)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28)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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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29)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30)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지속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31)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높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32) 지원혜택 누림의 수준이 낮고 빈도가 드물며 자극의 강도가 약하고 일시적

이며 (긍정적) 개인내적 변인의 수준이 낮은 경우의 ‘불안조절을 통한 정체성 확

립’은 도전하기, 탈출하기, 시도하지 않기를 통해 미해결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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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피드백

안녕하세요.

제가 했던 면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제가 말한 것들을 인용하신 부분에서

학교에 소속되어있는 동아리 연극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이름을 걸고 외부 대회에 나가는데 학교에

서 지원을 하지 않은 점이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용된 부분은 저 혼자 따로 하는 외부공연(학교와 상관이 없고 제가 속해있는 극단공연)에 

그냥 마음대로 학교를 빠져나온 것처럼 비추어 지는 것 같습니다.

의도하신바가 후자가 맞으시다면 저렇게 인용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자들 글도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자퇴생들 이야기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

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주 금요일에 실기를 치러 서울에 올라갑니다.

분석하신 것처럼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기위해 꼭 올해 대학에 가고싶네요ㅎㅎ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통칭하는 좋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퇴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교육청에서나 여기 논문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논문이 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ㅎㅎ (참여자 18)

인용에 대한 거나 분류에 대한 것 모두 저보다 잘 아실텐데^^;;

ㅠㅠ 저 공부를 못해서 잘 몰라요 ㅋㅋ…. ..

읽어보니 다른 사람들 답변이 재밌기도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퇴 요인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로 분류해서 하위 분류를 내가는 것도 좋

다고 생각해요.(자발적, 비자발적이 명확한 건 아니지만) 

자발적인 자퇴(자퇴라는 말이 자발적 퇴학의 준말이긴 하지만…. )는 본문의 목표추구형이나 자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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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건 학교폭력의 가해나 피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복합적인 거라 딱딱 나누긴 어렵겠지만요. 

그리고 무기력형과 탈출형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명확히 뭐다라고 말 할 수 있진 않겠지만…. .

경제적 문제를 위해 자립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 애매하죠. 이게 끼워맞추기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식으로 겹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아실현형과 목표추구형 역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목표추구형은 입시, 취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자아실현형은 자기탐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 자아실현을 위해 취업이나 입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목표추구, 자아실현이라기보다 현재와 미래 이런식으로 분류하는 건 어떨까 조심스

레 이야기해봅니다. 대입이나 취업은 준비를 통해 성취하는 거고 자아실현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라 

생각하기에(지금 당장 하고싶은 것을 하느냐,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점을 두느냐) 이런식의 분류는 어떨

지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니 멍청해져서ㅜㅜ

여튼! 좋은 논문이 나와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논문 나오면 한 권 살 수 있을까요?  (참여자 10)

안녕하세요.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한 사람입니다.

분석된 글들 중 다른 분들 것을 인용한 글을 보면서 제가 면담에 너무 허술하게 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읽어보면서 살아온 태도를 조금 생각해봤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해봤

습니다. 같은 자퇴생이면서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 고맙습니

다.

저희 자퇴생들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참여자 20)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것 잘 읽었습니다. 저희를 잘 파악하고 표현해준 것 같습니다. 유형도 제대로 파악한 것 

같고, 잘 정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참여자 24)



- 246 -

길어서 읽기 힘들었지만 잘 봤습니다. 어떤 정해진 방법에 의해 파악한 것 같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하였습니다. 잘 정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퇴생들을 위해 논문

까지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참여자 9)

안녕하세요? 

진짜 열심히 쓰신 것 같아 놀랐습니다.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감적으로 표현해 주시다니 

신기했습니다. 

저는 어디쯤 해당할까를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논문이 자퇴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습니다. (참여자 33)

연구결과에 대한 비참여자의 피드백

알바로 바빠서 제가 못 읽고 친구가 읽었어요. 친구 말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곳도 있었다고 했어요. 친구가 그러는데 자퇴생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읽고 말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도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더 좋아해서 아

마 잘 읽었을 거예요.

이걸로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세요. (이슬기)

여기에 써져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남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그동안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는데 보면서 많은 위안도 되었어요. 저한테도 상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지치게 하는데 저는 아직 상담을 받아볼 생각 같은 것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

은 기분이에요. 자퇴생들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주셔서 고마워요. (박창진)

그냥 좀 놀랐습니다. 읽기 전에는 이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썼을 것이

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같은 자퇴생이어도 정신 빠진 애들도 많고, 어쩔 수 없이 학교

를 그만 둔 애들도 있고, 서울로 올라가 입시학원을 다니는 애들도 있고, 정말 여러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된 글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망

설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맞어 맞어”라고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양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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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막연히 짜증나고 힘들기만 했었거든요. 자

퇴를 해서 더 힘들어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가듯이 그냥 사람이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더 열심히 공부하

고 알바를 조금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될 수 있으려

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김다혜)

논문이라고 해서 완전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안 그래서 좋았어요. 내가 논문을 읽으며 재미

있어 하다니 뜻밖이었어요. 거의 다 내 이야기이고 내 친구들 이야기 같았거든요. 친구와 

같이 보면서 서로 이건 너하고 비슷하니까 너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 줬

어요.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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